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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를 발간하며 

  

 4 월 30 일 석가탄신일부터 5 월 5 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었다. 코로나 19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증가로 위기감이 높아지던 2 월 이후, 당국의 적극적인 방역관리와 전 국민적 

노력으로 4 월 29 일 신규 확진자가 한자리수로 줄면서 이른바 ‘K-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던 

시점이었다. 모처럼의 긴 연휴가 찾아오면서 시민들은 교외를 나가고 외부활동을 재개했다. 당국은 

긴장을 하면서도 K-방역을 자축하는 분위기에 고무된 듯도 보였다. 

  

문제는 연휴 이후였다.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이름을 공개했고, 평소 성소수자 혐오 여론을 선동했던 국민일보 등의 보수 언론은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올린 게시물을 퍼다가 악의적으로 ‘게이클럽’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리기 시작했다. 언론들이 유난을 떠는 동안 지역 보건소는 검진을 받으러 찾아온 

이태원 방문자에게 HIV/AIDS 검사를 했냐는 질문을 맥락 없이 던지기까지 했다. 나아가 이태원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토끼사냥이 자행되었다. 이들의 신상을 파헤치고 가십거리로 

소모하는 일은 당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게이 클럽을 표적하고 이태원 방문자에게 HIV/AIDS 를 

특정해서 질문한 것은 예방에 어떤 연관도 없는 전형적인 낙인찍기였다. 찜질방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동선이 잡힌 이후에는 해당 업소가 게이들이 드나들고 성관계를 갖는 공간이라는 폭로가 

나오고 그에 대한 가십몰이와 낙인찍기의 수위가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 연휴 직후 주말에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만 하루에 60 통에 달하는 상담전화가 왔다. 

  

재난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잔혹하게 다가온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은, 외려 그들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도덕적 공격을 받기 일쑤다. 재난은 일상에서 자행되는 혐오와 불평등이 



    

 

 
 

집약적으로 일어난다. 혐오와 차별의 악순환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는 생존의 경계로 밀려난다. 당장 

신상 공개의 위협으로 많은 성소수자들이 SNS 의 계정을 닫는가 하면, 코로나 19 로 불황을 몸으로 

겪어온 종로와 이태원 등지의 업소들은 이태원 사태 이후 혐오의 낙인까지 받게 되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은 촉을 세우고 긴급 모임을 가졌다.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신천지에 대한 낙인과 여론을 인지하던 상황에서 자칫하면 성소수자들이 질병의 낙인을 받고 혐오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이 자명해 보였다. 혐오와 낙인은 검진이 필요한 대상자를 음지화 할 뿐 예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HIV/AIDS 인권운동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긴급한 상황인 만큼 핫라인 상담을 운영하면서 차별 상황에 대응해야 했고, 당장 성소수자들이 

검진받는 과정에서 혐오발언이나 차별대우가 드러나고 있어서 이를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지자체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언론의 혐오선동을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동료들에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자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알리는 작업이 필요했다. 

  

본 백서는 5 월 연휴 직후, 이태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이 긴급하게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고 6 월 초까지 활동해온 기록들을 담고 있다. 백서에는 

회의기록을 비롯하여 상담기록, 언론모니터링과 성명·논평, 방역당국과의 소통과정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담는데 나아가 대중행동과 외부 기고, 발표를 실었다. 긴급 대책본부는 직접적인 대응 외에도 

코로나 19 성소수자 차별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상담과 차별대응을 통해 소통해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와의 집담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백서는 이러한 후속작업까지 담아냈다. 

  

이주민과 대림동에 대한 혐오가 퍼졌을때 이주민 운동이 대응을 하고, 이태원 집단감염에 성소수자 

운동이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정부는 혐오가 예방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성소수자를 향한 질병의 낙인은 쿠팡 물류공장으로 이어졌다. 질병은 불평등한 환경 속에서 



  
 

취약한 이들에게 보다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질병에 대한 혐오의 연쇄고리는 결국 사회의 

불평등을 겪는 이들의 차별 경험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백서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장소에 낙인을 찍고 음지화하지 

말자는 언어를 만들어낸 과정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 나아가 사회에서 취약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평등을 향한 노력이어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 성소수자와 HIV/AIDS 인권운동이 오랜 시간 외쳐온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평등과 인권은 예방의 지름길이다.’ 

  

  

2020. 12. 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

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

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

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정의당 성

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

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

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3 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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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활동 연혁 
 

 

2020. 5. 7.  서울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 사실 알려짐, 게이클럽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 이루어짐 

2020. 5. 1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 및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들 초동 미팅,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 

2020. 5. 11. 초동대응 단위를 중심으로 서울시 방역당국과 미팅 진행 

2020. 5. 1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출범(이하 ‘대책본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7 개 단체) 

2020. 5. 14.   성소수자 커뮤니티 대상 검진독려 광고 게시(~5. 27. 총 6 개 커뮤니티 대상) 

2020. 5. 15. 경기도 방역당국과 미팅 진행 

2020. 5. 16. 대책본부 1 차 전체회의 진행(총 19 개 단체) (이후 개별 회의 진행은 생략) 

  1 차 활동브리핑 배포  

2020. 5. 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미팅 진행 

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설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2020. 5. 23.  2 차 활동브리핑 배포 

2020. 5. 29.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진행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혐오선동 기사 시정권고 청원 

2020. 6. 4.  3 차 활동브리핑 배포 

2020. 8. 11. 대책본부 6 차 전체회의 진행(총 23 개 단체) 

2020. 8. 22.  제 12 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세션 진행 

2020. 9. – 11. 관련 형사사건 대응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소통 

2020. 12.  백서 발간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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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활동정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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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 

 

⃝ 총 23 개 단체로 구성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상황실을 설치, 매일 관련 상황 점검 및 실무진행. 상황실은 총 8 개 단체로 구성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총 21 회 상황실 회의 진행(5. 10. – 5. 28. 매일, 이후 비정기 진행) 

 

⃝ 총 6 회 대책본부 전체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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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활동 

 

    1) 상담창구 운영 

 

 각 단체별로 아래와 같이 상담창구를 운영. 주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필요시 공공기관에 연계함.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09~18 시)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 시)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 시/월 휴무)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02-924-1227 (11-21 시/일, 월 휴무) 

 

 총 90 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됨. 자가격리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 직장 등에서의 아우팅 우려, 

검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서울시에서는 5. 12.부터 코로나 19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운영. 상담 건 중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 연계하였음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연계 3 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시정조치가 이루어짐 
(1) 용산구 보건소 검진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 : 문제점 전달 및 담당자 교육 

(2) 은평구 보건소 검진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익명검사 지침 재전달 

(3) 서울시청 공무원의 혐오선동 기고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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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상담 사례 정리 

 

상담 단체 일시/ 건수 주요 내용 

친구사이 

(대책본부 

활동 이전 

상담 )  

5/7 : 2 건 확진자 2 인 상담 진행: 심리 불안에 대한 상담. 검진 및 확진 후 

과정에서 인권침해. 고용상황 관련 상담  

5/9~15: 65 건 전화/온라인 상담 : 65 건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문의와 피해 호소 - 41 건  

검진 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 두려움 호소 - 7 건    

직장 내 아우팅 관련 상담 (예상 될 상황에 대한 우려 중심) - 10 건  

HIV 관련 - 2 건 , SNS 상 괴롭힘 - 1 건 

파트너 관련 -1 건, 언론보도 -1 건 

개인정보노출,동선공개-2  

대책본부 

(띵동, 알, 

친구사이, 

행성인 

통합) 

5/15~6/11 

: 약 30 건 

상담유형 1. 코로나 19 확진자의 주거지, 직장명 등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2. 코로나 19 검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요청 

(익명검사, 안전하게 검진이 가능한지 등) 

상담유형 3. 다니는 학교(유학생 포함)나 일터에서 코로나 19 및 

이태원 클럽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지나친 질문을 하는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4.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의 가족이 걱정이 되어,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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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5.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할 때, 일터나 학교, 혹은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는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6. 자가격리 조치의 기준이나 고지가 시시때때로 변하고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7. DUR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상황)이 동의 없이 공개되는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8. 코로나 19 치료와 무관한 HIV 감염사실이 아우팅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건 

상담유형 9. 코로나 19 로 일부 국가의 출입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에서 진행하던 HIV 치료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10. 코로나 19 로 해외 일부 국가의 출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HIV 치료가 어려워진 미등록 이주민의 상담 건 

상담유형 11. 다른 진료/치료가 필요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했던 건 

상담유형 12. 성소수자 업소가 입은 피해상황에 대한 상담 건 

상담유형 13. 클럽에 계란 투척, 라커칠 등 손괴, 증오범죄 대응에 

대한 상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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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침해 설문조사 

 

 5 월 3 주차가 지나며 긴급대응을 요하는 상담 사례는 줄어 들음. 대신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이 

직장 등에 복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아우팅,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가 우려됨. 이에 다음과 

같이 코로나 19 로 인해 인권침해를 겪은 성소수자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대응을 논의하였음. 

 

[설문] 코로나 19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례 설문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코로나 19 로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코로나 상황 초기 일부 언론 보도는 자발적 검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와 동선을 노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일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코로나 19 로 인권침해를 겪은 성소수자 여러분들의 

사례를 모으고자 합니다. 취합된 경험은 향후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역당국 및 지자체 

대응에 활용하고, 언론 등에 알리는 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문 기간 : 2020-05-22~2020-06-07 

▶ 설문 링크: https://bit.ly/covid19queerreport 

▶문의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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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사례유형 1 - 학교 내 커밍아웃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 괴롭힘 

경험 

‘이태원 잘 다녀왔니?, 너도 수면방, 클럽다니니? ‘ 

‘동성간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와 코로나가 한 번에 함께 

걸린다.’는 비과학적인 말들 

성소수자가 

커밍아웃한 공간 

안에서 겪은 비난과 

조롱 경험  

사례유형 2 - 대학생 앱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 글 

- SNS 상이나 일반들인들의 대화 등에서 지속되는 비난에 대한 

스트레스  

- 성소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호모포비아들이 들어와 욕을 

하거나 ‘FUCK LGBT COMMUNITY’, ‘동성애 정신병’ 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에서 비난,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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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씀.  

사례유형 3 - 검진 과정에서 보건소 담당 직원이 클럽 방문자로 바로 얘기하는 

것이 불편했음. 접촉자 혹은 다른 명칭도 가능했음에도, 클럽 

방문자라는 낙인을 씌우는 듯 했음  

 

- 검진 후 음성이 나왔음. 그렇지만 이후 치과나 피부과 등 모든 

병원에 내원 후 접수를 하면 코로나인데 괜찮냐는 질문이 

지속되었음. 2 주 자가격리 이후 였는데도 코로나로 인한 기록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 존재 

 

- 음성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회사에 검진 상황을 

통보한 경우.  

 

- 음성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HIV 감염여부 질문 받음  

 

-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건소에서는 검진 방문자의 성적지향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배려나 주의가 없었음  

선별 검사 과정 및 검진 

이후 상황 

사례유형 4 - 국민일보의 게이 클럽으로 명명된 최초 보도로 인해 클럽 

방문자들이 검진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후 직장과 가족 등에 

커밍아웃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컸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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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언론보도가 단순 클럽에서의 확산이 아닌 게이클럽에서의 

확산이라는 점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분위기인데 더 가중되는 것으로 보임 

 

-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 1, 국민일보 보도가 가장 문제. 

개인정보를 과하게 파헤쳐서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대중을 

유인하여 동성애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답지 않은 행동을 계속 

방관하는 사회와 정책이 문제 

사례유형 5 - 당시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해고조치 당함. 가족들에게 거짓말하고 눈치보이고 

너무 힘들었음  

 

- 클럽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직장에서 ‘너도 게이냐, 이태원 

다니냐’ 며 직장 내에서 희롱에 가까운 말을 들음 

 

- 클럽 방문 후 검진 사실에 대해 직장 내에서 팀장이 주변 

직원들에게 소문 냄. 음성으로 나왔으나 이미 퍼진 소문으로 인해 

직장 내 근무가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 

직장 및 단기 근무지 

사례유형 6 - 개인적인 일로 불안증세가 있었고 1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며 약을 

복용하여 불안증세가 개선되었으나 이태원 클럽 발 언론보도로 

인한 혐오와 비난 발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더 해짐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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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다회 

 

 인권침해사례 조사에 더해 확진자,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진, 치료, 격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듣는 수다회 자리를 마련함 
 

 일시 /장소 : 2020. 7. 2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실 
 

 참석자 : 기진, 다니주누, 소주, 웅, 종걸, 타리 (이상 긴급 대책본부), 슈수, 터울 

 

 내용 : 부록 수다회 녹취록 참조 

 

5) 상담활동 평가 

- 평시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 관련 상담창구로 홍보하여 상담 

진행. 4 개 단체 ( 띵동, 친구사이, 커뮤니티 알, 행성인 ) 에서  코로나 관련 전반을 다루는 

상담 접수. 접수된 코로나 관련 상담 건 중 실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대책본부 상황실에 

연계 받아 대응 진행.  

-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소통하는 대책본부 내 상황실의 역할로 실제 사례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짐.  

- 실제 대응이 필요한 사례나 사연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담 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겪은 다양한 고민,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던 계기로 작용 

- 상담 경로나 시간의 한계. 전국 지역의 사례 접수의 어려움도 존재함  

- 인권침해 상담과 별개로 필요한 상담에 대한 연계는 가능했으나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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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상담 시 참고자료 - 법률적 쟁점  

 

1. 확진자의 주소, 직장명 등 상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문제 없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 3. 14.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에서 직장명, 세부주소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함. 다만 직장 내 불특정 다수 전파 가능성 있을 

때는 직장명 공개 가능. 이후 4. 20. 개정된 안내에 따라 14 일이 지난 정보는 삭제처리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 제 2 호는 개인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외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함 

=> 언론사가 공개되지 않은 주소, 직장명 등을 보도하거나 다른 정보를 통해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 조 제 5 호에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한 행위 

=> 지자체, 방역당국이 누설한 경우라면 감염병예방법 제 73 조 비밀누설금지 위반에도 

해당함(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타인이 동의 없이 나의 성적지향 및 기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위법한가? 

- 동의없이 개인의 성적지향을 누설하는 아우팅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7 도 5077 판결 참조) 

- 그 외 개인정보 누설 역시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 만일 누설자가 공무원, 회사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 71 조 제 5 호 

위반(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도 성립함 

- 한편 개인의 구체적인 신상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주어진 정보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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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방법은? 

- 언론중재위원회 신고할 수 있음. 허위, 왜곡, 과장보도,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조정/중재 신청 

가능. 가능한 구제방법으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등 방법이 있음 

- 방송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음 

 

4. 회사에서 코로나 19 감염 내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한다면? 

- 코로나 19 감염이나 성소수자인 것은 해고 사유가 되지 않음. 따라서 사직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음. 만일 자진해서 사직서를 쓸 경우 추후에 다투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음 

- 권고사직을 안 따른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른 부당해고임.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5. 집합금지, 대면접촉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는지 

- 행정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47 조 제 3 호(입원 또는 

격리)위반으로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제 46 조(건강진단의무), 

제 49 조(집합금지) 위반으로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6. 역학 조사 시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일부 동선을 비공개해도 되는지 

- 감염병예방법 제 18 조는 역학조사에서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만일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 79 조에 의해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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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대응 

 

1) 인터뷰 대응 

 

 인터뷰 요청에 대한 대응 

-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인터뷰 요청을 일원화.  

- 무지개행동 소속단체에 관련 인터뷰가 들어올 경우 대책본부로 인터뷰 요청 전달 

- 대책본부 상황실 회의마다 인터뷰 요청을 확인하고, 담당자 배정 및 어떤 내용과 톤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논의.  

- 사후 인터뷰 기사 링크 등을 취합해서 정리.  

 

 인터뷰 기사들에 대해서는<IV. 언론 보도 〮 기고 등> 참조 

 

 인터뷰 진행에 대한 평가 

- 이태원 집단 감염 직후 대책본부에서 인터뷰 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혐오와 낙인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었음. 

 

2) 언론모니터링 

 

가) 모니터링 취지 

-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 게이 클럽에 언론들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언론의 성소수자 혐오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  

- 더불어 코로나 19 에 대한 낙인이 질병에 대한 혐오에 취약한 커뮤니티의 불안을 높이고 

여론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언론의 혐오선동 비판에서 나아가 커뮤니티 차원의 적극적인 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 21 - 
 

 

나) 모니터링 방식 

- 국민일보, 크리스찬투데이 등 의도부터 반동성애와 반인권을 표방해온 언론은 모니터링 

매체에서 제외함. 

- 특정 키워드(업소명 노출, 찜방 등)에 다량의 기사들이 나올 경우 해당 키워드와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관점을 논평의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메이저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비평.  

- 기사와 뉴스의 혐오적 표현이 심하고 차별적인 내용을 적나라하게 다뤄 인권침해의 소지가 클 

경우 언론사에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등 개입의 수위를 높임. 

- 찜방과 같이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있고 적극적인 반박이 쉽지 않을 경우, 커뮤니티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   

- 메세지를 표명할 뿐 아니라 문제 있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에도 항의를 진행함. 

항의 방식과 결과를 모니터링 내용에 넣음.  

- 활동가들의 언론 기고나 인권친화적 관점의 기사들을 소개하면서 혐오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님을, 예방과 인권의 방향을 환기시킴. 

- 대책본부 결성 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 주 동안 거의 매일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함. 이후 

이태원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서 빈도를 느슨하게 하며 모니터링을 진행.  

- 모니터링 기록을 바탕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 언중위에 악의적 기사들을 진정 청원할 수 

있었음.  

 

다) 모니터링 진행 내용 

 

[언론모니터링] 매일경제 기사에 대한 의견 

 

13 일 매일경제 인터넷뉴스에 게재된 기사 ‘[단독] 이태원 이어 종로 男성소수자 모임 장소`서 

확진자 급증…정부 집합금지명령 `구멍’ 관련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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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단독취재를 표기하면서 확진자들이 다녀간 업소를 남성 성소수자 모임장소로 

열거하는데, 어떤 취지로 그렇게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사는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자가 종로를 방문했다고 밝힙니다. 더불어 확진자들이 

다녀간 업소명을 밝히고, 이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미팅을 갖는 것들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방역에 

중점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는 일차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이 클럽 외에도 소주방과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명령조치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하지만 문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최근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들이 성소수자 업소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일반적인 유흥의 방식을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로 좁힘으로써 기사는 코로나 19 의 

전파가 성소수자의 만남 장소를 운영했던 것에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합니다. 

3. 이 과정에 기사는 업소들을 나란히 병기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업계’의 이야기를 수차례 

전합니다.(‘종로, 이태원 성소수자 업소들은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자 신촌으로 옮겨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 그 결과 일차적인 기사의 문제의식은 성소수자 모임이 이뤄지는 장소에 방역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집합금지명령)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19 예방에 있어 특정 집단을 표적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진 받고 예방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성소수자의 만남 장소와 문화에 대한 정보전달을 염두에 두더라도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소명에 성소수자 업소인지의 여부를 병기하는 것은 오히려 질병에 

대한 우려를 성소수자에 대한 가십으로 전락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해당 기사를 ‘단독’으로 붙여 메인 화면에 올린 것은 코로나를 빌미로 

성소수자를 가십화하고 낙인찍는 것으로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12 일 기자협회장은 2 차 긴급호소문에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보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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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에 부응하지 않을뿐더러 한국기자협회 인권언론보도준칙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밝히고 있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적이기도 합니다. 

 

하여 해당 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 

 

향후에 차별과 혐오 없는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13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해당 내용은 매일경제 대표메일과 기자 메일로도 송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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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모니터링] 감염인 인권과 질병 예방은 다르지 않다. 

- 5 월 13 일 충청타임즈, ‘이태원 코로나로 불거진 에이즈환자 관리 '허점'’에 부쳐 

 

충청타임즈가 5 월 13 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 ‘이태원 코로나로 불거진 에이즈환자 관리 

'허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사는 충북도내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검사자 중 한명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밝힙니다. 결론적으로 기사는 지자체 HIV 감염인에 관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기사 워딩을 바로잡으면 HIV 와 AIDS 는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HIV 는 

후천성면역결핍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이름이고, AIDS 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증상이 나타나거나 특정한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여 검사자에게 이러한 

증상과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AIDS 환자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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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HIV 감염인이든 AIDS 환자이든 치료를 받고 사회에 살아가는데 본인의 

개인권을 보장받고 사회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논지는 아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1. 기사는 보건당국이 코로나 검사를 했던 보건당국이 검사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의료체계의 구멍이라고 판단합니다. 

2. 물론 검사 현장에서 의료진은 피검사자에게 기저질환을 묻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답하는 것은 

피검사자의 의사와 자율성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확진자의 경우 구체적인 질환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에 참고를 위해 질문하는 것이지만, 질병에 따른 어떤 차별도 해선 안 

됩니다.) 

3. 기사는 HIV/AIDS 관련 제도와 질병관리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1) 

전파예방보다 감염인의 상담 위주로 이뤄지는 점, 2) 검진기록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점, 3) 환자의 

치료나 지역사회 전파보다 환자의 신분을 보호하는데 급급해한다는 점. 

 

위의 관점은 HIV/AIDS 를 바라보는 전제가 초기 HIV/AIDS 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의학적으로 HIV/AIDS 는 코로나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습니다. 먼저 치료제의 개발로 치료약을 

꾸준히 먹은 감염인은 바이러스가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비감염인과 비슷한 예상수명을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PrEP 과 같은 HIV 예방법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도 특정 대상과 행위로 묶어내서 공격하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음지화하고 사회구성원을 단속하고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명검사와 치료는 

감염인을 관리와 감시대상으로 포획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점에서도 가장 과학적인 예방법으로 인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본 기사는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전무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가장 문제적인 부분은 환자의 신분 보호 및 비밀보장 vs 전파예방이 서로 반대되는 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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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질병도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질병당사자를 낙인찍는다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을 숨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들이 능동적으로 예방과 

치료를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중앙보건당국들이 입을 모아 ‘혐오와 차별은 방역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위의 기사가 비과학적 관점으로 질병을 접근할 뿐 아니라, 그 

태도 또한 차별적이라는 점에 기사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언론사 항의와 제소 등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질병을 차별의 도구로 만들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무엇을 질병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사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질병을 가십으로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 

언론의 혜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0. 5. 14.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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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모니터링] 게이 업소에 대한 가십화는 코로나 19 의 위기 속에서 혐오에 물타기 하는 것일 

뿐이다.  

- 게이 클럽과 찜방을 비롯한 성소수자 업소에 대한 몇몇 언론들의 가십적 행태에 부쳐 

 

최근 코로나 19 를 키워드 삼아 성소수자 업소를 전시하는데 급급한 기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나 국민일보와 같이 대놓고 성소수자를 반대하고 혐오하는 매체들 뿐 아니라, 

뉴스 1(김학진기자, "45 세 이상 뚱보 오지 말라"…'찜방' 블랙수면방 주말엔 바글바글, 5 월 10 일), 

서울신문(이보희기자, “뚱보 출입금지” 블랙수면방 ‘찜방’의 실체, 5 월 10 일), 머니투데이(이동우, 

김사무엘 기자, 커튼만 쳐진 컴컴한 방, 5 년전 차마 못쓴 블랙수면방 취재기, 5 월 12 일) 등 많은 

주류언론들이 성소수자 업소를 자극적인 가십거리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매우 문제적이며 

우려스럽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19 의 전파방식을 이야기하며 성소수자들이 만나는 공간의 열악함과 협소함을 



    

 

- 28 - 
 

언급합니다. 익명으로 만나고 성적으로 빈번히 접촉하는 만남의 형식도 말합니다. 나아가 

성소수자들이 만나는 공간이 생활공간의 내부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암시하며 위협을 더합니다.  

이는 오래전 성소수자를 웃음거리로 대상화하고 전시했던 황색언론과 찌라시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인터넷 언론이 보다 노출에 용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업소명과 행태 

등을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점일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19 위기는 저들이 저열한 기사를 낼 수 있는 명분으로 쓰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들은 게이남성들의 주요 동선과 방문 업소를 나열하고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굳이 묘사합니다.  

여기에 ‘언론’이라는 매체는 저들의 이야기를 코로나 19 위기에 필요한 정보인 양 포장합니다. 

외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과 장면들은 르포와 단독취재 등의 그럴싸한 조명을 받아 버젓이 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이는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질병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경계하고 밀어내도록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들의 태도는 질병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혐오를 집어넣고 여론 선동의 자극적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질병에 대한 의식은 제쳐두고 불안과 분노를 

소수자를 향한 비난의 불쏘시개로 소모합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은 성소수자들의 만남이 

이뤄지는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소거한 채 이들을 단지 가십거리로 증발시킵니다. 그것은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를 배척하고 고립시킵니다.  

 

이에 우리는 질병에 대한 불안을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배척으로 전가하는 언론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코로나 19 의 위기에 대처하는 언론의 사명을 자각하길 바랍니다.  

언론의 품격을 지키기 바랍니다.  

당장 황색 선전을 멈추십시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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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커뮤니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성소수자가 경찰력에 의해 연행되고 처벌대상이 되었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성소수자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환경 속에서 만남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뤄졌으리라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크루징 문화라고 부르는 일회적 만남, 욕구를 

풀기 위한 익명의 만남에 대한 비난의 이면에는 그러한 만남과 장소를 강제하다시피 했던 조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만남이 음지화되는 가운데 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기 어렵고, 질병에 취약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성소수자의 만남과 장소를 ‘치부’로 바라보는 관점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음지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다양한 만남의 모델과 

장소의 질서를 만들며 공동체의 역사를 일궈왔습니다. 아직 그것은 완결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많은 

논쟁들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만남의 환경과 스킨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클럽과 

찜방과 같은 우리의 장소들은 그저 가십으로 소모하거나 법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외부의 단속과 비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성소수자임을 자각하고 사람을 만나고자 

고립을 깨고 외로움을 나누기 위해 밖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구축하고 만들고 요청해야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할까요? 

코로나 19 의 위기 속에서 성소수자로서 우리의 복잡하고 입체적인 마음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부를 그저 치부로 남겨두며 부끄러워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것이 왜 치부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치부로 지목되고 낙인찍혀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시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2020. 5. 14.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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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브리핑] 

 

5 월 11 일 디지털뉴스제작팀 엠빅뉴스 찜방 관련 영상 관련 항의공문 보냈습니다. 자극적인 편집을 

인지함을 확인했으며, 해당 영상을 모든 플랫폼에서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MBC 로부터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며, 겸허히 여론을 수용하고, 

더욱 발전적인 뉴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5 월 13 일 매일경제 인터넷뉴스 ‘[단독] 이태원 이어 종로 男성소수자모임장소서 확진자 급증...’ 

항의메일 보내고 사과메일을 받았습니다. 

5 월 13 일 mbc 뉴스외전 권순표 앵커는 이태원 방문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성애자를 가리켜 ‘성적 취향이 정상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설령 은연 중에 나온 

표현이라도 ‘정상’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영방송 앵커로서 적절치 않은 언사입니다. 

5 월 14 일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계정은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재확산과 관련하여 

검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혐오와 비난을 잠시 미뤄두고’라는 어구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뤄두고’는 ‘멈추고’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표현상 무의식적으로 나온 

실수라고 할지라도 미뤄두는 것과 멈추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일여당으로서 혐오와 차별 등에 대한 태도를 기술하는 것은 사소한 문장일지라도 절대로 가볍게 

대중들에게 닿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평상시에는 혐오와 차별을 용인한다는 원치 않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향후에도 입장표명시 단어와 표현에 신경쓰길 바랍니다. 

5 월 14 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의 대담프로그램에서 ‘정체성에 차별과 

편견을 갖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합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게 성소수자의 위상은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것과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 사이 어디쯤에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차별과 혐오를 

어떻게 반대하고 있나요? 성소수자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에 모든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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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5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언론모니터링] 코로나 19 위기에 함께 대처하면서 우리의 인권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오늘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이다호)입니다. 이 날은 1990 년 5 월 17 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며 제정되었습니다. 아이다호 30 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어둠을 견디고 함께 길을 더듬어가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 모니터링 활동은 코로나 19 의 확산 상황에서 성소수자를 표적 삼고 자극적으로 

가십화하며 혐오여론을 선동하는 언론들에 대한 항의와 시정 요청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항논리를 제공하여 누구라도 혐오논리에 위축되고 고립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활동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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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는 자체적인 메세지 외에도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혐오와 차별이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을 뿐 아니라, 질병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한 많은 

기사와 논평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미디어오늘이 발빠르게 제작한 ‘인권 짓밟고 방역 도움 안되는 인사이트 

위키트리’(5.10)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문 방송 모니터 보고서 ‘국민일보의 강제아우팅,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5.12) 는 언론이 잘못된 관점과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혐오를 선동하는가를 

상세하게 보도해주었습니다. 

한겨레 칼럼 ‘[세상읽기] 코로나 19: ‘미등록’과 ‘커뮤니티’의 탄생’(5.14)은 지금의 상황이 가져온 

변화와 그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정부가 ‘불법 체류자’ 대신 ‘미등록’과 ‘비정규’의 워딩을 

사용하고, ‘커뮤니티’를 사용하여 성소수자 공동체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점은 재난 상황 속에서 

예방에 총력하는 보건당국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익명검사를 전국 단위로 실시한 것은 강제적인 

감시와 관리보다 인권이 예방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HIV/AIDS 운동이 외쳐온 구호 ‘인권이 예방의 지름길’의 늦은 성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등 인권기본제도들을 미루지 않고 마련했더라면 검진대상자들이 불안과 차별 속에 

고립되는 가운데 국가가 혐오와 차별에 자제하자고 호소하는 풍경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국가 전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혐오를 멈추자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은 오로지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만 접근된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공동체가 호출된 

배경은 위험의 감축을 위한 수세적인 상황이 작동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공동의 시련을 함께 지나오면서 이후에 어떻게 시민권을 말하고 요청할 수 있는지, 

시민권의 기준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과제를 남깁니다. 제도화와 권리 요구는 

성소수자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쾌락을 향유하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게재된 소설가 김비의 칼럼 ‘김비의 달려라, 오십호(好)- 코로나시대, ‘등록되지 못한 자’의 

슬픔을 나누다’는 대책본부뿐 아니라 성소수자인권운동이,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은 커뮤니티가 

공존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많은 영감을 줍니다. 지금 우리의 활동들은 단지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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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자발적인 검진 참여만을 위해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만을 위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질병예방 속에서 우리는 누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누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더 위축되고 고립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노력들은 (미등록)이주민과 난민,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이야기나누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2020. 5. 17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코로나 19 마저 악용…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 

http://www.ccdm.or.kr/xe/watch/295143 

[미디어오늘] 인권 짓밟고 방역 도움 안되는 인사이트 위키트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 

[세상읽기] 코로나 19: ‘미등록’과 ‘커뮤니티’의 탄생 / 황필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4978.html 

[한겨레]코로나 시대, ‘등록되지 못한 자’의 슬픔을 나누다 / 김비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945211.html 

 

 

https://l.facebook.com/l.php?u=http%3A%2F%2Fwww.ccdm.or.kr%2Fxe%2Fwatch%2F295143%3Ffbclid%3DIwAR3TFb-KcGvOzkR6n6i4yVqZyfq2zSNkLrK_uQecnEJsIkPWY8urpxGWiEU&h=AT1TbF1WBZav0_hPtPpA4MdlcpZ_SZlgFOEyvSIkp9xcQ0_eiwWBJMryGvbrH8ekB8vtA4jCwqs9PbRBRNu7JFAyJGiHF2I2kM8XvSFyvkts22pPWiIsSlN-_CqGhTpGy2eNTOmFsLDVjBsBYKJGpftqbVQcRElhu24FqLG7OFge3H0OUJnq_T2cWdqN40qOjrUwuwojx5h5CGJpYzpN7qVqyTDuhegQ3Cdng6Id9BKe8Y889w5Via7OfoaV8mVSj-UF3pOMIhxEAdlApzCRCXdhiILytjo7QalQOc-BitXqlGTBqxVlDeBi-Qqy5WNkhLq7b4ZjHPkNIBSRhjKZg08vhw75SnMjftbe0JB5Yn5K9lunUUVTsBgQZ0R4NUT8_w7cQ2GmgZ1djwMhwAwBmN4jwDVYI_mh3TKSFBD44KEKLGrnnn6pa4-44BhecEuAzvpI6PdC0V8QSxNo76hkAQ_0a3b4sTN1DbxBNPcOQMmZCvpNahVoqY3FcGjU6hqwlJ_6o_1CJqvprRehrNRz4uNzaTtRD-98s4-3p1-FnSv8g6qO1iZaq-NAqDzZQHOVrXa7gZpNWC3ljL7Iyz0xmjTA40zIyiUNJRBa6uoTabbd0NGOgApcsUNr4F7R9MQc8LG3Vg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87&fbclid=IwAR14MmQAjBAjRH03yCqmL0CgqtfmZNXN7_m-3teMubjtXlFKfWIjzZViS0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4978.html?fbclid=IwAR2ehsYWccqezbKwyhpPWCKaRtos8z0rB4bLQJsPZL2ma8rkJaSx0sSenAo
https://l.facebook.com/l.php?u=http%3A%2F%2Fwww.hani.co.kr%2Farti%2Fsociety%2Fsociety_general%2F945211.html%3Ffbclid%3DIwAR3Gt2Ey9_A8hkGfqwpc4LLzl727F_6G-FYf5iZhYOitpSx2XwzcO2FJlRE&h=AT0viRDhYXtLwEiWk1Rx-GMyUo1zt2c8722i8FLRz-d1KWmWiFm20l2DbSdeB-FMzClTvuiHBFc1bAZ-3gjoeqcinPZYV8DTW7kAoTsxVSYonfK8ZKZseL50X6EweI2RbjXd6KCGTOqBNHXrohWhT_nHP1KLraq3i-Qa03afupTTCaUQuweb0Qq9CI8eKHuL6WKsoMYnw_WVX8ZtMCWkplggP5IJ7esNT-5Xzn53MWjM-rTtsWRUUdi4uhS6_43B8HdWXa8pHyCpBB6_iorGXjOZbKEPYItF11SzuIHXbCP1YH8HdaMafAyScIRHPfknMBSaHHRx7rnjbH6KklPLpZdjzwJ7xG-WQHnNjbiZAs-2jJY3xg7icDxohDmLdsfv3HEwdDvXQp8rNIOVcwnoT8nWuuY1neZq9f7KkaULiefAKpV90L1yajCc8OOkyN_9vAz8YCFd3fWa0BUFZl0kmZ5L2-hqAVWP1SxD3-Lailb05SFvFG2AIvnr9kcFrZxIzcHv9adsY3_CSAozZ_Mqvow7bEFdz-_LNjhFdGa20_faj__Pv2rx73bGEI7V9t93GkLgXtBVZdcrEx7ssiOveWdAEAit-7h3aUT1wFvsADyFZguZWcV897bhfhVGFq48Wp1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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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8 언론모니터링] 

 

1. 이주민 확진자의 과도한 정보 노출을 멈춰라 

코로나 19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이태원 방문 외국인의 외국인 국적, 나이, 

직장지역 등 세부적인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이 특별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지한 '확인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4.12 자)에 따르면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홀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한다고 밝힙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몇몇 지자체의 경우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면서 그것을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지역주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당사자의 정보로 봉합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공개된 정보가 예방에 

필요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지목된 이들이 추적되고 고립되기 쉽우며, 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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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낙인의 타깃으로 지목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 속에서 확진자는 자국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일터에서의 불이익에 쉽게 노출됩니다. 

우리는 확진자의 안녕과 건강을 빌며, 질병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점에 대해 

지역당국에 항의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와 언론의 과도한 

정보노출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2. 혐오의 프레임을 넘어서자 

5 월 17 일 SBS 8 시 뉴스의 기획취재 '성소수자 행사 대폭 취소..."혐오가 코로나 키운다"'는 

혐오가 사회적 소수자의 일상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의 해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태원 사태 이후 늘어난 혐오여론 때문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기획한 

아이다호데이 행사가 축소되었다는 내용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기존 기획한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캠페인과 광고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함이지, 혐오에 밀린 차선책이 아닌 것입니다. 외려 

이번 아이다호데이의 계획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혐오에 맞서 인권을 이야기하겠다는 무지개행동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기획 취재를 준비하던 당시부터 SBS 뉴스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관점으로 기획에 접근한다고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우리는 SBS 의 선한 의도와 노고를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혐오 

때문에 성소수자의 신변이 위축된다고 설명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관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프레임에 반복적으로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 수 년 동안 성소수자 운동이 외쳐온 혐오 반대는 그 자체로 중요한 구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와 행동은 혐오반대의 수세적인 외침을 넘어섭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나아가 

시민과 비시민, 정상과 비정상,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고 줄 세우는 기준을 거스르며 질문합니다. 

우리의 운동은 아래에서부터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나갑니다. 

성소수자 지지의 메시지는 혐오 반대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요청하건대 취약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인권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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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고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인권 보장이 예방의 본질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태원 클럽 코로나 19 집단감염사태가 폭발적·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체 평가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 일 SNS 를 통해 방역당국이 집중한 노력으로 코로나 19 전파가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엄중식교수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유지한 것으로 전파 방지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발 빠른 대처로 이번 코로나 19 대응은 여느 정권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병에 많은 이들이 불이익의 우려를 감수하면서도 자발적인 

검사에 응하는 것은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동료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가는 누구도 질병을 이유로, 장애와 노동유형을 이유로, 성적 지향과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의 질서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권보장과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의 

변화가 재난 예방의 본질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2020. 5. 18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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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 중간 모니터링] [성명]그것은 예방도 뉴스도 아니다. 

 

이태원 코로나 19 사태 이후 혐오가 지역사회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연휴 이후 많은 언론들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식발표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업소 명을 공개를 

하는가 하면, ‘게이 업소’라는 식으로 성적지향을 명기하여 질병을 표적했다. 너나없이 이태원 클럽과 

연관되는 뉴스 앞에 ‘속보’와 ‘단독취재’를 붙이고 경쟁하는가 하면, 성적 보수주의의 프레임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뤄지는 만남과 관계를 조명한답시고 문란함의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예방에 대한 노력 없이 그저 코로나 19 의 

사회적 위기를 성소수자 혐오로 동기부여하며 계속해서 성소수자를 가십화하고 있다. 질병 앞에서 

누가 취약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는커녕 사회적 소수자를 노출시키고 이들을 극단적으로 

대상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당신들의 태도는 예방도 정보도 아니다. 

이는 지자체와 의료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해달라는 중앙보건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자체들은 확진자의 동선을 노골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업소에 ‘게이’를 

붙이거나 확진자의 구체적인 직장정보와 국적을 명기하여 보란 듯 전시했다. 확진자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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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민의 정보를 개인 계정에 게시하고 호응을 구하는 지자체 단체장의 태도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주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지역공동체 내부에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언론과 지자체의 과도한 가십화와 낙인찍기는 여론을 악화시킨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이후 온라인에서는 성소수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포털사이트와 SNS 에는 확진자의 정보가 공공연히 유포되는가 하면, 성소수자 문화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가짜뉴스들이 범람하기도 했다. 추적 가능한 정보를 자랑이랍시고 게시하는 

언론과 지자체의 쌍끌이 속에 정보 유포의 증가는 혐오의 악순환을 부채질한다. 그것은 질병에 대한 

분노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분노로, 이들에 대한 언어적·물리적 폭력의 싹을 틔운다. 

일련의 혐오선동은 이미 혐오를 민원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세력화 되도록 방기해온 한국사회의 

오랜 뿌리 위에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와 질병 당사자를 향한 혐오가 어떤 경우에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의 관성은 질병에 낙인을 찍고 

사회적 소수자를 엮어 혐오의 시너지를 낸다. 여기에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찬반 문제로 가르고 미뤄온 역사가 바탕한다. 

하지만 변화는 있다. 끊임 없는 의견 제시와 협력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보건당국을 통해 개인을 

향한 비난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나아가 지금의 노력들이 단순히 방역과 예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회복 이후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에도 차별과 불이익이 용납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 그것은 오랜시간 외쳐온 

평등과 인권의 요구에 연결되어 있다. 

성소수자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의도치 않게 노출하는 것은 불이익당할 수 있다는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뉴스도 예방도 아닌 혐오일 뿐이다. 당장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는 혐오를 

단호하게 반대해야한다. 혐오와 차별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는 것은 사방으로 변주해나가는 혐오와 차별을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 코로나 19 사태가 수습되어간다고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의 근간에 

인권의 가치가 작동함을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인권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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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해야 한다. 

 

2020. 5. 20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추신: 커뮤니티를 향한 문장들 2 

자긍심의 언저리에서 

 

대책본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자발적 검진을 독려하며 혐오는 어떤 식으로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독려하는 입장에서도 온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저항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내라고 요청 해야만 할까요. 질병 위기 속에 성소수자라는 이름이 바깥에 노출되면 불이익을 

받으리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기는 책임의 무게를 달고 사회적 

소수자의 몫으로 부여됩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운동은 오랫동안 자긍심을 주문처럼 외쳤지만 실상 나를 설명하는 언어는 

삶의 리스크로 작동하기 쉬웠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드러내기보다 숨기는 편이 편하다고 

배웠습니다. 성소수자로서 나를 긍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결된 

드라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젠더이분법을 거스르고 시민권의 기준을 거부하며 한편으로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토양은 공동체 안에서도 끝나지 않을 불화와 적대의 대상이 되고, 

더러는 숨겨야 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만남 장소가 표적이 되고 가십이 되는 건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는 일상이 위험한 

정보값으로 휘발되고 쉽게 부정당할 수 있다고 풀이되기도 합니다. 나의 이름은 단어뿐인 공백으로 

존재하고 그마저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소문과 가십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라도 호출되어 조리돌림 당하고 모욕당하기 쉽습니다. 성소수자는 줄곧 부정되고 미뤄져온 

합의 대상의 존재로 그려집니다. 사회의 위기를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전락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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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위치는 불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 부당함이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용기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져야 하는 건 누구라도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자극적인 확진자 동선과 뉴스 속에서 우리는 클럽을 찾은 이들이 가지고 있을 삶의 지층들을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자극적으로 잘려나간 단어들 속에는 오랜만에 안부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고, 몇 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의 새로운 감회도 있을 것입니다. 입원과 입대를 앞둔 이가 

있었고, 외로움을 끝내 채우지 못해 밤새 만남을 전전한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사들은 그동안 

학문과 운동의 언어로만 근근히 전해오거나 도시전설처럼 타임라인과 썰로 미끄러지고 줄곧 잊혀져온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게시판과 SNS 에는 클럽 입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여전히 잠겨 

있는 문은 계란세례로 얼룩이 가득하지만, 응원의 문장들도 단단하게 붙어있었습니다. 증오의 얼룩과 

응원이 나란히 붙은채 침묵하는 문은 지금의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을 지나면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지만, 겨우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영토는 애시당초 

취약함 위에 구축되어 왔다는 것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은 공동체에게 떨치기 어려운 

아픔을 남기지만, 깊은 침묵은 그간 납작해지기를 강요하는 규범과 질서들을 거스르며 성소수자로서 

살아온 삶의 지층을, 우리를 연결시켜 온 공동체의 무게를 가늠케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무엇이 우리의 연결을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재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중요한 지지대가 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취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감정과 손길들이 여전히 반짝이며 지금의 어둠을 밝히고 있음을 

곳곳에서 목도합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때는 좋았다는 향수만이 남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절망, 외로움과 체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서로의 곁을 지킵시다. 우리는 더 많이 떠들고, 더 많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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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모니터링] 뉴시스 보이콧 : 혐오는 불안을 조장할 뿐 공감될 수 없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향후 뉴시스와의 인터뷰 요청 및 기타 협력에 대해 

보이콧하고, 다른 방식의 대응을 강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민일보와 크리스찬투데이 및 종편 언론들에 대해 보이콧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대책본부의 자체적인 결정이기에 앞서 오랜 시간동안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커뮤니티가 심각하게 인지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해당 언론들은 인권 지향적인 정보전달에 앞서 혐오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방향성을 노골적으로 전시해왔습니다. 이들이 작성한 기사들은 혐오 선동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으며, 그것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공분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최근에는 머니투데이와 뉴스원 등의 미디어들까지 성소수자가 위기를 전파하는 집단이라는 논리에 

공을 들이며 시민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이들은 혐오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조의 기사까지 게재하면서 일관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질병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기삿거리로 소모시킨다는 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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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머니투데이 계열에 있는 뉴시스의 보도 행태는 심각하게 문제적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 증가시점 이후 기사들을 살펴보면 뉴시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기사 

카피로 삼으며 이웃으로서 성소수자 장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가 하면(‘성소수자 전용 

헬스장도 휴업...주변 상인들“불안해”’(5.14)), 검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고안한 익명검사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수치만을 가져다가 평가 절하하기도 

했습니다.(‘이태원발 코로나 19 확산에도 익명검사 이용 미미’(5.17)) 

5 월 14 일 천영준기자의 기사 ‘이태원발 코로나 19 검사자 에이즈환자 소문 ‘뒤숭숭’...충북도 

“확인 안돼”’는 코로나 19 방역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HIV 감염인이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해당 기사는 단지 HIV 감염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낙인찍는데 나아가 지역사회에 질병 혐오를 조장한다는 점에 악질적입니다. 

5 월 20 일 박민기기자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여전한 즉석 만남...“자제해야” 우려’는 코로나 19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빌어 성소수자들의 만남 자체를 문제 삼고 도덕적 해이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19 가 성소수자가 확산시키는 것인 양 호도하는 방향으로 은연중에 연결짓는데, 이는 

성소수자를 표적해서 질병의 공포를 가중시킨다는 점에 심각한 혐오 선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의 해악은 그것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관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사들에는 

보건당국과 성소수자 당사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은 

찬반양론의 구도 속에 일방적으로 잘라 붙여졌습니다. 이는 인권 지향적 정보전달을 당부하며 

인터뷰에 응한 이들의 선의를 모욕하는 것이며 예방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제안을 거스른 채 혐오성 

가십에만 집중하겠다는 언론의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뉴시스는 홈페이지에 ‘정확하고 깊은 뉴스로 독자와의 공감을 추구합니다’ 라고 의지를 밝힙니다. 

하지만 지금 뉴시스가 보이는 행태는 정확하지도 깊지도 않으며, 독자와의 공감은커녕 잘못된 정보와 

관점으로 독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에 대책본부는 뉴시스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태도와 

예방에 역행하는 태도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 뉴시스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뉴시스는 사과와 

함께 해당 기사를 모두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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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해당 텍스트는 뉴시스 대표메일로 송부했습니다. 

 

 

 

 

 [언론브리핑] 

1. 혐오 광고는 국민일보의 꼼수다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가 나온 직후 국민일보의 유영대기자는 단독보도를 전면에 달며 

‘게이’업소를 명기하고 동성애자들이 만나는 공간에 집중했습니다. 백상현기자는 한 술 더 떠 게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의 글들을 그대로 옮겨 붙여 기사로 내면서 남성 동성애자의 활동 패턴을 알아야 

코로나 19 를 막는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일보 노조의 규탄성명이 올라온 직후 해당 언론사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선동은 

다소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반대 기사를 싣는가 하면, 

성소수자 혐오를 멈추라는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의 논지를 수차례 펴내며 혐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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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기자들의 선동이 내부적으로 견제 받는 동안 염안섭과 소강석 

목사, 한휘진 서울시청 공무원등 혐오 인사들의 칼럼을 싣는 등 이들은 동성애 반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는 급기야 광고를 활용하여 혐오 여론을 전파합니다. 21 일 뉴스앤조이 기사 ‘돈 되면 어떤 

광고든 다 받아 주는 ＜국민일보＞?…"광고는 영업,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건가”’는 국민일보가 싣고 

있는 광고 뿐 아니라 이러한 광고들을 싣고 있는 언론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성소수자 반대광고 뿐 

아니라 문제적인 목사를 지지하는 광고를 싣는 국민일보의 행태는 지면 낭비일 뿐입니다. 기사 속에서 

인터뷰 내용이 언급된 최진봉교수(성공회대)는 ‘이 언론은 돈이면 다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좀 더 정확한 지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일보가 좇는 돈이 해악이라 

지탄받는 것은 해당 광고비가 비리와 혐오선동의 온상인 교회와 폭력적인 목사,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에게서 나오는 자본을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늦게나마 혐오여론을 조장하는 방향성에 반기를 드는 내부 견제집단이 있음을 확인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본부는 혐오선동의 나팔수 역할을 놓지 않는 국민일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동시에 안팎에서 국민일보의 방향에 반기를 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2. 질병의 위기 속 언론의 역할은 황색저널의 혐오선동 대신 예방의 조력자가 되는 것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 언론들은 기존에 집중했던 성소수자 인권과 문화를 둘러싼 찬반 

프레임을 넘어 게이 남성들의 행태와 이들이 모이는 장소의 특성들을 다루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접근이 피상적일 뿐 아니라, 전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성소수자 문화를 지목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성소수자들이 만나는 장소와 문화를 버젓이 전시하는 기사는 결국 질병 예방을 

위해 환자의 동선과 신상을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함을 미덕으로 삼으며 성소수자들의 집단적인 

사회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성소수자 문화가 한국사회의 제도와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는 성소수자의 위상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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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유흥문화의 구조 위에 발생하는 것임을 무시한 채 성소수자 문화만을 

대상화하고 성급하게 갈라냅니다. 이들의 논조는 성적 보수주의와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규범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질병을 단속과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질병에 

대한 낙인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주민을 배제하도록 조장하고 방기하는 태도는 사회적 소수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며 배제하도록 압박하게 된다는 점에 사회적 해악이기도 

합니다. 

한겨레신문에 기고된 한채윤 활동가의 5 월 21 일자 칼럼 ‘언론은 방역의 방해자인가’는 언론의 

접근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가 질병예방 뿐 아니라 사회 공익차원에서도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목조목 분석합니다. 나아가 코로나 19 의 위기 속에서 저널은 

어떠한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성적 지향을 

구분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을 낙인찍기보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언론은 동선을 경쟁적으로 공개하는 지자체들을 경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2 일자 경향신문 기사 ‘아우팅 막는다더니…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는 예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질병의 방역 속에서 정보 노출로 피해 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 또한 언론의 중요할 역할일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예방을 위한 저널리즘의 방향을 애써 외면하면서 성소수자와 이주민의 정보를 

노골화하고 이들을 도덕적 해이의 프레임으로 솎아내는 것을 정의 구현인 양 생각하는 태도가 너무도 

아쉬운 요즘입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한 언론의 저널리즘 실천을 요구합니다. 

 

3. 이제는 우리가 찜방을 이야기해야 할 때 

코로나 19 는 전파 특성상 신체 간 밀접한 접촉을 경계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예방에 있어 물리적 

거리두기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요청하는 근거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또한 거리두기에 

소홀한 타인을 경계하는 경향으로 연장됩니다. 질병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과 장소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선동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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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 많은 언론들은 게이 사우나, 소위 찜방이라 불리는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게이들이 서로 만나고 모인다는 사실조차 낯설어하는 여론 속에서 성관계를 갖는 구체적인 장소가 

가까이 실존한다는 것은 놀라움과 동시에 비난하고 낙인찍기 너무도 쉬운 조건을 형성합니다. 

하여 많은 언론들은 앞 다퉈 르포와 단독 취재의 소재로 찜방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휴게실과 다르지 않은 공간, 콘돔과 젤이 있어 세이프섹스가 장려되는 공간, 가벼운 터치와 눈길을 

주고받으며 반응이 있으면 관계를 하고 거부하면 다른 방으로 가는’ 공간은 새로울 것도, 문란할 것도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최현숙 구술생애사 작가의 22 일 경향신문 칼럼 ‘방역당국은 섹스를 금하라’는 

머니투데이의 르포를 살피며 결국 찜방은 ‘문란은 고사하고 착해 빠졌’다고 평합니다. 5 년 묵은 

르포를 보면서 드는 ‘실망감’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문장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찜방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과열된 것은 단지 밀접접촉이 빈번한 장소의 성격상 감염병 예방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쉬쉬해온 찜방은 외부의 많은 

언론들로 하여금 황색저널리즘의 저열한 논점을 들이대기 용이한 조건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허무맹랑한 판타지와 망상들이 남발합니다. 그리고 성적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단속과 금지의 

가치판단이 금세 차고 들어옵니다. 저들의 문장으로 오역된 성소수자의 문화는 부정적으로 

평가절하되고 편견에 사로잡히면서 성적 낙인의 순환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여 저들의 입을 통해 낙인과 오욕의 대상이 되어버린 찜방을 우리의 언어로 다시 가져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찜방이 일부 성소수자들만이 가는 공간, 성소수자 당사자들도 

싫어하는 공간이라고 방어하는 것은 결국 정상과 비정상,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위계를 인정해온 

구조를 내부에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찜방은 흔한 인상비평처럼 무법지대가 아니며, 무조건 

자유로운 관계가 이뤄지는 공간도 아닙니다. 익명성과 일시적인 만남이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꼭 그런 

관계만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찜방은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장치와 약속들이 배치된 동시에 

나이와 체형, 질병유무 등의 위계와 기준이 여전히 작동합니다. 폐쇄적 공간임에도 여기에는 사회의 

복잡한 위계와 관계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음지화된 공간이라고 무조건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음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침묵에 부쳐진 채 단속되고 노출되기만을 기다리며 숨는 것 또한 옳은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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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일련의 긴장 속에서 찜방의 이야기는 시작될 것입니다. 어플로 사람을 만나면서도 찜방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는 어떤 취약함이 있으며 그로부터 어떤 쾌락이 실천되는지, 이러한 

쾌락은 어떤 위계 속에 구속되거나 일탈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성적 권리와 실천들을 세공할 것인지, 

나아가 코로나 19 이후에 찜방과 같은 공간들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성적 보수주의의 함정을 경계하며 우리가 그토록 호명해온 한국사회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다시 읽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2020.05.2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기사 링크 

[뉴스앤조이] 돈 되면 어떤 광고든 다 받아 주는 ＜국민일보＞?…"광고는 영업,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건가”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96 

 

[한채윤의 비온 뒤 무지개] 언론은 방역의 방해자인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5950.html#csidx9880fe5034d659c8c55

234bae1eb0bb 

 

[경향신문] 아우팅 막는다더니…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02159025#csid

x17b27e8ce7b5636b113fcc279cfef22 

 

[경향신문] 방역당국은 섹스를 금하라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5220300025&code=990100#c2b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96&fbclid=IwAR2Fq_VsHVyI3qLk7SaHApBDHdaE1F2O0Bc0Dmht4h-seUr7S8RSfzLnPAc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5950.html?fbclid=IwAR3aPOF3Gpg3OPqCm1jsE2UF1eO2pnx-0eJ0GzcNIkDeKEnvD6qxV-b2n5Y#csidx9880fe5034d659c8c55234bae1eb0bb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5950.html?fbclid=IwAR3aPOF3Gpg3OPqCm1jsE2UF1eO2pnx-0eJ0GzcNIkDeKEnvD6qxV-b2n5Y#csidx9880fe5034d659c8c55234bae1eb0bb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02159025&fbclid=IwAR2QDPAsfpQlhyVt-_l0CZOJDlo7SCQsbow3Rbz3HbWVgADddwGY3RQGOe0#csidx17b27e8ce7b5636b113fcc279cfef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02159025&fbclid=IwAR2QDPAsfpQlhyVt-_l0CZOJDlo7SCQsbow3Rbz3HbWVgADddwGY3RQGOe0#csidx17b27e8ce7b5636b113fcc279cfef22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5220300025&code=990100&fbclid=IwAR2uMPnbNEhI1_o3AiSeE0GQnJcOpAL_cxj7Bz9BqFlBTEh3nODb5jGH4yM#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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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첫주 언론모니터링] 

 

1. 우리가 변화로부터 원하는 것은 때늦은 가십몰이가 아니다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 많은 언론들은 게이들의 만남 행태와 장소를 경쟁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대책본부의 언론 모니터링이 진행되는동안 언론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그저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기술해온 보수 언론들에도 긴장과 더불어 변화의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5 월 29 일 여성조선이 다룬 게이클럽과 수면방에 대한 기사는 일견 기존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입니다. 업소 공지문을 그대로 옮기거나 익명게시판의 글들을 당사자 입장이랍시고 

독자에게 내보이며 게이 남성들의 만남과 공간을 그려내는 모양새는 이전의 것과 크게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중반을 넘어 곧바로 태세전환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가 ‘성소수자 혐오’를 

키웠다며 성소수자 편견지수를 인용하는가 하면, 낙인과 혐오성 짙은 가십화와 여론선동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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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의 인터뷰를 상세하게 기술하며 앞서 기술한 외설적 내용들에 대립합니다. 

그간 조회수를 얻기 위한 자극적 보도의 관성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소수자 혐오와 편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식한 결과물로 볼 수 있을까요? 냉탕과 온탕의 낙차를 극단적으로 펼쳐내는 기사는 

자가당착적 혼종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향후 변화의 과도기적 기사모델로 이어질지, 보수 언론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정착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질수록 공론장의 

언어들 또한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2. 사상의 자유를 논하려거든 평등부터 말하라 

대책본부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다면 단연 국민일보 내 자성의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에 이어 ‘국민일보의 건강한 

소통을 바라는 차장단’ 역시 지난달 27 일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입장문들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겠다는 직접적인 워딩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혐오선동에 침묵해온 과거를 반성하고 독자의 비판에 겸허해질 것을 다짐합니다. 다소 소극적이지만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태도는 변화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종교국 기자들이 혐오선동을 남발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일보의 내부 구조를 지적합니다. 

종교국은 편집국과 달리 다른 일간지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다보니 검증 시스템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종교국이 얼마나 오만하게 혐오선동에 앞장섰을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기존 독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지요. 

흥미롭게 뉴스앤조이의 기사 ‘내·외부에서 쏟아지는 ＜국민일보＞ 성소수자 혐오 보도 비판…보도 

당사자들 "우린 잘못 없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종교국 기자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백상현 

기자는 자신의 기사가 무작정 혐오로 몰아세워지는데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혐오는 역사적으로 

극심한 탄압을 받고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을 비판했을 때 해당된다’는 나름의 설명을 붙입니다. 

유영대기자는 앞의 설명을 보충합니다. ‘나는 혐오하지 않았다. 성경에 입각하면 죄니까, 죄라고 

이야기 하는 것… 비판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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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봅시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혐오의 대상은 절대적인 타자로 수렴합니다. 논리대로라면 

혐오라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탄압과 강제 속에 움직일 수 없고 자신의 의사도 표현할 수도 없으며 어떤 

욕구나 욕망도 가져서는 안 되는 벌거벗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는 오랫동안 성소수자를 

벌거벗겨 적나라하게 들춰 공론장 위에 전시하고 조리돌림 해왔겠지요. 

이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성소수자 혐오선동기자라는 타이틀을 못마땅해하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무조건 혐오 딱지를 붙이는 것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비판이란 성소수자를 

비시민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공론장에서 평등하게 논쟁할 수 있는 자격을 끝없이 박탈시키려는 

시도에 다름아닙니다. 그간 써낸 기사들은 혐오하기 위해 성소수자를 모욕하고 비난하며 드러나지 

말라고 이야기해온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뒤이은 주장은 성경에 입각해 기사를 쓴 것이지 혐오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밝힙니다. 비판할 수 

없고 논쟁할 수 없으며 설득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어떤 것도 나누고 거래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혐오 선동이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킨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립을 자처한 이들은 사상의 자유시장 운운하면서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며 절대적인 가치를 

들이밀어 사회적 소수자들을 절대적인 타자로 발가벗기려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성소수자에게 말하고 싶으면 숨지 말고 나오라고 비아냥대지만, 정작 스스로 고립무원을 자처하며 

성소수자를 숨은 타자로만 대한 것은 다름아닌 혐오선동의 나팔수들입니다.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쟁하고 싶다면 성경 문자주의에 의존하여 기독교계 주류언론이라는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이자 이웃으로 인정하고 논의 테이블에 임하는 성숙함을 보이십시오. 

안으로부터 울리는 변화의 신호는 오랜 시간 불신의 벽을 높여온 언론의 윤리를 다시 세우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과 시민사회는 국민일보의 변화를 열망하는 언론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오랜 시간 혐오선동의 주류 언론으로 자리매김했던 국민일보가 ‘사랑·진실·인간’의 

가치를 성찰하는 저널리즘의 선두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차별의 연결고리로부터 변화의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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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 확진 장소는 소규모 모임과 일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집단감염 

이후 우리는 물류노동자들의 취약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소비자들을 향해 안전한 배송만을 

약속하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6 월 2 일 한겨레모바일 기사 ‘“세균 보듯 따가운 시선에 숨도 참아요” 쿠팡맨의 눈물’은 

쿠팡노동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룹니다. 이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위기와 불황에 가장 먼저 잘려나갈 수 있는 약한고리입니다. 더구나 주민들과도 

밀접하게 접촉하는 환경에 있기에 직접적인 혐오와 비난에 가장 많이 노출됩니다. 

재난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에 대한 증오로 선동되기 쉽습니다. 대개 그 표적이 되는 이들은 

일상속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던 외부자들, 재난 이전에도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적 소수자들, 언제라도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책본부 활동을 하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위기대처만으로 활동의 방향을 국한하지 

않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질병은 차별의 구조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취약했던 이들의 삶은 

노골적으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혐오와 낙인 속에 일상의 관계들을 단절시키며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런 점에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일본 미에 현의 

소식은 고무적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 성소수자가 아우팅당하고 괴롭힘과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지자체가 보인 결의는 예방의 본질이 평등과 인권임을 간파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견뎌내며 질병의 혐오에 맞서는 이들과 연대하며, 차별의 구조를 걷어내라는 외침에 

함께할 것입니다. 변화는 시민사회의 노력 뿐 아니라 보건당국의 의지와 협력이 있어야 도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 속에서 변화를 외치는 우리의 투쟁은 

불평등한 제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한국기자협회, 혐오에 갇힌 국민일보의 성소수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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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767&fbclid=IwAR3Zk3KEmbOTu

X5gUuwngrl9VlyQWC7KrjbRa-BfIQiUkQukkW3OZ6d_FnA 

 

뉴스앤조이 내·외부에서 쏟아지는 ＜국민일보＞ 성소수자 혐오 보도 비판…보도 당사자들 "우린 

잘못 없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55&fbclid=IwAR3pP2

mbaYmz_vcpWV3WgjXjCwFB8H1X-VCQSL5QByFsS5Tkp5k9BYmL-jQ 

 

한겨레 “세균 보듯 따가운 시선에 숨도 참아요” 쿠팡맨의 눈물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62.html 

 

중앙일보 “성정체성 들키자 극단선택···코로나가 만든 '아우팅 금지조례'” 

https://news.joins.com/article/23793103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767&fbclid=IwAR1PTKaVbVCQOyXKaUzgKnMWIMPJ6gjWLqP4H8RJS5rgKwvpMH0ZBBc68vg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767&fbclid=IwAR1PTKaVbVCQOyXKaUzgKnMWIMPJ6gjWLqP4H8RJS5rgKwvpMH0ZBBc68vg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55&fbclid=IwAR3EhaASctGz9a-gXP2R7X_Zy7SF8tbHfXPLCZSbAjC4GsJ3GDdCtGHBTVw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55&fbclid=IwAR3EhaASctGz9a-gXP2R7X_Zy7SF8tbHfXPLCZSbAjC4GsJ3GDdCtGHBTVw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62.html?fbclid=IwAR1mYjjYqE_sDdUtth41_iecwcON2P2OzjzKOQaQkTS7Yso9w-XUC2j_5lg
https://news.joins.com/article/23793103?fbclid=IwAR2iXZn_S2ejmMpGtW_PodM6-T7KcIgNlCdtV6_qmgxuhgfS98rlpr0ez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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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월 셋째주 언론모니터링] 언론중재위원회 제 4 차 시정권고 의결에 부쳐 

 

언론중재위원회는 6 월 8 일 제 4 차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3 월부터 5 월 11 일까지 기사들을 

심의하고 시정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94 건의 기사들 중에서 73 건이 5 월 연휴 직후 

늘어난 코로나 19 확진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이태원을 방문한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게이 업소를 강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가 하면, 환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과도하게 환자의 정보를 노출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시정권고 

심의 기준 중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이태원 확진자 증가 직후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틈타 

혐오여론선동을 해왔는가를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의 문제적 태도들이 

질병예방뿐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까지도 망가뜨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5 월 29 일 진행한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혐오기사들에 대한 시정권고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전의 기사들을 

대상으로 삼지만, 차기 위원회에서는 차별을 조장하는 더 많은 기사들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책본부는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과를 공유하며, 언론사와 기자들이 

언론의 역할이 갖는 무게를 자각할 수 있기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2020. 6. 1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언론중재위원회 제 4 차 시정권고소위원회 심의안건 의결현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ac.or.kr/kor/pages/?p=69&b=B_1_6&cate=PD03 

 

 

 

https://www.pac.or.kr/kor/pages/?p=69&b=B_1_6&cate=PD03&fbclid=IwAR0WIKG2Slmj6zCUtywIxmeBRqsmvWuLzOI-KrObpgUF2cO6Ahr7cKl3w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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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마지막주 언론모니터링] 언론중재위원회 5 차 시정권고 심의에 부쳐 

 

6 월 17 일 언론중재위원회는 5 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의 언론모니터링 활동이 시작된 이후 진행한 심의였습니다. 

심의 결과 세 개의 기사가 차별 금지 및 성관련 보도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 중 인터넷 국민일보와 머니투데이는 앞서 대책본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판단하고 규탄 기자회견과 언중위 시정권고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언중위의 짧고 굵은 결정은 그간 대책본부가 코로나 19 를 둘러싼 언론의 성소수자 침해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강력하게 비판해오면서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대한 대한 언론의 경각심이 높아진 

배경이 작동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대책본부가 꾸준히 진행해온 모니터링이 

보여줬듯이 심의결과는 언급된 기사들 외에 다른 기사들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독자들은 언론이 어떻게 사건사고를 다루며 그 속에서 여론을 만들고 선동하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언론은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는데 경계하고 공익과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놓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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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언론중재위원회의 5 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pac.or.kr/kor/pages/?p=69&b=B_1_6&cate=PD03&bn=2695&m=read 

 

 
 
 

라) 모니터링 평가 

- 이태원 확진자증가 초반부터 언론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언론의 혐오선동 폭증 

가능성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었음. 

- 커뮤니티의 찜방과 업소 문화 등 논의하기 쉽지 않은 키워드들을 운동의 입장에서 풀어내면서 

이를 커뮤니티 안팎으로 환기할 수 있었음.  

- 상황실에서 기사를 공유하고 그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대책본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음.  

- 대책본부 체제 너머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언론 모니터링 활동이 필요하다고 체감함. 

이 경우 어떤 방식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후속적으로 논의해보면 좋겠음.  

 

 

  

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www.pac.or.kr%2Fkor%2Fpages%2F%3Fp%3D69%26b%3DB_1_6%26cate%3DPD03%26bn%3D2695%26m%3Dread%26fbclid%3DIwAR3VgB6McoFUchhor2GqXlOXTJ527vCefJUT_o6L_TK_qGWpHFNsp7GV-WI&h=AT3QuIR2omQJWH6VIlWd42zGyfw-Fq6y-F5OdPs74ZFx6GghVW_HiD_MeH7WqTg0T4xnaKQiEx4We4k7B6ECHdd9BDD3DYEguzkRMvXGrjELiFIJP0c4ux8YHk92125mgEkHNei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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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역본부 및 지자체 대응 

 

1) 각 단위 별 대응 내용 

 

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 5 월 19 일 미팅 진행(오송 질병관리본부) 

- 박옥 질병예방센터장, 심은혜 결핵에이즈관리과장, 차정옥 보건연구사, 정윤희, 오은정, 

대책본부 나영정, 남웅, 소성욱 

 

주요 내용:  

대책본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전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각 자체에 재난문자, 동선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내지 

않도록 재차 요구하였음. 방대본은 지침을 재차 전달하기로 함. 

코로나 19 로 인해서 검진, 치료가 더욱더 어려워진 미등록이주민 대책과 HIV/AIDS 

감염인 요양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질본은 HIV 감염인 인권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배포 시기 조정중이라고 상황을 공유하였음.    

 

- 5 월 21 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당부 나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동선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전파 차단을 

위한 목적 외 불필요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확진자 동선공개 시 방역적인 목적과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서는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 포함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방안을 보완한 바가 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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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에서 성별, 나이, 거주지, 직장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방역목적 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지자체에 공개원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이후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와 함께 인권 사안에 대한 논의(동선공개, 개인정보, 

자가격리 등)를 위해서 면담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서울시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한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임. 

- 2020. 7. 1. 방대본에서 동선공개 지침 3 판(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공개하지 않음)이 나옴.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지침과 다르게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나) 서울시 

- 5 월 7 일경 에이즈예방협회 서울지회를 통해서 성소수자 연락처를 수소문.  

- 5 월 9 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감염병관리과장 만나서 현재 상황을 듣고 

성소수자들이 신속하고 차별없이 검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요구함. 

- 5 월 10 일 서울시장과 젠더특보가 각각 유선으로 협력요청함.  

- 5 월 11 일 서울시청 임순영 젠더특보 주재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김정일 질병관리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병기 인권담당관, 유재명 소통담당관 등 관계당국과 대책본부, 

서울시 한상희 인권위원장, 김승섭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림. 대책본부에서 

나영정, 남웅, 이종걸 참석.  

주요내용:  

이태원 지역 방문자 검진 시 HIV 를 특정해서 기저질환 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시정지침 내려짐 

동선공개 관련 기초단체에 방대본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로고 광역시 차원에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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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시장 브리핑 등 통해 혐오차별 반대하는 재난 문자 발송, 익명검사 가능,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강조하여 입장 내고 홍보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소통담당관과 공동사업으로 검진안내, 검사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사업 진행 

제안함.  

성소수자인 것을 이유로 인권침해 발생 시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 즉각 연계하기로 함 

 

- 5 월 12 일 시민소통담당관과 홍보기획 회의를 통해서 공동홍보사업 논의 

- 5 월 14 일 인권담당관과 회의를 통해서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 개설(*이후 진정 처리 결과 

별첨 1) 

- 5 월 23 일 서울시 민관협력반에서 코로나 19 대응 시민사회 집담회를 개최하였음. 대책본부 

참여하여 인권 이슈 발표함. (별첨 2) 

 

다) 경기도 

- 5 일 15 일 미팅 진행. 임승관(경기도 코로나 19 긴급대책단장), 박진(경기도 인권위원회 부위

원장), 허선행(경기도 인권센터장), 윤덕희(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 선지영(다산인권센터 활

동가), 대책본부 정민석, 나영정 

 

주요내용:  

진료 시 성적지향, HIV 감염 여부 등 불필요한 질문 묻지 않도록 지침 발송, 

재난문자에 과도한 정보를 담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경기도 인권센터 등과 공유하도록 함 

 

- 5 월 20 일 대책단장 브리핑을 통해서 대책본부와의 간담회와 협력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음.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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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15 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와 도 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발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사와 역학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아우팅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심리치료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라) 인천시 

- 5 월 12 일 인천시 인권위원장 통해서 성소수자 대책본부와의 면담자리를 제안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이후 진행되지 못함 

 

마) 국가인권위원회 

- 6 월 2 일 열린 좌담회 참석하여 성소수자 대책본부 활동과 과제 발언.  

- 참석: 위원장, 사무총장, 상임위원(박찬운), 인권정책과장, 대책본부(나영정, 박한희),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랄라, 서채완), 코로나 19 시민사회대책위, 

이성훈(한국인권학회), 홍성수(숙명여대), 김영택(충남대 예방의학과), 김기중 변호사 

 

주요내용:  

코로나 19 TFT 가 6 월 2 일 꾸려져서 3 개월 운영될 전망임. 인권위 차원에서 방대본과 

시민사회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인권위 차원에서도 면담하기 어려워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함. 시민사회 요구를 모아서 방대본에게 전달하는 역할 

하겠다고 하였음. 동선공개 개선 한 것 또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음. 지자체 차원의 인권 이슈 또한 인권위에서 취합하여 방대본에게 전달하는 역할 

주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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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 서울시 교육청 : 고 3 학생 전수조사 보도 관련 서울시 학생인권위 문의, 학생 대상 전수조사는 

시행되지 않음. 외국인 강사 대상 조사 공문 내려짐.  

- 청주시 흥덕보건소: 확진자 정보(성별, 나이, 근무지)에 대한 정보 삭제 요구, 이후 동선에 

여전히 근무지가 표기 되어 있어 동선공개를 통해 접촉자를 찾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없다면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여 삭제 조치 되었음. 

-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부천 베트남 국적 확진자의 직장동료 확진자를 공개하면서 부천 

확진자의 정보가 자세히 나와있음.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 지적했을때 “역학조사 협조 안된다. 

불법체류자라서 검사를 안받는다”고 하면서 계속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2) 평가 

- 서울시와는 검진 관련 핫라인, 인권침해관련 전담창구를 마련하였음. 또한 서울시청 

선교회장의 국민일보 기고글을 서울시인권기본조례 위반으로 서울시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음. 서울시 산하기관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발표 제안.  또한 가정불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가격리 어려운 성소수자등이 갈 수 있는 쉼터의 필요성 제기. 사안이 

발생하면 협의하기로 하였음. 서울시와 공동으로 홍보사업을 진행한 것은 새로운 성과임. 

- 경기도 방역당국과의 협력을 조직하고 인천시와의 소통 창구 마련 추진하였음.  

- 수도권을 제외한 상황은 방대본을 통해서 듣는 최소한의 지침 수준임. 대책본부에 결합한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해당지자체와의 소통 창구, 협력 체계 마련을 추진할 

필요. 이렇게 마련된 소통창구,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가져나가면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올바른 인식틀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견인해나갈 필요가 

확인되었음.  

- 5 월 초 서울시, 인천시, 질본으로부터 서울시에이즈예방협회, 인권재단사람, 민변이 유선,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음. 방역당국이 성소수자 단체 목록, 성소수자들의 연락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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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했음. 이러한 문의를 통해서 단체들의 긴급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감각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이미 HIV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확진자 동선 공개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환자를 범죄화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했던 바였기 때문임. 또한 현재 성소수자 ‘관련된’ 제도, 

정책, 예산은 ‘에이즈예방’을 통해서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위기를 인식하는 태도가 

한편으로 억압을 가져오며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과 예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음. 대책본부를 

통해서 이번에도 ‘에이즈 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성소수자 

운동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주도성을 가지고 협상과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 익명검사 도입과 ‘차별과 혐오 반대’ 메세지를 이끌어낸 것은 대책본부의 활동과 요구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검진과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이고 

실무적인 판단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됨. 지금의 과제는 소수자의 사생활 보호와 

차별과 혐오 반대가 검진과 방역을 넘어 소수자 인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운동의 

조직화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번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통해서 한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노력하는 것임.  

- 상당부분 한계적으로 진행되어온 ‘인권의 제도화’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음. 지자체 별로 대응 의지나 시민사회 협력 수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서 지자체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드러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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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진정 처리 결과 

 

1. 용산구 보건소 관련 진정 진행 

- 5 월 11 일 접수/ 5 월 19 일 처리 

- 검사 접수 담당자가 “좋은데 다녀오셨네요”라고 발언하여 불쾌감을 느낌 

-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5/15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코로나 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인권침해 없는 방역체계 운영 당부 공문을 송부하여 방역체계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도록 특별 당부. 용산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전달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방역절차 이행 외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는 처리 결과 받음.  

 

2. 은평구 보건소 관련 진정 진행 

- 5 월 15 일 접수/ 5 월 19 일 처리 

- 익명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서 실명으로 검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문의 

- 은평구에서는 실명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익명 검사시에도 이태원 방문 여부 및 점포를 

조회하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함.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를 

통하여 1) 본인여부(전화번호) 및 증상 유무만 확인 2) 시간대별 동선 파악 및 

성별(인권담당관 추가 요청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금함을 재확인. 해당부서가 수정지침으로 

재하달하고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장과의 협의 창구에서 재강조하는 조치하였다는 처리 결과 

받음.  

 

3.  서울시청선교회장 진정 진행 

- 언론기고를 통한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대한 진정. 5 월 15 일 접수 

- 10. 16.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나옴(20 신청-64, 20 신청-65, 20 신청-66(병합)).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에게, 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나. 서울특별시 직원들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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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차별・혐오 표현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4. 확진자 동선공개 관련 진정 진행 

- 5 월 20 일 접수. 

- 5 월 26 일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모니터링] 발표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의 정보와 인권을 지키는 최선의 공개방식을 준수하라” -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293 

- 방대본을 통해 동선공개 지침 3 판(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공개하지 않음)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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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서울시 민관협력반 주최 집담회 발표문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나영정 

 

①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 19 대응(행정, 시민사회, 거버넌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 행정적 대응 

- 격리 및 강제적 행정 조치가 시행되었음. 자가격리 앱과 전자팔찌 부착 등 강제적 조치가 

뒤따랐음.  

- 역학조사-확진자동선공개-재난문자가 방역목적으로 수집되고 지자체별/방대본 차원에서 

공시되었음.  

- 집회시위 제한, 농성장 등에 대한 강제철거가 벌어졌음. 집회를 주최한 비정규 노동자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소환하였음.  

-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 10 분안에 동선 파악 작업을 완료하고 있음.  

-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보다 두드러진 대응이 이어졌음. 5 월 2 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이가 

확진이 되면서 이후 성소수자 특히 남성동성애자가 검진의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검진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력을 발동하였음. 5 월 7 일, 8 일에는 인천시가 인권재단사람에, 서울시가 

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 지회에 연락해서 성소수자들의 연락처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짐. 이후 

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5 월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법률가 단체에 성소수자 단체의 연락처를 요청함.  

 

2. 시민사회 

-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3 월 발족): 설문조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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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4 월 28 일 발족): 정부에 해고 금지 및 

고용유지, 차별없는 직접지원, 취약계층 추가지원, 공공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5 월 11 일 시작):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향한 검진 안내와 

지원, 인권침해 상담과 대응, 언론대응, 방역당국과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위해 활동하였음. 

행정 관련해서는 역학조사와 확진자동선공개, 재난문자에서 인권침해 모니터링하고 기초 

지자체-광역단체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음. 부천시의 경우 

시장 SNS 를 통해서 외국인의 국적과 동선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부천시장에게 항의하는 활동을 하였음. 인천시의 시청앞 집회금지통보 

등에 대하여 인천지역연대에서 항의 등 대응하였음.   

 

3. 거버넌스 

- 중대본, 방대본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해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적어도 인권을 이슈로 협력적 관계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질본(방대본)에서 이태원 확산 이후 대한에이즈퇴치연맹 동성애자사업부(이하 아이샵)과 

여러차례 미팅하면서 검진 홍보, 상담 핫라인 개설등을 논의하였고, 이러한 소식이 성소수자 

단체에도 전해졌으나 이미 대한에이즈퇴치연맹은 정부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라고 하기 어려움.  

- 인권의 제도화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 

코로나 19 국면에서 각 지자체별로 인권대응의 역량이나 의지가 상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음.  

- 성소수자 대책본부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방대본과 미팅을 통해서 혐오와 차별 반대 

메세지를 방역당국이 강조할 것, 프라이버시 보장과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이후 인권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 필요 등을 제시하였음. 

인천시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진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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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의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쟁점은 무엇인가?  

(방역 및 정책의 사각지대와 문제점 등) 

- 격리 및 강제적 행정 조치가 있었으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설명, 이의제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미흡하였음.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역학조사-확진자동선공개-재난문자 사이에 변별력, 목적,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를 이유로 개인의 신상이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나 블로그, 

재난문자 등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유포되었음.  

- 집회시위 제한, 농성장 등에 대한 강제철거가 벌어졌음. 그러나 야외 집회는 식당이나 

유흥업소보다 더 ‘안전함’. 방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였음.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규칙이 부재하며, 기간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함이 없음.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 10 분안에 동선 파악 작업을 완료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누구의 책임으로 언제까지 유지하고,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 성소수자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성소수자 시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는 점을 드러내었음. 방역은 시민들의 주체화, 협조 없이 

불가능함. 시민권을 부정당해온 신천지 평교도들,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이유는 방역당국이 어떻게 이들과 관계맺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임.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클럽의 이름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연결될때 이 정보는 삶을 위협하는 

정보가 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었음.(이후 혐오와 차별 반대 메세지, 익명검사 도입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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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코로나 19 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 재난대응 거버넌스가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의제는 

무엇인가? 

-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화된 인권담당 부서의 역할이나 책임을 강화 

-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낙인집단(종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철폐를 통해 시민권 확보 

- 사생활 등 정보인권,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방식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감시체계 마련 

-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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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보 

1) 커뮤니티 대상 홍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자가검진을 독려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검진관련 정보 

안내를 담음 광고,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배포함 

 

   가) 대책본부 SNS,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대책본부 소속 각 단위의 SNS 와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 

-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스페인어, 수어 버전을 각각 제작해서 배포 

 

5 월 12 일 대책본부 출범 및 소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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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15 일 익명검사 시행 및 워크스루/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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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17 일 상담전화/익명검사/워크스루 및 드라이브스루 안내 다국어 배포 

1) 한국어 

  

  

2)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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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어 

  

  

4) 중국어 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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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어 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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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19 일 상담시간 및 익명검사 정책 변경으로 카드뉴스 수정 배포 

1)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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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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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19 일 수어 안내 동영상 

- 링크: https://vimeo.com/420407287 

 

 
 

 
 
 

나)  어플리케이션, 웹페이지 배너광고 

 

-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배너광고를 제작, 

배포 

-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기금지원을 받아 진행함(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 총 5 개 어플리케이션(잭디, 그라인더, 딕소/까만봉지, 블루드, 나인몬스터)와 

웹페이지(이반시티), 카페에 게시함 

 

 

 

 

https://vimeo.com/42040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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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독려 광고 기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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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게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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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시티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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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즈카페] 

 

 

2) 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설 

 

 대책본부 차원의 캠페인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설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공지사항, FAQ, 활동브리핑, 성명/논평, 상담게시판으로 구성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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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재 FAQ 

 

일부 회사에서 자가격리대상자 혹은 능동감시대상자, 이태원에 출입해서 검사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동선을 회사에 신고하라는 등의 요구(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응해야 하는가요? 

사업장의 종사자는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능동감시 또는 자가격리 명령은 사업장의 장이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명령권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명령은 본인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인권침해 및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Hotline for human rights vio-

lations guidance) 

 검진 및 자가격리, 치료 과정에서발생한 인권침해(아우팅-지역사회, 가정, 직장 / 직장내 차별 / 

가정폭력 / HIV/AIDS)상담전화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09~18 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 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 시/월요일 휴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02-924-1227 (11-21 시/일, 월요일 휴무)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외국어 상담 문의는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Hot line for human rights violations(Outing-local society, home, workplace / work-

place discrimination / domestic violence and HIV/AIDS)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82)2-745-7942 (a.m. 09:00-p.m. 06:00)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82)2-715-9984 (p.m. 1:00-8:00)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35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35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35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31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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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PLHIV Community of Korea ‘R’ 

(+82)10-2164-1201 (a.m 11:00-p.m. 07:00 /closed on Mondays)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 Dong 

(+82)2-924-1227 (a.m 11:00-p.m. 09:00 / closed on Sundays and Mondays ) 

For foreign language Hot line , please contact 

 

워크스루 및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어디에 있고 언제 운영하나요?(Workthrough and 

Drivethrough) 

1. 워크스루 (Workthrough) 

- 운영일: 5 월 13 일 부터 (May 13th ~) 

- 운영시간: 매일 10:00 ~ 17:00 (10:00 AM to 5:00 PM everyday) 

- 위치: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이태원로 224-19) (Public Parking lot in Hannam-dong, 

Yongsan-gu) 

 

2. 드라이브스루 (Drivethrouth) 

- 운영일: 5 월 15 일 부터 (May 15th ~) 

- 운영시간 매일 10:00 ~ 17:00 (강서구는 09:00 부터) (10:00 AM to 5:00 PM everyday, from 

9:00 AM in Public Parking lot) 

-  위치: 우면 119 안전센터 및 마곡 8 구역 공영주차장 (마곡 8 구역 공영주차장은 익명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Woomyeon 119 Safty Center andMagok District 8 Public Parking 

lot) 

 

익명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Anonymous COVID19 test)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 핸드폰 번호만으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요청시 익명검사를 진행하오니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5/18 일 기준)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27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27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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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one with a history of visiting Itaewon from April 24 to May 6 can be examined 

only by a mobile phone number at a nearby health center. 

If you request, we will conduct an anonymous test, so please take the COVID19 test. 

 

‘능동감시 대상자’로 통보되었다가 추후에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로 통보되었으나 확진자와의 접촉력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카드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방문한 이력이 확인된 경우, 또는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고위험직종에 종사하시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는 음성인데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나요? 

네,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는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해당지역을 방문한 

날로부터(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와 관련 예방 수칙은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이면서 고위험군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의 실거주지 보건소가 격리통지서를 발부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 일 

2 회 확인 

 

– 증상 발생 또는 악화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 

▶ 능동감시 : 일상생활이 가능 

– 대상자의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 일 2 회 확인 

– 증상 발생 또는 악화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23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23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19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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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사 가능한 340 개소의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 

 

이태원 클럽에 4 월 28 일에 다녀왔습니다. 첫 환자는 5 월 2 일에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클럽을 방문 후 확진된 첫 환자 이후 다수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어,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이 최근 문을 연 시점인 4 월 24 일부터 5 월 6 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 방문자께서는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외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음 

 

 

 

3) 평가 

- 서울시와 최초의 만남에서 재원과 가용 홍보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검진 독려 홍보를 해달라는 제안을 먼저 받았음.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해 다이렉트로 진행한 

성소수자 단체와 진행하는 최초의 공동협력사업이었음. 이전에도 이런 협업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때까지는 비협조적이었는데 지자체 방역에 지장이 있으니 찾는것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음.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이 경험을 통해 이후에도 협력사업을 진행해나가면 좋겠음. 

- 데이팅 어플에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대책본부의 판단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데이팅 어플에 검진독려 광고를 할 수 있었음. 이는 최초로 5 개 어플에 지방자치단체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17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00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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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광고였음. 잭디 어플리케이션은 3 일만에 9 만명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추후 게이커뮤니티에 홍보시 사용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5 개 어플 중 광고 

가격이 가장 비싸 2 주를 진행하지 못하고 3 일간만 광고를 진행함. 

- 게이 커뮤니티에 여러 루머들과 걱정을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음. 대책본부에서 팩트 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함. 결과적으로 어플, 페이스북 등에 홍보한 카드뉴스 등이 

여러 커뮤니티에 정보를 제공하는 글들로 재활용되어 카드뉴스를 통해 상담홍보, 검진소 홍보 

등이 효과적이였다고 평가됨. 

- 대책본부 홈페이지 또한 개설해 익명의 Q&A 게시판을 만들어 상담하려 했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은 없었음. 대부분 전화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홈페이지 및 SNS 에 대책본부 주간 활동기록과 메세지를 올렸던 활동이 기사화가 많이 되면서 

다운되어 있던 커뮤니티 내에 용기를 불어넣을수 있지 않았나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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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서울시와의 소통 과정 

 

 5 월 11 일 

- (5 월 11 일 면담자료 발송 및 서울시와 미팅 후)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이 홍보물을 담당함. 

검진독려 홍보물 협력하고 예산 지원 의지 밝힘. 5 월 12 일 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와 미팅 하기로 함. 

 

 5 월 12 일 

- 13 시 30 분 친구사이에서 시민소통과 미팅.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 데이팅 어플의 검진독려 홍보물 제작 서울시의 

제안. 기획안을 요청. 어플은 검진독려로, 홈페이지는 오해 또는 루머의 FAQ, 고민 상담 등의 

게시판 운영을 원함. 미팅 이후 홍보 담당단체 분담. 

-  담당단체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으로 결정. 서울시의 예산 지원 범위는 

기획/디자인, 광고비, 광고대행비로 결정되었음.  

- 어플 광고(잭디, 그라인더, 딕쏘, 나인몬스터, 블루드)와 이반시티 광고를 하기로 결정.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페이지 제작 결정(팩트체크, 캠페인, 활동보고, 성명논평) 

 

 5 월 13 일 (미팅 회의록 별첨 2, 대책본부 기획 초안 별첨 3) 

- 18 시 40 분 서울시청 시민소통과에서 미팅 진행. 

- 초기 기획안으로 미팅 진행. 어플 및 이반시티 광고 지원하겠다고 약속. 다만 서울시 CI 가 

함께 광고에 들어가는것을 요청. 대책본부와 서울시의 문구 협의도 진행. 

- 서울시는 검사를 빠르게 받게 하는것이 목적. 대책본부는 안전한 검사, 익명성을 보장 등의 

문구 협의. 14 일 오전까지 기획안 수정해 재공유 요청. 
 

 5 월 14 일 

- 검진홍보 사업 기획한 최종 승인 및 진행. (대책본부 선지출로 진행) 
 

 사업 완료 후 6 월 8 일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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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서울시 협업 코로나 19 성소수자 인권보장 및 차별 없고 안전한 검진 지원사업 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코로나 19 성소수자 인권보장 및 차별 없고 안전한 검진 지원사업  

  ◇ 사 업 비 :  총 20,000 천원 

 

Ⅰ. 사업개요 (요약) 

단 체 명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대표단체: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사 업 명 코로나 19 성소수자 인권보장 및 차별 없고 안전한 검진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0 년 5 월 14 일 ~  2020 년 5 월 27 일 

사 업 비  총  20,000 천원   보조금     20,000 천원(100%) 

자부담             0 원(0%) 

사업목적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감염확산 방지 및 검진 독려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23 개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 

○ 소속단체 SNS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 접근에 용이하게 홍보함 

○ 웹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 접근에 

용이하게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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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검진독려 온라인 광고 배포 

  1. 웹페이지 1 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5 개를 통해 홍보함 

  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단체 SNS 를 통해 홍보함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웹페이지 제작 

  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웹페이지를 제작함 

  2. 홈페이지에는 상담, 활동브리핑, 성명/논평, FAQ, 외국어번역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접근에 용이하도록 제작 

사업성과 ○ 서울시 익명검사 및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검진율 

향상 

 

○ 다양하고 빠른 홍보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서울시와 인권단체가 

협업해 대처하고 있음을 널리 알림 

성과(물) 

활용계획 

○ 홈페이지는 코로나 19 사태가 종료되고 나서도 계속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예정 

 

Ⅱ. 사업추진 방법 

  1. 사업개요 

⃝ 검진독려 온라인 광고 배포 

- 사업기간: 2020.05.14.~2020.05.27. 

- 목표: 성소수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발적 검진을 

독려하는 광고 배포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웹페이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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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0.05.14.~코로나 상황 종료 이후 

-  목표: 성소수자들이 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소통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 

  

  2.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가. 검진독려 온라인 광고 배포 

⃝ 사업내용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에서 성소수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발적 검진을 독려하는 광고를 배포함으로써 검진을 독려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협력함  

 

⃝ 추진전략 

- 사업장소: 온라인 

- 사업대상: 성소수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 

- 전담인력: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상황실 8 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세부내용 

1) 이반시티(웹페이지), 잭디, 그라인더, 딕쏘, 나인몬스터, 블루드(이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총 

6 개의 커뮤니티에 검진 독려 홍보물 배포 

             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단체들의 SNS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3) 광고 문구 

[홍보 포스터 문구] 

 대제목: “우리 지금 바로 검진받자” 

소제목 1: ‘나와 커뮤니티를 함께 지켜요.’ 

소제목 2: ‘4/24~5/6 이태원지역 방문자 익명검사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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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09~18 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 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 시/월요일 휴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02-924-1227 (11-21 시/일, 월요일 휴무)  

 

서울특별시 X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나.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웹페이지 제작 

⃝ 사업내용 

- 성소수자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소통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대책본부의 활동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전달함 

 

⃝ 추진전략 

- 사업장소: 온라인 

- 사업대상: 성소수자 및 코로나 19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 전담인력: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상황실 8 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및 홈페이지 제작자 

         - 세부내용 

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명의 홈페이지 개설 

 2) 홈페이지에는 △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대응, △ 인권침해 상담, △ 검진 홍보 및 독려, 

△방역당국과의 소통 등의 대책본부 활동을 알림 

3) 웹페이지는 코로나 19 검진 과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에 대한 FAQ, 대책본부가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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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안내, 코로나 19 검진 독려, 인권침해 상담 창구 안내, 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의 내용을 탑재 

          4) 홈페이지 탑재 내용 

 1. 팩트체크 

① 확진이 되면 사생활이 전부 노출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 14. 지침을 통해 

직장명, 세부주소 등 개인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드러나지 않도록 함 

② 코로나 19 감염 시 아우팅이 되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 -> 코로나 19 감염 내지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 

③ 검사 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사실일 알려질 수밖에 없다? -> 현재 서울시는 이태원, 

논현동 등 방문 지역만 밝히면 이름을 묻지 않고 익명검사를 진행함 

 

2. FAQ 

  ① 코로나 19 검사, 감염으로 사생활이 노출되었을 시 대처 방법 

  ② 성적지향이 원치 않게 알려졌을 때 대처 방법 

  ③ 직장에서 사직을 권고할 때 대처 방법 

  ④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수칙 

  

3.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소식 

  

4. 인권침해 상담 안내 

   

3.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가. 추진실적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단체 현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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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언니네트워크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트랜스해방전선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 청소년위기지원센터 띵동 /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 성소수자부모모임 /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 레주파 (총 23 개 단체) 

  

⃝ 검진독려 온라인 광고 배포 

- 광고 기간: 2020.05.14. ~ 2020.05.27 

- 기존 기획했던 어플리케이션 5 개, 웹페이지 1 개에서 성소수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웹페이지에 

광고를 더 추가해 게시함.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단체 홍보 

1)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트위터 twitter.com/quv_korea/status/1261259451190796289?s=20 

-페이스북 www.facebook.com/584751788334871/posts/2098806526929382/?d=n 

2)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트위터 twitter.com/Dawoom_t4c/status/1261260346485960705?s=20   

- 페이스북 www.facebook.com/102705644539002/posts/169214941221405/?d=n 

- 홈페이지 dawoom-t4c.org/ 

3)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  트위터 twitter.com/Pusan_Queers/status/1261335930062815232?s=20 

4) 언니네트워크 

- 트위터 twitter.com/Unninetwork/status/1261495630490333185?s=20 

5) 트랜스해방전선 

- 트위터 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1261582677808836609?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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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www.facebook.com/131765177621188/posts/684750658989301/?d=n 

6)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202041019960751/posts/1590055547825951/?d=n 

7)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페이스북 www.facebook.com/235469240227449/posts/912881105819589/?d=n 

8)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 홈페이지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whabyunnal&logNo= 

221970234246&navType=tl 

9) 서울퀴어문화축제 

- 트위터 twitter.com/sqcforg/status/1262007015800311809?s=20 

twitter.com/sqcforg/status/1263035993893924864?s=20 

- 페이스북 www.facebook.com/541319669293195/posts/3275384942553307/?d=n 

www.facebook.com/541319669293195/posts/3283254081766393/?d=n 

10) 친구사이 

-  트위터 twitter.com/chingusai/status/1261188196580208640?s=20   

- 페이스북:www.facebook.com/261569203854369/posts/3245842715426988/?d=n 

www.facebook.com/261569203854369/posts/3260607297283863/?d=n 

11) 정의당성소수자위원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439909859417931/posts/3025907464151478/?d=n 

12)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1696481760642077/posts/2564751893815055/?d=n 

13) 대책본부 활동 브리핑 게시물 

- 1 차 활동브리핑 

- 2 차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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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 제작 

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제작함 

2) 공지, FAQ, 활동브리핑, 성명/논평, 상담(HOT LINE) 등의 메뉴를 제작해 운영 

3) 한국어 이외에도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수어로 검진 독려공지를 함께 

공유 

 

  

 나. 사업성과 

⃝ 검진독려 온라인 광고 배포 

- 어플리케이션 5 개(잭디, 그라인더, 딕쏘, 블루드, 나인몬스터) 모두 팝업 광고 또는 배너광고를 

실시하였음. 

- 성소수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웹페이지에 서울시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함께하는 

검진독려 광고를 게시함. (이반시티, 히즈카페, 까만봉지) 

- 대책본부 단체들의 SNS 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SNS 포함) 통해 서울시의 익명검사, 

워크스루검사, 드라이브스루검사를 홍보했으며 커뮤니티의 안전과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빠른 검사를 유도함.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 제작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명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공지를 통해 서울시, 방대본의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음 

- 제공되는 정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 스페인어로 번역해 

제공하였으며 수어도 함께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했음 

  

Ⅲ.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기 사업 계획                추진 실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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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 ~ 

5. 27 

어플리케이션 5 개 

검진독려 광고 배포 

- 잭디, 그라인더, 딕쏘, 블루드, 나인몬스터 상기 5 개 

어플에 팝업광고 또는 배너광고를 실시 

  

5. 17 ~ 

5. 27 

웹페이지 검진독려 광고 

배포 

- 이반시티 메인 배너에 대책본부와 서울특별시 

공동명의 검진독려 광고를 게시 

  

  

5. 17 ~ 

5. 27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 제작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명의 홈페이지를 

개설 

- 공지, FAQ, 활동브리핑, 성명/논평, 상담 메뉴를 

개설하고 대책본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온라인 익명 상담도 

가능하도록 개설 

  

5.17 ~ 

5. 27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단체 

SNS 이용 홍보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단체들의 

SNS 를 통해 검진독려 홍보물과 서울시의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익명검사 등을 홍보 

  

 

 

Ⅳ. 사업추진 성과 

⃝ 어플리케이션 검진독려 홍보 

-  5 개의 어플리케이션에 검진독려 홍보를 함으로써 서울시와 대책본부가 함께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인권침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 웹페이지 검진독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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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시티 메인배너에 검진독려 홍보물을 게시함으로써 서울시와 대책본부가 함께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인권침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  젊은층에게 검진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대책본부의 결정으로 히즈카페, 까만봉지(웹툰사이트)에 

검진독려 광고를 추가 게시 

- 대책본부 1 차 활동브리핑 자료를 통해 공유된 검진독려 홍보물은 한글버전 5,734 회 도달, 38 회 

공유 / 영문버전 4,324 회 도달, 38 회 공유됨 

- 대책본부 2 차 활동브리핑 자료를 통해 공유된 검진독려 홍보물은 한글버전 3,391 회 도달, 14 회 

공유 / 영문버전 2,723 회, 12 회 공유됨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설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익명검사 등의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함 

-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스페인어로 검사정보를 업로드 하고 

수어정보도 업로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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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 외 지역과의 소통 

 

1) 활동 개요 

 

- 대책본부 결성 초기에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6 개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대응을 하였음. 이후 5 월 17 일 지역단위로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이하 

‘QIP‘)가 상황실 단위에 결합함. QIP 의 결합으로 수도권지역에 한정되어 활동하던 한계가 

어느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음. 

- 대책본부는 각 지역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성소수자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고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지역 퀴어문화축제, 대학내 동아리등 아래 11 개 단체와 소통을 

진행함. 

 

경남퀴어문화축제, 폴라리스(광주), 광주인권지기활짝, 

대구퀴어문화축제(무지개인권연대), 개인활동가(대전_솔롱고스),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다채로운(울산), 전주퀴어문화축제(열린문), 

퀴여움(제주_대학동아리), 제주퀴어문화축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2) 각 지역별 상황 
 

가) 경남지역 (경남퀴어문화축제) 

- 이태원에서 확산된 코로나 이슈가 있을 당시 조직위 내부 활동가가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를 

진행함, 연대단체로의 확산의 우려가 있어 타 단체에 알렸으나 연대단체 내부에서 "이태원을 

다녀왔다", "성소수자 당사자 아니냐?" 등의 소문이 돌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도의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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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월 20 일부터 고등학교 3 학년의 정상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픈퀴어(당사자성을 밝힌 

성소수자)의 경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함. 우선 지역에서 당사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알림- 상황에 따라 띵동등 연계를 안내하고 대책본부 차원에서 

고민하였으나, 당사자가 문제제기 원치 않음에 따라 종결함. 

 

나) 광주지역 (광주인권지기활짝) 

- 코로나 19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관한 특이사항 없음, 다만 의료접근성과 관련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함.  

 

다) 부산지역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 이태원을 방문한 확진자가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 사하구청에서 확진자의 출생년도와 성별을 

공지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함. 

- 확진자의 직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문제 발생 

- 부산에서도 별도의 사례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서울지역 대책본부 

링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사례 수집을 위한 설문 링크를 홍보하고 있음. 

 

라) 전북지역, (전주퀴어문화축제, 열린문) 

-  5 월 17 일 / 피해사례가 들어온 건 없지만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함, 전북 김제시에서 

이태원클럽관련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직장명이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 

-  [김제시청]이태원 방문자 및 전북 20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백구면주민, 보건소 및 지소 직원) 

검사결과 69 명 전원 음성 판정/ 증상 의심시 보건소로 상담바랍니다. 

- 박준배 김제시장은 후보시절 선거공보물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한 만큼 우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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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에 결합을 논의중, 이후 전북지역 코로나 19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행동을 시작할 예정에 있음. 구체적인 결합단위는 아직 확정된바 없으며 

사례수집과 대응, 나아가 상담업무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5 월 19 일 / 전북 코로나 19 긴급행동의 연대체 구성은 완료됨 21 일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함.김제시 대응의 경우, 지역의 인권단체와 논의 중이고 성명문을 작성 중에 

있는데 긴급행동을 비롯해 직접적인 대응이 조금 늦어지고 있음. 

- 5 월 27 일 / 전북 긴급행동은 조직 구성의 어려움으로 중단. 김제시청의 방역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https://twitter.com/OpenDoor_JB/status/1265470939019374592?s=20 

 

마) 기타지역 

-   대전, 충남, 대구, 대전, 제주지역의 경우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사례수집등을 하고 있지 않음.  

 

3) 평가 

 

-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보도는 이전에도 있었음. 그렇지만 이태원은 

비난의 수위가 이전과 달랐음. 게이클럽이라며 대중의 관심을 끌며 시작된 언론은 혐오를 

확산 시켰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음. 비슷한 

시기 서울지역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수는 5 월 10 일 오전 10 시 기준 서울 

30 명, 경기 12 명, 인천 6 명, 부산 1 명, 충북 1 명, 제주 1 명 등 51 명, 5 월 14 일 오전 10 시 

기준 누계 서울 73 명, 경기 25 명, 인천 18 명, 충북 8 명, 부산 4 명, 충남 1 명, 전북 1 명, 

경남 1 명, 강원 1 명, 제주 1 명등 133 명임. 4 월 말까지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 

지침의 완화와 5 월초 황금연휴의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고 코로나 19 는 

번져갔음. 

 

https://twitter.com/OpenDoor_JB/status/1265470939019374592?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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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본부는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민들을 함께 이어가며 지역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고민했던 내용의 결과와 중앙정부, 지자체와의 소통의 내용, 검진의 독려, 사례수집의 링크를 

공유하고 단체 커뮤니티에 홍보를 요청했음. 하지만 지역 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로 인한 피해사례는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코로나 19 감염확산의 우려와 성소수자 혐오는 결합되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지역에서 이어 나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현실. 지역에 단체가 있으면 다행이고 많으면 한두개의 단체들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모든 성소수자 의제들은 그 단체에 집중됨. 더구나 해당 지역에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해당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란 더욱 어려움. 전북과 경남과 같이 지역의 역량이 되는 

경우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모니터링이나 

사례 수집, 지자체와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체 방치되어 있었음. 수도권 지역에서 

오가던 많은 고민들과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이뤄낸 결과들만이 지역에 전달되어 수정될 

뿐이라는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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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평 

 

 “빠르게 대응을 시작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구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과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이태원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모여서 긴급 대응 회의를 진행했다. 그 

회의는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소집되었고, 며칠 후 코로나 19 성소수자긴급 대책본부라는 

이름으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혐오와 차별, 낙인과 

멸시에 꾸준히 대응해온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HIV/AIDS 인권운동이 쌓아온 경험과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긴급’ 대책본부라는 이름처럼, 정말 긴급하게 매일 아침 상황실 회의가 진행되었고, 대응 

실무가 이루어졌다. 대책본부의 구성은 이후 확장되어 더 많은 단체가 합류했다. 워낙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긴급상황이었다보니, 보다 많은 단체와 처음부터 천천히 다 살피며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공동체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는 메시지, 커뮤니티에게 전달된 마음” 

이태원 상황이 발생한 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사회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가득 넘쳐났다. 

질병에 대한 낙인,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혐오가 서로 만나,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사회의 집단적인 멸시와 비난을 오롯이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불안과 초조함, 서러움과 

분노, 죄책감과 원망감 등 온갖 감정이 휩쓸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게, 대책본부가 만들어졌고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일말의 안도감을 주었다. 대책본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검진을 독려하고 ‘함께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메시지가, 

그 마음이 한국의 모든 성소수자들에게 가 닿지는 않았겠으나, 대책본부의 네트워크 안에서 확인이 

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반응들은 따듯했다. 대부분 마음이 놓인다거나,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이었다. 평소에는 인권운동이 본인의 삶과 별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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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대응을 지켜보며 밀접한 연결성을 확인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마음건강과, 인권운동과 커뮤니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챙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다. 

  

“성소수자로서,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정부와 소통이 가능했던 시기” 

대책본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코로나 19 검진을 독려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와 만나 대응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무총리,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으로부터 ‘혐오와 차별은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발표, 브리핑되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었으나,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그동안 정부와 소통하고자 했던 수많은 노력들을 

생각했을 때, 인권이 방역에 동원되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방역은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자신과 

타인을 돌보려는 의지와 마음, 수단을 가질 수 있을때 비로소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방역과 인권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되고, 성소수자 

인권을 정부와 지자체가 존중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밀고나갈 필요가 있다. 이태원발 확산 위기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자 성소수자는 당장 

방역당국의 관심에서 멀어진듯하다. 따라서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어떠한 시민권을, 어떠한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언제 획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게 된다. 성소수자 시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서 존재했고,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정부/지자체와 소통한 경험은 이후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앞으로 획득할 시민권에 대해 고민할 때, 활동할 때 참고할 중요한 경험으로 

남는다. 

  

“언론, 미디어의 혐오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혐오를 예방”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나온 언론의 혐오조장 기사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더욱 좌절케 했다. 

혐오의 언어로 쓰인 기사들을 곧 대중들의 성소수자 혐오로 이어졌다. 때문에 언론의 혐오대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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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의 활동은 매우 중요했다. 거의 매일매일 대책본부는 언론에 대응하는 입장과 상황을 발표, 

공유했다. 이를 통해 언론의 혐오기사가 왜 문제적인지, 올바른 보도는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고민이 

전달되어 더 심각한 언론의 혐오기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더 많은 소통과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하지만 대책본부의 활동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도 했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긴 했으나, 대책본부의 

활동은 성소수자 이주민, 성소수자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성소수자이면서 가지는 다양한 

정체성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웠다. 또한 성소수자 대중,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보다 더 많은 소통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인권운동의 언어와 몸짓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대중들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도전해야 할 

과제들로 남는다. 과제가 있다는 것은, 그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활동이 계속된다는 뜻이기도 할 

터이다. 감염병의 시기에 긴급하게 진행된 대응 내용이 기록된 본 백서는, 활동을 정리하는 자료이자, 

보다 발전된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다 많은 소통과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디딤돌이기도 하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앞으로 더 많은 소통과 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단서들을 

만들고, 기록하고, 서로 전달할 것이다. 

  

“발굴되는 과제들이 잘 해결되어, 인권운동 모두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대응은 끝나지 않았다. 과제들은 발굴되었고, 또 발굴되고 있다. 그 과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그 성과가 모두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교류하자. 필요한 활동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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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활동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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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담 당 : 
창구(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제 목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출범 및 활동계획 발표 긴급 기자회견  

발 송 일 : 2020 년 05 월 11 일(월), 총 2 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평등과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낙인찍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차별 없는 검진을 약속했지만 

몇몇 지자체와 언론은 확진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공중 보건과 상관없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대응, 인권침해 상담, 검진홍보 및 독려, 방역당국과의 직접 소통을 하려 합니다. 우리 성소수자 

단체들은 코로나 19 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고 있으며, 방역당국과 소통하며, 검진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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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총 

7 개 단체, 소속단체는 늘어날 수 있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 아래에 세부사항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6. 현장 안전을 위해 기자회견장 출입은 30 명으로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자회견장은 10 시 

30 분에 오픈합니다. 

 

7. 조선, 중앙, 동아일보 및 종합편성채널, 국민일보, 한국경제는 취재를 거절합니다. 

 

- 아   래 - 

 

● 개 요 

- 일 시: 2020 년 05 월 12 일(화), 11 시 

- 장 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9-1 3 층) 

- 주 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세부진행 

사 회 

l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순 서 

경과보고 및 활동소개 l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언론대응 l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례수집 및 차별상담 l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검진홍보 및 독려 l 창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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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과 소통 l 나영정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기자회견문 낭독 l 소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기진 (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질의응답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 본부 

담 당 

창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mail: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제 목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출범 및 활동계획 발표 긴급 기자회견 

발 송 일 2020 년 05 월 12 일(화), 총 5 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평등과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낙인찍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차별 없는 검진을 약속했지만 

몇몇 지자체와 언론은 확진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공중 보건과 상관없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성소수자혐오와 차별 대응, 

인권침해 상담, 검진홍보 및 독려, 방역당국과의 직접 소통을 하려 합니다. 우리 성소수자들은 



    

 

- 108 - 
 

코로나 19 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고 있으며, 방역당국과 소통하며, 검진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응본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총 

7 개 단체, 소속단체는 늘어날 수 있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 아래에 세부사항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 아 래 - 

● 개 요 

- 일 시: 2020 년 05 월 12 일(화), 11 시 

- 장 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9-1 3 층) 

- 주 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세부진행 

 사 회 

l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순 서 

경과보고 및 활동소개 l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언론대응 l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례수집 및 차별상담 l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검진홍보 및 독려 l 창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방역당국과 소통 l 나영정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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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진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며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업소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이후 언론들의 악의적인 

보도가 나왔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가 하면, 방문 장소들을 낙인찍는 가짜뉴스와 가십이 

조장되어 여론몰이 되기도 했다. 이는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두려움을 갖기 

충분했다. 

  

정부와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차별과 혐오가 질병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검진이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다행이기도 하지만, 

지자체들은 방문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약속하면서도 미신고로 인한 사안 발생 시 

엄중문책(인사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현재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을 주체적으로 타개해나가기 위해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했다. 

  

대책본부는 우선적으로 보건당국과 소통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이태원 및 강남 방문자들이 검진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검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각 단체별로 산개되어 있는 상담을 확대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수시로 상황을 정리하면서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언론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검진대상자들이 불안을 갖지 않으며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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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와 치료기간 동안에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이 특정 집단을 표적하는 것은 공중보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진과 치료, 

회복과 더불어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상황과 구조에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금의 사태 이전부터 오랫동안 평등과 인권을 요구해온 행동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언론에 요구한다. 코로나 19 를 빌미로 자행하는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 감염병에 특정 집단과 

특정 장소를 연결시키는 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질병에 대한 예방은 던져두고 확진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성소수자 문화와 장소에 성적 낙인을 찍으며 가짜뉴스를 만들고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는 

감염에 노출되었을지 모르는 이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하나. 보건당국에 요구한다.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검사 받기를 기피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게될 경우 동선이 공개되고 신상이 노출되는 것은 일터의 차별과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당국은 검진과 자가격리, 치료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과 혐오에 전력을 다해 반대하고 있음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태도로 예방에 임하라. 이들이 안전하게 검사받고 

자가격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채널을 

마련하라. 우리는 예방을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보건당국의 노력과 의지에 협력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확진과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할 직장내, 가정내 괴롭힘과 해고, 폭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 111 -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지금이야 말로 국가와 지자체가 성소수자 차별 시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간청한다. 용기를 내어 서로를 지키자. 짧은 시간동안 

사방에서 쏟아졌던 비난과 공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의 토양이 여전히 혐오와 차별로 물들어 

있었음을 체감케 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받고 불안 속에 자신의 삶을 닫아 건 

채 일상을 견뎌내고 있다. 코로나 19 는 커뮤니티의 풍경을 극단적으로 바꿨고,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검진을 받으러 가는 발걸음은 질병여부의 확인을 넘어 나의 맨살을 

드러내길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동료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거리 위에서 

만나 함께 목소리 높였던 행진의 발걸음과 함께 한다.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자. 서로의 삶을 응원하자. 

  

혐오와 차별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검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치료와 회복 기간 

동안 당사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당사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 속에 

차별받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지금 필요한것은 혐오가 아닌 연대이다 

- 인권보장이 방역의 최선이다 

- 코로나 19, 차별없는 안전 보장하라 

-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사람과 동료시민를 지키자. 

  

2020. 5. 1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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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릴레이기자회견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제 목 : 
[취재요청서]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발 신 일 : 2020 년 5 월 27 일(수) 

문 의 :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일시/장소 : 2020 년 5 월 29 일(금) 오후 2 시 - 오후 5 시  

                     국민일보 -> 뉴시스 -> 머니투데이  -> 언론중재위원회 

○ 주최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진행 

- 각 언론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시 1~2 인 발언 및 퍼포먼스 진행 

- 각 기자회견 지점 및 시각은 다음과 같음 

- 오후 2 시 : 국민일보(여의도) 

  오후 3 시 : 뉴시스(명동) 

  오후 4 시 : 머니투데이(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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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5 시 : 언론중재위원회(프레스센터)  

,*각 지점 사이는 대중교통 내지 도보로 이동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코로나 19 확산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커뮤니티에 검진을 독려하며 방역당국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에서 5. 12. 

출범한 연대체로서, 5. 27. 현재 총 23 개의 단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5. 8.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 이후 일부 언론들은 클럽명과 관련 불필요하게 게이클럽을 

강조하거나, 게이 남성들의 만남과 문화를 가십화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했습니다. 이에 대책본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언론의 혐오 조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그러나 지금까지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언론을 통해 생성,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본부는 

온라인 활동만으로는 문제점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이러한 혐오조장 언론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에게 이들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 혐오가 아닌 평등과 안전을 

진전시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역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5. 대책본부가 주된 항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사는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입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오후 2 시부터 이들 언론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각 언론사 앞에서 1-2 인의 발언 및 

성명낭독, 퍼포먼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 시에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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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7.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0529 릴레이기자회견 현장준비 및 큐시트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공동행동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날짜 : 5 월 29 일 (금 2 시~) 

● 장소 :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 혐오선동에 앞장선 언론사들과 언중위, 

● 내용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공동행동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일시: 2020. 5. 29 (금) 

- 장소 및 동선: 국민일보(2 시)>뉴시스(3 시)>머니투데이(4 시)>언론중재위원회(5 시) 

*머니투데이-언중위는 도보이동 

 

[1 차 홍보 내용] 

코로나 19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 이후 일부 언론들은 클럽명과 관련 불필요하게 게이클럽을 

강조하거나 게이 남성들의 만남과 문화를 가십화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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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했습니다. 이에 대책본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언론의 혐오 조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언론을 통해 생성,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본부는 온라인 활동만으로는 문제점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이러한 혐오조장 언론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에게 이들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 혐오가 아닌 평등과 안전을 진전시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역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 28 일 2 차 웹자보 홍보 :  

- 혐오방역 좌표 지도안내, 현장 예방지침(마스크착용, 손세정제 등) 

  

- 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언중위, 광화문광장으로 좌표를 찍어 발언과 퍼포먼스 진행, 

기자회견 낭독으로 마무리. 

- 전체 방향 

국민일보는 인권을 해쳤어.(오랜 혐오선동) / 뉴시스는 신뢰를 해쳤어.(인권활동가의 선의를 

모욕) / 머니투데이는 연대를 해쳤어.(찜방 르포에 집중하며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듦)  

- 퍼포먼스  

공통형식: 국민일보, 뉴시스, 머투가 써진 펜으로 지켜야 하는 단어(인권, 신뢰, 연대)를 공격. 

언중위: 혐오의 말들을 소독하자. 방역분무기로 앞서 퍼포먼스에서 사용한 혐오선동언론의 

펜을 방역, 이 펜들로 글을 다시 쓰고 인권, 평등, 연대의 단어들이 나타남. 

 

 

● 진행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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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실무(각 담당 체크) 비고 

13:00 친구사이 출발(소품 및 보도자료, 피켓 출력해서 

챙겨올 것): 창구, 종걸, 주누 

앰프는 민변에서 대여 

13:30 준비 및 담당자(촬영 및 섭외담당) 국민일보 집합, 

현장 세팅, 퍼포먼스 섭외 및 연습  

 

14:00 

-14:20 

국민일보 기자회견 

 

사회: 웅 

발언: 자캐오(무지개예수), 가브리엘(나누리+)   

성명낭독: 홀릭(서울퀴문축) 

퍼포먼스 

*첫 기자회견에서는 전반적 

취지설명, 대책본부 활동 소개 

포함 

*사회는 상황실에서 소화 

*퍼포먼스 하면서 사회자가 

어떤 장면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매 기자회견 끝나면 다음 

장소로 이동 > 사회자 안내 

15:00 

-15:20 

 

뉴시스 기자회견 

 

사회: 종걸 

발언: 소주(알),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낭독: 오소리(행성인) 

퍼포먼스 

 

16:00 

-16:20 

머니투데이 기자회견 

 

*끝나고 언중위까지 

도보이동- 사회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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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희 

발언: 랑희코로나 19 인권네트워크), 나영(셰어) 

성명낭독: 임신규(정의당성소위) 

퍼포먼스 

17:00 

-17:40 

언론중재위원회 기자회견 

 

사회: 기진  

발언: 최진주(언론노조성평위원장), 혜인(차제연), 

서보경(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계종(문의)   

 

선언문 낭독: 현장에서 

퍼포먼스 

*언중위 청원서 준비(한희)  

 

 

● 준비물 

- 앰프(민변 대여) 

- 플래카드 (친구사이) 

- 보도자료 출력(친구사이) 

- 피켓 출력(친구사이) 

- 퍼포먼스 소품 (친구사이)  

 

● 준비팀 현장실무 

- 상황실 1 시반 집합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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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담당(기자 관리, 현장 보도자료 배포): 창구  

- 발언자 소통(각 담당자) 

- 퍼포먼스: 타리, 주누(사전 연습 및 현장 섭외+진행)  

- 촬영: 연분홍치마(영상), 사진촬영(오소리) 

- 앰프(민변)/ 플랑, 선전물품 담당(친구사이) 

- SNS 게재 (각 포인트마다 사진/발언문/성명서(or 선언문) 게시) (한희+창구) 

 

● 주요 구호 

-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인권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 언론의 증오선동 지금당장 out! 

- 편견과 낙인은 뉴스가 아니다! 

- 언론의 소수자혐오가 사회를 망친다! 

- 국/민/일/보는 인권을 해쳤어. / 뉴/시/스/는 신뢰를 해쳤어. / 머/니/투데/이는 연대를 

해쳤어. (c.f. 량현량하 ‘학교를 안갔어’)  

- 국민일보 아웃! 머니투데이 아웃! 뉴시스 아웃! (주고받으며) 

 

 

● 보도자료- 성명서 및 선언문 첨부 (작업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ycDsji0pz3YN0mdwnU8lOFS4kd9onHvVD1n

heKFCFo/edit?usp=sharing 

*현장에는 각 포인트별 성명서만 묶어서 배포(기자들이 국민일보에서 받고 바로 가지 않도록)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ycDsji0pz3YN0mdwnU8lOFS4kd9onHvVD1nheKFCFo/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ycDsji0pz3YN0mdwnU8lOFS4kd9onHvVD1nheKFCFo/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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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담당 

발 신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담 당 
창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제 목 
[사후보도자료]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발 송 일 2020 년 05 월 30 일(토) 총 *** 매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일시/장소: 2020 년 5 월 29 일(금) 오후 2 시 – 오후 5 시 40 분 

국민일보(14 시)->뉴시스(15 시)->머니투데이(16 시)->언론중재위원회(17 시) 

  

○ 주최: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진행 

- 각 언론사 앞에서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시 1~2 인 발언 및 퍼포먼스 진행 

- 각 기자회견 지점 및 시각은 다음과 같음 

- 오후 2 시: 국민일보(여의도) 

오후 3 시: 뉴시스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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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 시: 머니투데이(청계천) 

오후 5 시: 언론중재위원회(프레스센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코로나 19 확산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커뮤니티에 검진을 독려하며 방역당국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에서 5. 12. 

출범한 연대체로서 5. 30. 총 23 개의 단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5. 8.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 이후 일부 언론들은 클럽명과 관련 불필요하게 게이클럽을 

강조하거나, 게이 남성들의 만남과 문화를 가십화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했습니다. 이에 대책본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언론의 혐오 조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그러나 지금까지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언론을 통해 생성,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본부는 온라인 활동만으로는 문제점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혐오조장 언론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에게 이들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 혐오가 아닌 평등과 안정를 

진전시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5. 대책본부가 주된 항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사는 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입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오후 2 시부터 각 언론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언론사 앞에서 1~2 인의 발언 및 성명낭독, 

퍼포먼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 시에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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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0. 05. 29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발언 및 성명 모음 

 

[국민일보 발언 1] – 자캐오 신부 (무지개예수) 

  

저는 성소수자 길벗들과 동행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무지개예수’에 소속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원장 사제인 자캐오입니다. 

  

국민일보는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이사 인사말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국민일보는 복음을 실은 국내 유일의 종합일간지입니다.1988 년 탄생해 30 년을 지나면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주류 언론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생성하고 확산하는데 앞장서는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항의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일보가 말하는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 뒤에 있는 국민일보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주류 언론”으로 자리매김해 그만큼의 ‘사회적 

책무와 정론직필’을 감당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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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자신들의 ‘사시’(社是), 즉 언론사로서 스스로 다짐하는 존재 의미이자 제작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AGAPE).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실현되게 하기 위해 언론의 사명을 

다한다.) 

  

진실(TRUTH). (진실이 최후에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진실을 

보도하며 정직한 사회 구현을 위해 언론의 사명을 다한다.) 

  

인간(HUMAN BEING).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 섭리에 따라 가치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언론의 사명을 다한다.)” 

  

그런데 지난 5 월초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에 대한 국민일보의 보도 행태는 위와 같은 사시와는 전혀 

다른 ‘편견과 차별, 혐오에 근거한 왜곡 보도’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후 여러 언론이 받아쓰기를 하듯 퍼트린 ‘편견과 혐오로 얼룩진 첫 번째 왜곡 보도’의 시작이 바로 

국민일보 기사였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7 일, [단독]이란 이름으로 나갔던 국민일보의 기사 제목은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 19 

확진자 다녀갔다>이었습니다. 곧이어 <“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 19 

확진자 해명>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 제목과 내용은 곧바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후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서도 비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문방송 모니터’는 물론, 한국기자협회와 방역당국도 그와 같은 보도 방향과 

행태에 대해 적극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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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일부 기자들의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방향과 행태는, 지금 우리에게 간절한 ‘한국 

사회의 긍정적 역동성과 전염병 재난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다시 말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편견과 혐오를 확산하는 주요 원인이 된 국민일보의 일부 

보도는 반성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일보 일부 기자들의 악의적인 보도 방향과 행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최근에도 [동성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시리즈 등 매우 비과학적이고 편견과 무지에 

근거한 과장되고 혐오표현적인 기사를 지속해서 내보내 왔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의심되는 국민일보 일부 기자들. 이들은 

일관되게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일부 수구적인 개신교의 입맛에 받는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생성해 적극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안팎의 지속된 비판과 자제 요청에도 이들의 ‘무지한 용기’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일부 수구적인 개신교 집단과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국민일보를 길들여 온 국민일보 

대주주의 의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일보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인 

순복음교회가 운영하는 국민문화재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론이 감히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사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시를 내걸고, 저 

따위 ‘혐오와 왜곡, 반인권적인 기사’를 내보낸 곳이라면 ‘사회에 해악이 되는, 자기 기만적인 이해 

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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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일보 일부 기자들과, 이들의 패악을 방기하고 종종 적극 옹호하는 듯한 

국민일보 대주주가 하루 빨리 ‘언론의 사회적 책무’을 제대로 깨닫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혐오, 왜곡, 반인권’의 방향과 행태로부터 돌이켜, 자신들이 내세우는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복된 길로 하루 빨리 돌아오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환대와 연대, 은총의 하느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의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돌이킴을 촉구하며 연대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일보 발언 2] – 가브리엘(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발언문은 따로 없습니다.)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 국민일보 

[기자회견문] 국민일보는 증오선동을 당장 멈춰라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가 나온 직후 국민일보 유영대기자는 단독보도를 전면에 내세워 

‘게이’업소를 명기하고 동성애자들이 만나는 공간에 집중했다. 보건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질병과 상관없이 알린 것은 코로나 19 위기를 빌미삼아 성소수자 혐오를 노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백상현기자는 한 술 더 떠 게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의 글들을 그대로 옮겨 남성 

동성애자의 활동 패턴을 알아야 코로나 19 를 막는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만행은 시종일관 동성애 반대를 외쳐왔기에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국민일보는 퀴어퍼레이드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성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 내는 장소라면 어디든 

찾아와 누구보다 열심히 성소수자의 뉴스를 생산했다. 문제는 위기를 틈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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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십화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양산한 기사들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의제들을 겉핥으며 트집 

잡고 성적 낙인찍기 급급했다. 정보에 대한 객관성도 결여한 채 성소수자의 구체적인 삶을 

문란함으로 조리돌림 하는가 하면, 동성애는 HIV/AIDS 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 반대 

논리를 만들기도 했다. 

  

최근 국민일보 노조의 규탄성명이 올라온 직후 해당 언론사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선동은 다소 

주춤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반대 기사를 싣는가 하면, 성소수자 

혐오를 멈추라는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의 논지를 수차례 펴내며 혐오의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기자들의 선동이 내부적으로 견제 받는 동안 염안섭과 소강석 

목사, 한휘진 서울시청 공무원 등 혐오 인사들의 칼럼을 싣는 등 동성애 반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급기야 광고를 활용하여 혐오 여론을 전파하기에 이르렀다. 성소수자 반대광고 뿐 

아니라 문제적인 목사를 지지하는 광고를 싣는 국민일보의 행태는 지면 낭비일 뿐 아니라 비리와 

혐오선동의 온상인 교회와 폭력적인 목사,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에게서 나오는 자본을 바탕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주류언론으로서 증오 선동에 앞장섰다. 이는 저널리즘은커녕 언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작태다 나름 없었다. 국민일보는 소수자 혐오를 바탕으로 적폐의 나팔수가 되었고, 증오를 바탕으로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퇴행시키는데 일조했다. 국민일보는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늦게나마 혐오여론을 조장하는 방향성에 반기를 드는 내부 견제집단이 있음을 확인한 점은 다행일 

것이다. 대책본부는 혐오선동의 나팔수 역할을 놓지 않는 국민일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안팎에서 

반기를 들며 국민일보의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론노동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언론의 소수자혐오가 사회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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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편견과 낙인은 뉴스가 아니다! 

언론의 증오선동 지금당장 out! 

  

2020 년 5 월 29 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뉴시스 발언 1] –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에서 활동하는 소성욱입니다. 

  

오늘(5 월 29 일), 참 화나고 속상합니다. 이렇게 언론사를 좇으며 문제를 제기하고 알려야만 하는 

상황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또 어느 언론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지는 

않을까, 이상하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한켠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되기에, 그저 조용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우리의 분노를 이렇게, 문제제기와 

성찰을 위한 제안으로, 언론사들에 다시 말을 겁니다. 

  

뉴시스는 5 월 14 일, 약 보름 전, “이태원발 코로나 19 검사자 에이즈환자 소문 ‘뒤숭숭’, 충북도 

‘확인 안돼’”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코로나 19 를 성소수자와 엮으며 에이즈에 대한 

공포까지 확산시키는, 문자 그대로 뒤숭숭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HIV 와 에이즈가 어떻게 

구분되는 지도 모르는 듯 해보인 그 기사는, HIV 감염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정책과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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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해치는 것처럼 표현했더군요. 관련해서 최초보도한 언론 충청타임즈와 뉴시스의 수준을 

알만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인권이 존중되는 치료와 지원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낸다는, 곧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길임을, 역사가 증명한 사실을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5 월 20 일, 성소수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보도한 박민기 기자의 기사를 봤을 때에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과거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직접 찾아오기도 했던, 활동가들이 

소통하고 믿었던 기자이기에, 왜 인터뷰에 응한 활동가들의 발언을 어떻게 이렇게 왜곡시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 기사는 방역에 도움되지 않는, 혐오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한 활동가들을 배신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뉴시스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언론보도의 행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5 월 23 일, 약 일주일 

전에는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분의 

개인정보인 나이, 성별, 직장근무지, 사는 지역에 더해, 이태원 모 클럽에 갔다 왔다는 사실과 그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간다는 정보까지. 심각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득 될 수 없는 이러한 기사들을 왜 내보내는 지 우리는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뉴시스에 문제제기를 했고, 소통을 시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결국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뉴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고 깊은 뉴스로 독자와의 공감을 추구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 무엇이 공감이었는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었는지, 어느 면에서 깊이가 있었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라도 다시 말을 겁니다. 이렇게 건네는 말은 

무겁습니다. 언어, 말,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인 언론은 그 영향력을 두려워해야 할텐데요, 우리의 

이 메시지의 무게를 알아줄까 걱정이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말을 겁니다. 언론은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말에 어떻게 표정짓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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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겠습니다. 

  

뉴시스 우리가 건네는 이 말, 언어, 메시지를, ‘정확하고, 깊게, 그리고 공감하며’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시스 발언 2]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코로나 19 성소수자 대책본부에서 ‘뉴시스’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를 내보낸 데에 이어, 거듭된 개선 요구에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듣고 매우 참담했습니다. 

  

문제가 된 뉴시스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황당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낙원동과 익선동 내 업체명들을 

나열해놓고는 성수자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해당 업체들이 뉴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언론 매체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이 가진 권력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힘을 올바르게 쓰면 좋을 텐데, 뉴시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주민이 에이즈 환자인지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19 와 

에이즈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뉴시스는 독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이 코로나 19 확진자 동선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소식을 듣고 저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사회에 퍼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위축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업는 영업정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시스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주변 상인들의 인터뷰를 받아 “불안하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헬스클럽을 이용하던 성소수자들과 지역 그리고 상권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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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였을까입니다. 아마도 지역의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이지 않았을까요? 뉴시스에 등장하는 

가게로부터 물건을 사고, 도란도란 술마시고, 가게 직원과 사장님들과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그런 

관계말입니다. 그런데, 뉴시스는 그들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너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이라고 말입니다. 그 기사는 코로나 19 피해 방지, 해당 지역, 헬스클럽 그리고 

이용자,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시스의 기사는 <재난보도준칙>에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을 보면, “언론의 재난보도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춰본다면, 뉴시스의 기사는 코로나 19 방역을 훼방하고 피해를 확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뉴시스는 뉴스통신사라는 점입니다. 뉴시스에서 생산되는 기사들이 계약을 맺은 다른 

언론사에 뉴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국내 최대의 민영 뉴스통신사로, 해당 편집국에서 

작성되는 기사들의 무게감을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뉴시스의 상황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제동의 어떠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일보에서는 노동조합 명의의 규탄성명이 나왔고, 기자들 사이에서 보도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일보가 잘 하고 있다고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개선의 여지라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시스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혐오의 목소리를 멈추기 위한 첫 걸음은 그 내부로부터 ‘나는 그 

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혐오 보도로 

규탄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뉴시스 기자 및 직원분들의 움직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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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와 관련해 비단 뉴시스만이 성소수자 혐오보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대책본부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또한 그 반증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언론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없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게 있고, 

<재난보도준칙>이 있었고 이번에 <감염병보도준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낙인과 혐오가 아니라 서로간의 

소통이 전제돼야 합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언론, 미디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 뉴시스 

[기자회견문] 소수자를 향한 낙인으로 신뢰를 무너뜨린 

뉴시스를 규탄한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향후 뉴시스와의 인터뷰 요청 및 기타 협력에 대해 

보이콧하고, 다른 방식의 대응을 강구할 것을 결의했다. 

  

대책본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민일보와 크리스찬투데이 및 종편 언론들에 대해 보이콧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대책본부의 자체적인 결정이기에 앞서 오랜 시간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커뮤니티가 

심각하게 인지해온 것이기도 하다. 해당 언론들은 인권 지향적인 정보전달을 무시한채 혐오 여론을 

노골적으로 전시해왔다. 이들이 작성한 기사들은 혐오 선동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으며, 그것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최근에는 머니투데이와 뉴스원 등의 미디어까지 성소수자가 위기를 전파하는 집단이라는 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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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들이며 시민사회를 흔들고 있다. 그 중에서 뉴시스의 보도 행태는 심각하게 문제적임을 

확인했다. 특히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 증가 직후 기사들을 살펴보면 뉴시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을 기사 표제에 배치하며 이웃으로서 성소수자 장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가 하면, 

검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고안한 익명검사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수치만을 가져다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5 월 14 일 천영준 기자의 기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HIV 감염인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갔다. 해당 기사는 단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낙인찍는데 나아가 지역사회에 질병 혐오를 조장한다는 점에 

악질적이다. 5 월 20 일 박민기기자는 코로나 19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빌어 성소수자들의 만남 

자체를 문제 삼고 도덕적 해이로 판단하며 이들을 질책한다. 그것은 코로나 19 를 성소수자가 

확산시키는 것인 양 은연 중에 호도하는데, 이는 성소수자를 표적해서 질병의 공포를 가중시킨다는 

점에 심각한 혐오 선동의 우려가 있다. 

  

이들의 해악은 그것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관점에만 있지 않다. 해당 기사들에는 보건당국과 

성소수자 당사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은 찬반양론의 구도 

속에 일방적으로 잘라 붙여졌다. 이는 인권 지향적 정보전달을 당부하며 인터뷰에 응한 이들의 

선의를 모욕하는 것이며 예방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제안을 거스른 채 혐오성 가십에만 

집중하겠다는 언론의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과거 성소수자 활동가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온 시간을 생각하면 저열한 낙인찍기 앞에 연대를 져버린 배신감과 괘씸함은 차치하더라도, 

인권운동과 저널리즘이 함께 지켜온 공익의 방향타를 부숴버린 점은 언론으로서 책임을 져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치닫고 있는가는 일말의 여지가 없다. 특정 집단에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관점은 결국 질병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노골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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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낳는다. 이미 5 월 23 일 임선우기자는 특정 지역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모자라 그곳이 성소수자가 주로 가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의 거주지역과 

직장까지 기사에 밝힘으로써 개인을 향한 공공의 낙인 여론을 선동하는데, 이는 언론이 개인의 

기본적 존엄을 망가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뉴시스는 홈페이지에 ‘정확하고 깊은 뉴스로 독자와의 공감을 추구’한다고 의지를 밝힌다. 하지만 

지금 뉴시스가 보이는 행태는 정확하지도 깊지도 않으며, 독자와의 공감은커녕 잘못된 정보와 

관점으로 독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 이에 대책본부는 뉴시스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태도와 

예방에 역행하는 태도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뉴시스는 연대를 무너뜨렸다. 사과와 함께 기사를 모두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의 소수자혐오가 사회를 망친다!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편견과 낙인은 뉴스가 아니다! 

언론의 증오선동 지금당장 out! 

 

2020 년 5 월 29 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머니투데이 발언 1 – 랑희(인권운동 활/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전 세계가 코로나 19 로 인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간 여러차례 감염병의 위협의 

경험에서도 새로운 이 감염병으로 우리는 난생 처음 겪는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때문에 우리는 더욱 위기로 느끼고 있는 것같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 133 - 
 

그러나 이런 새로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 즉 취약한 

사회복지, 안전하지 못한 노동현장, 공백이 많은 공공의료, 이미 고립되고 밀려나 있던 사회적 

소수자, 혐오와 차별 등의 문제들입니다. 우리사회의 약한 고리들이 코로나 19 라는 위기에 가장 

취약했던 것이고, 사실상 사회에서 밀려난 문제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방역이 단순히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며, 사회의 안전은 방역의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권의 목록이 있는 것은 우리 삶이 그만큼 다양한 조건과 

관계, 환경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인권의 목록이 바로 우리 삶을 구성하기에 감염병의 

위기 대처가 이런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그 대책들로는 삶의 안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활방역의 지침 중 하나가 아프면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어서는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습니다. 아프다고 말해서 낙인이 찍힐까 두렵고, 아프다고 말해서 해고가 될까 두려운 사람들. 

아프다는 말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면 누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확진이 되어도 걱정없이 치료받고 회복해서 다시 건강하게 사회 속에서 관계맺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대가 있을 때 그 사회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기를 바라는만큼 아픈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위'K 방역'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조치들이 감염의 통제를 넘어서 안전한 삶의 조건과 

회복될 수 있는 미래의 삶에 대한 고려는 하고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공개가 누군가의 

삶을 더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지원에 배제되어 존재를 부정당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적 편의가 우선되어 위기에서 회복될 수조차 없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이런 조치들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기는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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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의 책임 역시 가벼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와 관련되 기사는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클릭수가 우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염병의 위기에 더 취약한 사람과 조건을 드러내어 

미처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무엇인지 다루는 것이 우선이었을까요? 기사의 가치가 언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실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만들어지고 조장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억압적인 

정책은 손쉽게 받아들여지고, 비대해진 행정권력도 용인하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다루기 보다 

자극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기사들은 이런 두려움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왜곡된 인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는 다를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라진 사회의 모습이 모두가 더 

안전한 삶이 되어야 한다면 지금 드러난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인권에 기반한 조치들도 변화해야 코로나 이후를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발언 2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서 활동하는 나영입니다. 

 

저는 오늘 릴레이 기자회견 중에 특히 머니투데이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머니투데이야말로 “성소수자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장 잘 

보여준 언론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명감에 찼는지 무려 5 년 전에 묵힌 보도를 꺼냈더라구요. 

기자 스스로도 “2015 년에 '블랙수면방'을 취재하고도 워낙 자극적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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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사화하지는 않았다.”고 쓰고 있으니 

그 사명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사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워낙 평생을 이성 간의 성관계에 관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소식들에 둘러싸여 살아서 그런지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렇게 놀랍고 자극적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맘에 들면 건드려 보고 반응이 있으면 관계를 하고, 거부하면 다른 방으로 간다”는 부분은 동의 

여부를 확인하니 다행이다 싶고, 

  

“복도 한쪽에는 휴게실이 마련돼 있었다. TV, 음료수 자판기, 재떨이 등이 있는 평범한 휴게실로 

보였다. 입구 옆에 놓인 콘돔과 젤이 한가득 담긴 바구니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부분은 

성건강을 지킬 용품을 잘 구비해 놓았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콘돔과 젤이 한가득 담긴 

바구니라니,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는 지금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을 보면서 그 동안 한국 사회가 폭력이 아니라 음란을 문제삼아 

온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가 평등한 관계인지, 무엇이 폭력인지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 음란한지, 어떤 신체부위를 사용하는 게 문란한지, 몇 명과 하는지, 모르는 사람과 한 번씩 

하는지 아는 사람과 여러 번 하는지 같은 것들에만 관심을 두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조차도 이성 간에 

하면 괜찮은 것이 되고 특히 이성애자 남성의 욕망이나 행동이라면 대체로 이해할만한 것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적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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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권리는 단지 폭력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동의를 확인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편견과 차별, 낙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그런 원칙들을 통해 성건강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런 책임을 국가와 사법기관, 교육기관, 언론이 제대로 인식하고 실행하는 것이 

성적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우리의 성적권리를 위해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몇 명이서, 어떤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지가 아니라 성소수자 간 성관계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동의와 존중, 반차별, 반폭력, 

성건강을 제대로 지킬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클럽에서의 만남이나 찜방에서의 

만남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니투데이의 보도는 그 대단한 사명감이 무색하게도 가장 나쁘고 가장 의미없는 

기사였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기자 스스로도 5 년 전에 생각했다는 편견을 조장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통한 감염 예방에 기여하기는 커녕 방역 활동에도 심각한 

방해만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른 언론들이 머니투데이의 나쁜 기사를 거울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의미없고 무책임한 

보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 머니투데이 

[기자회견문] 성적 낙인으로 공동체의 연대를 위협하는 머니투데이는 50 년 동안 입을 다물어라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언론은 선동에 가까울 정도로 성소수자 업소명을 샅샅이 

뒤지고 노출하는데 급급했다. 이들의 태도는 여느 때보다 심각했고 실망스러웠다. 특히 몇몇 

언론들은 질병 예방에 대한 정보 전달은 미뤄둔 채 성소수자들이 만나고 관계 맺는 시도들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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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기자들이 주목한 키워드는 게이 사우나, 소위 찜방이라 불리는 장소였다. 많은 언론들은 앞 

다퉈 르포와 단독 취재의 소재로 찜방을 다뤘다. 그 중에서도 머니투데이는 단연 집착적인 면모를 

보일 정도로 찜방을 취재했다. 이동우, 김사무엘 기자는 마치 이날을 기다려왔다는 듯 ‘5 년 전 차마 

못쓴’ 취재기를 들고 오는가 하면, 김태현기자는 확진자들이 수면방을 다녀왔다고 낙인을 찍고 

김지산기자는 대단한 비밀이라도 공개하겠다는 양 찜방 입장 규칙을 다룬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5 년 묵은 르포, 단독을 앞에 붙인 취재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었다. ‘평범한 휴게실과 

다르지 않은 공간, 콘돔과 젤이 있어 세이프섹스가 장려되는 공간, 가벼운 터치와 눈길을 주고받으며 

반응이 있으면 관계를 하고 거부하면 다른 방으로 가는’ 공간은 새로울 것도, 문란할 것도 없었다. 

외려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몰래 촬영하면 강제 퇴실시킨다는 항목은 여느 성산업의 

장소들보다 안전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 언론으로 하여금 찜방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만남을 공격하도록 했을까. 게이들이 서로 

만나고 모인다는 사실조차 낯설어하는 분위기에서 섹스를 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가까이 실존한다는 

것은 낯설고 놀라울 수 있으며, 비난하고 낙인찍기 너무도 쉬운 조건을 형성했을지 모른다. 찜방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과열된 것은 단지 밀접접촉이 빈번한 장소의 성격상 감염병 예방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커뮤니티에서도 쉬쉬해온 찜방은 많은 언론들로 하여금 

저열한 논점을 들이대기 용이한 조건을 제공한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기사들에는 온갖 허무맹랑한 

판타지와 망상들이 남발했다. 그리고 성적 보수주의를 근간에 둔 단속과 금지의 주장들이 금세 차고 

들어왔다. 이들 언론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을 기존 성적 보수주의의 프레임으로 여과시켜 

낙인으로 수렴한다는 점에 문제적이다. 성소수자의 문화는 부정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편견에 

사로잡히면서 증오의 악순환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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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방은 이들이 그려내는 것처럼 무법지대가 아니며, 무조건 자유로운 관계가 이뤄지는 공간도 

아니다. 오히려 찜방에는 나이와 체형, 질병유무 등의 위계와 기준이 여전히 작동한다. 이는 찜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것은 성소수자의 공간이 음지의 공간이라는 이유로 이를 

르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자극적인 소재로 소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머니투데이의 

태도는 성소수자의 공간을 계속해서 침묵에 부쳐진 공간으로 고정시키며 단속과 검열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질병 예방에 도움 되지 않을뿐더러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성적 

보수주의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는 혐오에 맞서온 연대와 결속의 역사를 흔들며,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를 내부에서도 재생산시키는 점에 규탄받아 마땅하다. 

  

찜방과 사우나와 같은 성소수자의 공간은 성적 보수주의와 성소수자 혐오의 역사 속에 만남을 

추구해온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단속과 검열 속에 가지를 뻗어온 한국의 유흥문화의 

형성 위에 있다. 그렇기에 성소수자의 만남과 관계는 성적 실천과 성적 보수주의의 긴장 사이에서, 

성적 위계와 이에 적대하는 평등한 만남의 지향을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한다. 어플로 사람을 

만나면서도 찜방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는 어떤 취약함이 있으며 그로부터 어떤 쾌락이 

실천되는지, 이러한 쾌락은 어떤 위계 속에 구속되거나 일탈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성적 권리와 

실천들을 세공할 것인지, 나아가 코로나 19 이후에 찜방과 같은 공간들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언론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것은 결국 성적 보수주의의 

함정을 경계하며 우리가 그토록 호명해온 한국사회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다시 읽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소수자의 취약한 관계 맺기의 환경을 노골적으로 가십화하고 낙인찍기에 급급해온 

머니투데이를 규탄한다. 당신들은 5 년을 묵어 이제야 르포를 내보냈다고 하지만, 정작 저질적 

혐오는 500 년이 지나도 나오지 말아야 했다. 이에 대책본부와 시민사회는 엄중하게 외친다. 

언론의 소수자혐오가 사회를 망친다!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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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낙인은 뉴스가 아니다! 

언론의 증오선동 지금당장 out! 

  

2020 년 5 월 29 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언론중재위원회 1] – 최진주(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 최진주입니다. 

코로나 19 로 모두가 힘겨운 세상입니다. 그중에서도 노년층,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홈리스, 

장애인 등 사회의 약자들은 가장 큰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이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취재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노력한 기자나 언론이 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감염에 취약한 약자들을 오히려 부주의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낙인을 찍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나오자 일부 언론은 마치 이것이 성소수자의 

문화와 관련이라도 있는 양 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도는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됩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언론 노동자로서 이러한 보도행태에 대해 매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혐오 발언이나 심지어 폭력 행위가 

이루어져도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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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지난 총선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고, 고민정 후보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여성과 남성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두 인간의 성정체성을 찬성이나 반대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남성이라는 

것에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오세훈 후보가 남성이 아닌 것이 아니듯, 한 사람의 성정체성은 남이 

반대하거나 찬성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회 유력 인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사회적 동의” “국민적 동의”란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보편적 인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법 제도를 만들든, 국가적 캠페인을 하든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가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나 특정 종교 등 적극적 혐오 

집단은 제쳐 두고라도,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겠다고 표명한 현 정부조차 아무런 노력 없이 

‘국민적 합의’만 염불 외듯 하고 있는 점은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여론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언론노조와 소속 언론인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인권을 누리기 

위한 언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 – 조혜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드러내주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성격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사회가 낙인찍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외따로 떨어져있는 게 아니며 서로가 서로의 은유가 되어 차별을 강화시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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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코로나 19 를 겪으며 우리 사회 안에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얼마나 쉽게 사람에 대한 

차별과 배제, 낙인으로 옮겨가는가를 보았습니다. 특히 감염의 이미지가 소수자와 결합할 때, 

질병과 소수자에 대한 낙인이 만나 서로를 강화하며 얼마나 쉽게 혐오를 퍼뜨리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외국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질병을 옮기며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집단으로 다시 한번 뭉뚱그려졌고 이러한 낙인과 배제는 방역을 어렵게 만드는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일이 어떤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게 되는가도 드러났습니다. 이태원에 

다녀간 확진자를 확인한 일이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고 혐오가 퍼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나오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가 이러한 두려움을 만든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 자신의 건강이 위급함에도 검사 이후에 차별과 

괴롭힘이 따라오지 않을까 두렵고, 해고를 당하지는 않을지,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위험해질지 알 

수가 없어 검사받으러 가는 일조차 망설이게 만드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적인 사회를 누가 만들고 유지했는가에 대한 사회 전체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돌아왔어야 

합니다. 정부가 누군가의 권리를 부정하고 사회적 합의 대상이라며 유예시킨 일, 동료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사회가 침묵해온 대가는 결국은 차별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껴야만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 안의 차별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언론이 했어야 하는 역할은 

명확합니다. 개인에 대한 비난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이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다는 점을 지적하고,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있던 이들이 긴급상황에서 더 취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나,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의 

일부 언론은 그와 정확히 반대되는 포지션에서 혐오를 선동하는 선봉에 선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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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이태원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고, 질병에 대한 공포가 소수자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사 이후에 차별과 

괴롭힘이 돌아올까봐 걱정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업소에 대한 정보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성소수자들을 격리하고 배제해야할 존재로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적인 언론기사들은 소수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슴니다. 또한 우리가 동료시민으로서 서로의 안녕에 의존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도록 만들고 사회에 증오와 공포를 퍼뜨리며 공동체 모두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문제적 언론기사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해악은 반드시 분명하고 꼼꼼히 짚어져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단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노스텔지어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 를 통해 절감하게 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야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언론중재위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언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다시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과 후 모든 시기에 언론은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띄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 사회의 심각한 차별 문제를 살피고 바로잡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법 제도 원칙이 일상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일상의 틈을 

메우는 일, 모두 차별 시정과 예방을 위해 언론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언론중재위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언론의 문제점을 통렬히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언론이 견지해야할 

원칙과 태도의 기본의 기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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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3] – 서보경(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안녕하세요?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에서 활동해왔고, 문화인류학 연구자인 서보경이라고 합니다. HIV 

인권 운동은 질병에 부여된 “낙인”과 싸우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HIV 감염은 건강 

상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적 삶 전체를 큰 위기에 몰아 넣습니다.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에 부여된 부정적 의미, 도덕적 비난이 “사회적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립과 

배제를 경험하게 합니다. 낙인은 무엇보다 한 사람이 온전히 스스로의 존엄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은 

무엇보다 당사자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자신에 

대한 어떤 사실까지 알려야 할지, 혹은 알리지 말아야 할지 삶의 매 순간 무거운 그림자가 따라 

다닙니다. 

  

질병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 질병 당사자의 사회적 표상을 만들어내는 데, 언론은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동선에 관한 

정보를 감추는 거짓말을 했다고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고, 누군가는 사실만을 적시 했다고 

주장하면서 역으로 성소수자 시민과 감염된 사람들의 삶을 왜곡하는 양상을 동시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코로나 19 위기를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 자체를 사회문제화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보도들은 사실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사회적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 사회에서 낙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진실이 반드시 꼭 말해져야 할까요? 감염의 연결 고리를 찾는 작업은 개인에게 

이 커다란 사회적 재난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소수자 시민을 사회의 위협으로 만들기 위해 질병을 동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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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도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징벌의 수사가 아니라 

권리와 돌봄의 언어로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이 

익명으로 남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공중 보건과 대척점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 입니다. 그것은 질병에 부탁된 낙인에서 개개인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생물학적 삶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국가와 사회, 언론의 마땅한 의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성소수자 시민을 모욕하고, 질병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HIV 인권 운동은 “인권이 곧 예방이다”, "침묵은 곧 죽음이다 

(Silence=Death)”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성소수자 시민의 삶이 윤색될 때, 성소수자 시민의 

존엄이 침묵당할 때, 더 큰 위기, 더 많은 죽음이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존엄을 우리가 

말하고,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HIV 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것입니다.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선언문]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 직후 언론은 성소수자를 표적했다. 이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면서 뒤질세라 

르포와 단독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정작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은 방역과 예방을 빌미로 사회적 

소수자 혐오의 나팔수를 자처한 언론들이었고, 이들의 증오여론선동이었다. 

  

이미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민사회는 언론의 태도를 우려했다. 코로나 

19 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난한 여성에게,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홈리스와 장애인, 이주민에게 취약했고 이는 곧 소수자 혐오여론에 앞장서온 언론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감염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 언론은 이들을 부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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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로 비난했고, 누구보다 질병을 가져와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대상으로 낙인찍었다. 

  

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에는 많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성소수자의 업소와 만남 문화 등을 문제 

삼으며 질병의 예방과 아무 상관없는 소재들을 가십으로 소모했다. 인권운동과 저널리즘이 

가리켜온 사회적 공익의 목적과 변화의 책무를 방관한 언론은 황색저널리즘을 무장하며 시민사회와 

쌓아온 결속과 연대마저 무너뜨렸다. 질병 위기의 원인을 특정 집단의 행태로 몰아가는 태도는 

오히려 기존의 사각지대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예방을 어렵게 만들었다. 

  

증오를 여론으로 선동하는 이들의 태도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일보를 위시한 보수 

기독교 언론들은 수구 우익정치세력과 보수기독교의 주장을 허울 좋은 기사로 옮기며 성소수자 

혐오논리를 만들어 여론으로 선동하고 정치세력화에 이바지했다. 이들에게 성소수자는 문란한 

자일뿐 아니라 질병을 퍼뜨리는 집단이며 세금을 낭비하는 무임승차자 였으며 차별금지법으로 

혐오의 자유를 가로막는 인권독재집단이다. 성소수자들은 동성애를 전염시키는 이들로 병리화 

되고, 사랑을 가장한 전환치료를 통해 바뀌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혐오선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 잡기에 혈안이고, 성소수자 뿐 아니라 난민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데 앞장섰다. 그것은 기성 권력을 강화하고 가난한 자의 생존권을 

무시하며 성소수자를 문란한 이들로 낙인찍으며 성적 보수주의를 추동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매일같이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는 방역의 구멍을 키우는 것이며 질병 예방을 음지화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것은 이미 인권운동과 시민사회가 오래 전부터 우려해온 것이었다. 우리는 질병의 

위기가 사회의 사각지대와 차별구조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냄을 확인했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실질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현장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며 혐오와 차별을 자행하는 것이 질병 예방은커녕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자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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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 

  

이미 우려한 대로 많은 언론들은 불평등한 제도의 구멍을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증오 

선동으로 채워넣고 있다. 이토록 저열한 가십들이 난무하며 혐오를 소비할 수 있던 것은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관성처럼 되어버린 한국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오래도록 소수자의 인권을 

나중으로 미뤘던 정부를 향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아니 적어도 성소수자 인권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방관 대신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줬다면 

질병예방이 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직결되는 지금의 상황은 이토록 긴급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코로나 19 의 위기 속에서 예방과 방역을 위해 시도되는 공동의 행동들은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다시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K-방역이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성과를 말하며 

자신들의 방침에 국민들이 잘 따라줬음을 치하한다. 하지만 재난의 시간동안 누구보다 예방에 나선 

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사회적 소수자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과 몇몇 지자체들은 질병에 

대한 위기를 소수자 집단과 개인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으로 전환하면서 색출에 가깝도록 정보를 

퍼뜨리고 사회의 감시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의 평가 속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이들은 사각지대에서 생애의 위기를 무릅쓰고 예방의 전선으로 나온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자신의 존재가 모욕당하고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예방과 치료에 참여한 것은 결국 나의 안전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 19 위기를 지나오면서 정부는 혐오와 차별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선언하며 한 발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분명 사회에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온 

인권운동의 성과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에 근간한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보장이 예방의 시작임을 선포하며 더 이상 누구라도 질병 예방과 지원에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위험하고 취약한 집단으로, 혐오와 시혜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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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하기보다 혐오를 추동하는 언론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하고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시민이자 

이웃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보장 뿐 아니라 제도를 함께 만들고 

개선해나가는 주체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인권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2020. 5. 29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사진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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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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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머니투데이] 

 



    

 

- 150 - 
 

 

[사진 –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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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간브리핑 
    

가) 1 차 브리핑(5. 11. – 5. 16.)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브리핑 

1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조직 현황 

 

 현재 총 20개 단체로 구성됨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

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

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

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총 20

개 단체) 

 

 대책본부에서는 상황실을 설치, 매일 관련 상황 점검 및 실무 진행 

 

2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대책본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상담창구를 운용하고, 그 중 주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필요시 공공기관에 연계하고 있음 

⃝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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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09~18시)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시)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시/월 휴무)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02-924-1227 (11-21시/일, 월 휴무) 

 

⃝ 현재까지 상담 내역은 총 약 90건, 주요 내용은 △ 자가격리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 △ 직장 

등에의 아우팅 우려 △ 검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3 커뮤니티 대상 홍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자가검진 독려, 인권침해 상담 안내, 검진관련 정보를 담은 광고 배

포 

⃝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총 6곳)에 배너 광고 배포 

완료함 

⃝ 대책본부 소속 각 단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홍보 예정 

⃝ 외국인 대상 (영어, 일어, 중국어)로도 배포할 예정에 있음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음, 대책본부 차원의 캠페인, 코로나19 관련 FAQ를 제공하

고 상담게시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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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 대응 

 

 언론 인터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상황에 맞추어 응대 중에 있음. 현재는 주로 외신의 

연락이 들어오고 있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악의적 보도를 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항의전화, 공문발송, 언론브리핑 등의 대응을 하고 있음. 현재까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날짜 대상 기사 대응 답변 및 조치 

5/13 

<매일경제>,  

｢[단독] 이태원 이어 종로 

男성소수자 모임 장소`서 

확진자 급증…정부 

집합금지명령 `구멍’｣  

항의전화 및 메일  
사과메일 및 기사 수정(제목 

변경, 업소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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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충청타임즈>,  

｢이태원 코로나로 불거진 

에이즈환자 관리 '허점'’에 

부쳐｣ 

항의전화 및 메일  지역 보건소와 소통 예정 

   

5. 13. ~ 14. 기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논평 및 커뮤니티 

대상 메시지 발송 

5/15 
<엠빅뉴스> 

｢성소수자 수명방 관련 영상｣  

항의전화 및 공문 

발송 

영상 삭제 및 답: 자극적인 

편집을 인지함을 확인했으며, 

해당 영상을 모든 플랫폼에서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답을 

받음. 더불어 MBC로부터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며, 겸허히 여론을 

수용하고, 더욱 발전적인 뉴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받음. 

5/15 

Mbc 뉴스외전, 

더불어민주당 SNS 메세지, 

강경화외교부장관 인터뷰 

당시 발언 문제 등 

언론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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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역당국과의 소통 
 

 현재 서울시, 경기도와 면담 진행했음. 인천시와도 면담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  

- 5월 11일 면담 진행 

- 이태원 지역 방문자 검진 시 HIV를 특정해서 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시정 지침 내려짐 

- 동선공개 관련, 개별 확진자 동선이 아닌 방문 지역을 점으로 표시하는 방식 제안 

- 재난 문자 관련, 익명검사 가능,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강조하기로 함 

- 성소수자인 것을 이유로 인권침해 발생 시 서울시 인권옹호관실에 즉각 연계하기로 함 

 

⃝ 경기도 

- 5월 15일 면담 진행 

- 진료 시 성적지향, HIV 감염 여부 등 불필요한 질문 묻지 않도록 지침 발송, 재난문자에 과

도한 정보를 담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경기도 인권센터 등과 공유하도록 함 

- 방역당국 브리핑 시 인권침해 예방, 차별반대 메시지 발송 추진 

 

6 향후 계획 
 

- 외국인 강사,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음, 다국어로 메시지를 작성하

여 배포 예정 

- 2주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 직장에 복귀 시 괴롭힘, 퇴사 압박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정부에 인권침해 예방 메시지 발송하도록 요구하고, 실제 침해 발생 시 

대책본부에서 대응 예정 

-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국민일보 등 일부언론에 대해서는 언론단체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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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차 브리핑(5. 16. – 5. 23.)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브리핑 

(5. 16. - 5. 23.) 

 

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조직 현황 

 

 현재 총 23 개 단체로 구성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인권모임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3 개 단체, 2020 년 05 월 23 일 기준) 

 

 대책본부에서는 상황실을 설치, 매일 관련 상황 점검 및 실무 진행하고 있으며, 주간활동브리핑 

발표함 

 

2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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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본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그 중 주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필요시 공공기관에 연계하고 있음 

 

⃝ 5 월 3 주차에 접어들면서 상담 건수가 감소하였음. 익명검사 확대 등으로 검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아우팅과 관련된 불안감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 이유로 판단됨. 다만 병원 

등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몇몇 지자체가 동선공개 과정에서 성별, 나이, 

직장명 등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선 공개 시 과도한 정보 노출의 문제에 관해 각 지자체에 항의 공문 발생 등 대응을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례의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에 있음. 

 

3 커뮤니티 대상 홍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자가검진 독려, 인권침해 상담 안내, 검진관련 정보를 담은 광고, 

게시글 배포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총 6 곳)에 배너 광고 진행중에 

있음. 광고는 5 월 말까지 게시할 예정임 

 상담창구, 익명검사 확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및 대책본부 소속 단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배포 중. 해당 

카드뉴스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번체), 수어로도 통역하여 배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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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개설함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FAQ, 대책본부 언론모니터링/성명을 공유하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4 언론 대응 

 

 현재 외신들을 위주로 대책본부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주로 들어와 대응 중에 있음 

 계속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음. 

대책본부에서는 이러한 언론기사들을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언론모니터링을 발간 중. 동시에 

의미 있는 기사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전하는 메시지 역시 전달하고 있음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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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모니터링 목록> 

 

5.17 [언론모니터링] 코로나 19 위기에 함꼐 대처하면서 우리의 인권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아이다호) 

5.18 [언론모니터링] 이주민 확진자의 과도한 정보노출을 멈춰라/ 혐오의 프레임을 넘어서자/ 

인권보장이 예방의 본질이다 

5.20 [대책본부 중간 모니터링][성명] 그것은 예방도 뉴스도 아니다 

5.20 커뮤니티를 향한 문장들 2: 자긍심의 언저리에서 

5.21 [언론모니터링] 뉴시스 보이콧 : 혐오는 불안을 조장할 뿐 공감될 수 없다. 

5.22 [언론모니터링] 혐오 광고는 국민일보의 꼼수다/ 질병의 위기 속 언론의 역할은 황색저널의 

혐오선동 대신 예방의 조력자가 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찜방을 이야기해야 할 때 

 

※ 상세 내용은 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category/성명-논평 

 

 

 

5 방역당국과의 소통 및 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 5 월 19 일 면담 진행 

-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전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각 

지자체에 재난문자, 동선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내지 않도록 재차 지침 

전달하기로 함 

http://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category/%EC%84%B1%EB%AA%85-%EB%85%BC%ED%8F%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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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로 인해서 검진, 치료가 더욱더 어려워진 미등록이주민 대책과 HIV/AIDS 

감염인 요양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5 월 21 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당부 나감 

 

 

5 월 21 일 정례브리핑>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동선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전파 차단을 위한 목적 

외 불필요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확진자 동선공개 시 방역적인 목적과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서는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 포함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방안을 

보완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성별, 나이, 거주지, 직장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방역목적 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지자체에 공개원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 5 월 11 일 면담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권침해 해결 방안 논의 중 

- 대책본부 상담 사례 중 대응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에 

연계하고 있음. 현재까지 검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하여 2 건의 진정 처리가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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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5 월 15 일 면담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권침해 해결 방안 논의 중 

- 5 월 20 일 도 브리핑에서 대책본부와의 협의 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 

 

5 월 20 일 브리핑> 

도는 지난 15 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와 도 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발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사와 역학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아웃팅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심리치료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그 외 각 지자체 재난문자, 동선공개 현황에 대해 정보들을 수집 중에 있음. 과도하게 

공개를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 직접 문제제기하여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음.  

 

6 수도권 외 지역 상황 모니터링 

 

- 수도권 외 지역(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서 

각 지역 시민인권단체들을 통해 상황들을 모니터링 중에 있음.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서 

재난문자 발송 시 직장명이 발송되는 문제가 있었고, 경상남도 지역에서 학교 등교 후 

괴롭힘을 당한 성소수자 학생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대해서는 각 지역 단체들과 연계하여 

대응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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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계획 

 

-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 온 언론들을 대상으로 항의를 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에 있음. (추후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가 확산된 상황을 정리해서 ‘코로나 19 와 

혐오(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2 주 자가격리가 종료됨에 따라 직장에 복귀 시 괴롭힘, 퇴사 압박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사례를 수집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제 피해 발생 시 정부,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응할 예정임 

 

 

 

 

다) 3 차 브리핑(5. 23. – 6. 4.)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브리핑 

(5. 24. - 6. 3.) 

 

 

1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조직 현황 

 

 현재 총 23개 단체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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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인권모임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3개 단체, 2020년 05월 23일 기준) 

 

 대책본부 활동 이력 

- 5월 12일 출범기자회견 

- 5월 16일 주간활동브리핑(한/영) 

- 5월 23일 주간활동브리핑(한/영) 

- 5월 29일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기자회견 

- 6월 3일 주간활동브리핑(한/영) 

 

2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대책본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그 중 주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필요시 공공기관에 연계하고 있음 

 

⃝ 현재 직접적인 상담 건수는 크게 감소함. 이에 대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확진자, 접촉자 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현재 70여 

건의 사례들이 수집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검진 사실이 직장 등에 누설된 사례, 학교 또는 



    

 

- 166 - 
 

직장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사례, 언론에 의한 혐오표현 등이 있음 

 

⃝ 그 외에 심각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진행 중에 있음.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서 고발조치하였고, 언론의 사생활침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가 진행 중에 

있음 

 

 

3 커뮤니티 대상 홍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자가검진 독려, 인권침해 상담 안내, 검진관련 정보를 담은 광고, 

게시글 배포 

 

⃝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총 6곳), 카페에 배너 광고를 

5월 말까지 진행하였음. 이 중 카페의 경우 조회수가 14,000여회에 이르는 등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가 된 것으로 평가됨 

 

⃝ 대책본부 홈페이지(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FAQ, 대책본부 언론모니터링/성명을 공유하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4 언론 대응 

 

 외신들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음 

 

 5. 29.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소수자 업소 등에 대한 자극적 보도를 해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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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를 직접 방문하여 규탄하는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함. 각 언론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마무리로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위 기사들에 대한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350 참조 

 

 

5 방역당국과의 소통 및 대응 

 

 서울시 

 

- 대책본부 상담 사례 중 대응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에 

연계하고 있음.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2건의 진정이 진행 

중에 있음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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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확진자 동선공개, 재난문자에서 방역과 무관한 과도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주요 문제 사례를 정리하고 방역당국에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의 정보와 인권을 지키는 공개방식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5.26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모니터링]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의 정보와 인권을 지키는 

최선의 공개방식을 준수하라”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293 

 

 

6 수도권 외 지역 상황 모니터링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재난대응 문자 발송 시 확진자의 직장명을 공개함. 이에 대해 

전라북도성소수자인권모임 열린문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함 

https://twitter.com/OpenDoor_JB/status/1265470939019374592?s=20  

 

7 향후 계획 

 

 검진, 자가격리, 치료 및 일상 복귀 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예정임. 구체적인 피해 발생에 대하서는 정부,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응 예정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가 확산된 상황을 정리해서 ‘코로나19와 혐오(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5월 중 급박한 상황이 다소 해소되고 장기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일 운영하던 

상황실을 주 1회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향후 구체적인 조직 및 활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293
https://twitter.com/OpenDoor_JB/status/1265470939019374592?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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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실 및 전체회의 

 

가) 상황실 회의 일자 및 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시 안건 기타 주요 안건 

1 차 2020. 5. 10. 상담 공유 

언론 모니터링 

인터뷰 대응 

홍보사업 점검 

방역당국과의 소통 

지역상황 점검 

대응목표 수립, 회의 체계 정비 

2 차 2020. 5. 11. 대책본부 출범 준비 

3 차 2020. 5. 12. 상황실 역할 분담, 상담창구 개설 

4 차 2020. 5. 13. 재정 및 조직 점검 

5 차 2020. 5. 14. 홍보물 제작 검토 

6 차 2020. 5. 15. 전체회의 준비 

7 차 2020. 5. 17 방대본 미팅 준비, 카드뉴스 제작 검토 

8 차 2020. 5. 18. 방대본 미팅 준비, 전체회의 평가 

9 차 2020. 5. 19. 홈페이지 홍보 

10 차 2020. 5. 20. 인권침해 사례 설문 준비 

11 차 2020. 5. 21. 릴레이 기자회견 기획 

12 차 2020. 5. 22. 전체회의 준비 

13 차 2020. 5. 25. 이주민 확진자 동선공개 대응 

14 차 2020. 5. 26. 인권침해 사례 설문 응답 상황 점검 

15 차 2020. 5. 27. 상황실 운영상황 점검 

16 차 2020. 5. 28. 릴레이 기자회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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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 2020. 6. 2. 전체회의 준비, 향후 활동 계획 논의 

18 차 2020. 6. 11. 수다회 , 백서 기획 

19 차 2020. 6. 16. 제 12 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 

20 차 2020. 7. 1. 백서 세부 기획 

21 차 2020. 7. 21. 수다회, 인권포럼 준비 

 

 

나) 전체회의 

- 총 6 회 진행 (5. 21. / 5.24. / 5. 30. / 6. 6. / 7. 7. / 8. 12.) 

- 전체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공유 및 각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위에서의 고민지점을 공유함 

- 8. 12. 6 차 전체회의에서 백서 발간 후 대책본부는 해산, 이후 대응활동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 이관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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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사건 대응 

 

5 월 이태원 집단감염 당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한 성소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대학생이자 아르바이트로 학원강사를 하는 이였다. 당시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우팅의 우려로 그는 역학조사 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솔직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조사로 동선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은 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결국 1 심에서 6 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여론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7 차 감염이 발생하고 

60 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며 비난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에 게이클럽을 

보도하며 성소수자 낙인과 혐오를 선동한 언론과 성소수자를 수소문한 인천시의 책임, 그리고 

방역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대책본부는 

1 심과 2 심 법원에 아래와 같이 사건 당시 성소수자들이 처했던 낙인과 혐오의 현실을 지적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아직 그에 대한 형사사건은 진행 중이다. 아무쪼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그리고 국가가 더 이상 방역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또 다른 

낙인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탄 원 서  
 

사건명 : 2020 고단 XXXX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OOO 
 

 

  위 사건에 관하여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등 79 개의 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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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권단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라고 

표현하고,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 년이라는 구형을 했지만,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삶을 충분히 고려해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5 월 초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를 통해 해당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단체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지켜보며 걱정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다수 성소수자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루 빨리 검사를 받아야 자신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태원 클럽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자신의 정체성까지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검사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직장을 잃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탄나도 결국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가 하면, 방문 장소들을 낙인찍는 

가짜뉴스가 넘쳐나면서 여론몰이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구성해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들이 감당해야 할 두려움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확진받은 사실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까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중지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적어도 방역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와 비난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정 정체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이 

방역에 방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인천광역시는 인권재단 사람에 직접 연락해 성소수자 명단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는 인천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 초반에 100 건에 가까운 상담건수가 접수되기도 하는 등 검사과정에서도, 자가격리 

과정에서도, 확진받은 후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일상을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소수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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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때문에 차별을 겪어야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눈치보는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성소수자임이 

드러나도 혐오와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였다면, 피고인이 과연 거짓말을 과연 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19 확진자라면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는 사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이는 곧 개인의 성정체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정체성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쩌면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숨기는 

것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가 언급한 ‘피고인의 안이함’만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9 월 15 일 언론보도를 통해 피고인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해 흔적이 있을 

정도로 심적 고통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접하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저희는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살면서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봤을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을 보고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오롯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스스로 

혐오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역시 코로나 19 상황이 종식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확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차별의 문제가 해소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모두가 코로나 19 없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되는 엄중한 상황이고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고발이 난무하고 있지만, 재판과정에서라도 

피고인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깊이 살펴주시고,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있다는 점 등을 판결에 

반영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재판 이후 피고인이 마주해야 하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져도 직장을 잃거나 관계가 파탄나지 

않는 사회, 나와 타인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고 질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노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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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을 우선 

생각하는 법의 정의가 피고인에게도 꼭 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 년 9 월 23 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3 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 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40 개 단체 및 모임)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인권운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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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애여성공감, 

진보네트워크센터,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인천지방법원 형사 7 단독 재판부 귀중 
 

 

 

탄 원 서  

 

사 건 2020노XXXX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일동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우리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고자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월2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단계로 격상되어 

시행 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가기만 합니다. 마스크 쓴 일상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움직임도 쉽지 않은 답답한 

상황은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지금처럼 감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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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했을까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다소 엉뚱한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피고인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소수자들은 그가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방역당국에 

협조했을 것이고, 거짓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성소수자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던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낸 우리 

성소수자들은 피고인이 했던 ‘거짓말’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태원 클럽에 가지 

않았더라도 일상 곳곳에서 터져 나온 성소수자 혐오와 비난으로 인해 성소수자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숨겨야 했고, 나와 상관없는 사건인 것처럼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협조하며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직장과 학교 그리고 일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함께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처럼 대다수 성소수자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꿈을 포기해야 하거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피고인이 ‘고의로’, ‘누군가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진술 한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른 성정체성으로 인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낙인이 무서워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재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확진 받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의 성정체성이 알려지고 난 뒤 그에 따른 

고통과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을 피고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원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정체성이 쉽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거짓된 진술이 미칠 영향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TV만 틀어도 성소수자를 향한 도 넘은 비난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느꼈을 

공포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 곁에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있었더라면,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게 도와주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진술을 했겠지만, 

피고인은 혼자 외롭게 모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되었지만, 그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결정을 책임지기 위해 ‘사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성정체성이 

알려진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지 간에 그는 성소수자로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 177 -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견뎌야만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고,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은 피고인이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10월8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개인의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결과였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동선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아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났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피고인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존재했고, 경제 사회적 손실을 의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져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참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바람처럼 우리 성소수자들도 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 감염에 대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백신개발, 치료제에 대한 소식들을 종종 들을 수 있는 것 보니 곧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들키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사는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찾아올까요. 아니면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 날 마주하게 될까요. 이태원 클럽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성소수자를 대한 

사회적 태도는 마녀사냥에 가까웠습니다. 존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죽일 듯이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더라도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인도 마찬가지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부주의와 실수를 탓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놓인 취약한 사회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부주의만을 탓한다면 우리 사회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클럽발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결국 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식으로 귀결된다면, 앞으로 문제는 반복될 것이고, 

‘거짓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성소수자들이 거짓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차별적인 사회와 

성소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던 언론들, 그리고 인권감수성 없는 

시민들의 가시 돋친 발언들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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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피고인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살펴봐주시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개인의 책임만 묻지 않고, 그가 

거짓말했다는 행위만을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환경과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탄원인 명부 

 

2020년 11월 26일  

 

 

박한희 외 성소수자인권활동가 93인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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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활동영상 

 

1)  출범 기자회견 영상  

https://www.facebook.com/watch/?v=852784685131817

              
 

 

2) 릴레이 기자회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TTc6ZLw_hE 

        
 

 

 

 

https://www.facebook.com/watch/?v=852784685131817
https://www.facebook.com/watch/?v=852784685131817
https://www.youtube.com/watch?v=xTTc6ZLw_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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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보도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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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기사 및 인터뷰 

가) 대책본부 활동 관련 기사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출범', <연합뉴스>, 2020. 5. 12.자 

성소수자 단체 '코로나 19 대책본부' 출범.."자발적 검사 지원", <MBC>, 2020. 5. 12.자 

"성소수자가 차별 없이 코로나 검사 받도록 돕겠다", <경향신문>, 2020. 5. 12.자 

"용기내 서로 지키자" 성소수자 단체, 코로나 자발검사 유도, <뉴스 1>, 2020. 5. 12.자 

성소수자인권단체 "코로나 19 검진 나서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자", <프레시안>, 2020. 5. 12.자 

성소수자 단체 "이태원 방문자들 자발적 검진 받도록 협조할 것", <서울신문>, 2020. 5. 12.자 

성소수자 인권단체 "신분노출 없이 코로나 19 검사받을 수 있다", <여성신문>, 2020. 5. 12.자 

“혐오는 방역에 도움 안 돼요”…성소수자 신상 무차별 유포, <KBS>, 2020. 5. 13.자 

아우팅 막는다더니…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 <경향신문>, 2020. 5. 20.자 

성소수자 대책본부 "거듭된 혐오보도, 뉴시스 보이콧", <미디어오늘>, 2020. 5. 21.자 

성소수자 차별하는 언론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2020. 5. 30.자 

"국민일보가 인권을 해치고 있다", 혐오 언론 규탄한 성 소수자들, <AP 신문>, 2020. 5. 30.자 

    불안과 분노, 희생양을 찾았다…'코로나 6 개월'이 남긴 것, <SBS 뉴스>, 2020. 7 .20.자 

     

 

http://v.media.daum.net/v/20200512120547460?f=o
http://v.media.daum.net/v/20200512154347031?f=o
http://v.media.daum.net/v/20200512155957762?f=o
http://v.media.daum.net/v/20200512112833979?f=o
http://v.media.daum.net/v/20200512181204961?f=o
http://v.media.daum.net/v/20200512130104480?f=o
https://cp.news.search.daum.net/p/92817303
http://mn.kbs.co.kr/news/view.do?ncd=44448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02159025&code=940100
http://v.media.daum.net/v/20200521174845991?f=o
http://v.media.daum.net/v/20200530141804621?f=o
http://apnews.kr/View.aspx?No=85860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92274&plink=ORI&cooper=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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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뷰 

성소수자 단체 "방역당국과 소통하며 코로나 검진 지원하겠다."_남웅 활동가, <KBS1 라디오 

김성완의 시사야>, 2020. 5. 12.자 

안전하고 떳떳하게 검사, 방역당국과 협조할 것" -성소수자 코로나 대책본부 이종걸 사무국장.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020. 5. 12.자 

코로나 19 로 인한 특정집단 혐오, 어떤 부메랑이 되나 - 나영정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가,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픽>, 2020. 5. 13.자 

[이브닝쇼] 성소수자 대책본부 "검사 받기 힘들게 하는 건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 - 나영정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가, <TBS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 2020. 5. 12.자 

[아무이슈]"자발적 검사? 정말 지켜줄 수 있나요" 혐오에 입 연 성소수자들, <서울신문>, 2020. 5. 

14.자 

[퀵터뷰] 방역 걸림돌 된 '성 소수자 혐오'...익명 검사·동선 공개 제한, 실효성은? - 기진 대학.청년 

성소수자 모임연대, <YTN>, 2020. 5. 13.자 

박한희 “재난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가혹해…같이 싸우는 사람 있다는 것 알아주길”,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2020. 5. 14.자 

박한희, “'이성애자 술집 확산' 표현 있나? 성소수자 공포심 자극",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2020. 5. 14.자 

[사람업]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웅, 창구 인터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 7. 

8.자 

 

https://www.youtube.com/watch?v=3C1JKdvkZTY
https://www.youtube.com/watch?v=3C1JKdvkZTY
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notice/index.html
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notice/index.html
http://m.podbbang.com/ch/episode/1769499?e=23527249
http://m.podbbang.com/ch/episode/1769499?e=23527249
https://www.youtube.com/watch?v=CFPQoQIOS5s
https://www.youtube.com/watch?v=CFPQoQIOS5s
https://www.youtube.com/watch?v=CFPQoQIOS5s
https://news.v.daum.net/v/20200514095601824
https://news.v.daum.net/v/20200514095601824
https://www.youtube.com/watch?v=rOojIEWx6Fk&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rOojIEWx6Fk&feature=youtu.be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6176&ref=D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6176&ref=D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142055241593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142055241593
https://equalityact.kr/%ec%82%ac%eb%9e%8c%ec%97%85-%ec%bd%94%eb%a1%9c%eb%82%98-19-%ec%84%b1%ec%86%8c%ec%88%98%ec%9e%90-%ea%b8%b4%ea%b8%89%eb%8c%80%ec%b1%85%eb%b3%b8%eb%b6%80-%ec%9b%85-%ec%b0%bd%ea%b5%ac-%ec%9d%b8%ed%84%b0%eb%b7%b0/
https://equalityact.kr/%ec%82%ac%eb%9e%8c%ec%97%85-%ec%bd%94%eb%a1%9c%eb%82%98-19-%ec%84%b1%ec%86%8c%ec%88%98%ec%9e%90-%ea%b8%b4%ea%b8%89%eb%8c%80%ec%b1%85%eb%b3%b8%eb%b6%80-%ec%9b%85-%ec%b0%bd%ea%b5%ac-%ec%9d%b8%ed%84%b0%eb%b7%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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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고 및 발표문 

 

[질랄라비] 재난의 약한 고리로부터 변화의 연대로 

http://workright.jinbo.net/xe/issue/70470?fbclid=IwAR2HlNktJBCZq7VdCrGRKqI7VkZ

Myo5I68zN7l86aJw-0xJzuDJjmds5gR0 

  

남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터질게 터졌다’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가 나왔던 2020 년 초입부터 인권운동과 시민사회는 질병이 초래할 상황들을 

재빠르게 예상해야했다. 미지의 질병에 언론과 정치인들은 누구라도 감염된다면 그 집단을 

표적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전가할 것이 자명했다. 특히 그것이 인수 감염 전염병일 경우 

접촉이 곧 오염이 되어버린다는 경계는 그간 혐오의 여론몰이 속에 부당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온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취약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이미 질병이 창궐한 시점부터 바이러스가 최초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 대한 혐오와 편견은 각종 음모를 만들며 국내 거주중인 중국인과 

조선족에 대한 따가운 시선으로 연결되지 않았던가. 

  

전염병이 창궐하면 방역당국은 빠르게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사회구성원들이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장려하고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자 기본이다. 이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 19 이후 정부는 

대중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했지만, 거리를 두자는 요청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전제한다. 먼저 

사적 공간뿐 아니라 학교와 일터에서도 나의 온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유흥업소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70470?fbclid=IwAR2HlNktJBCZq7VdCrGRKqI7VkZMyo5I68zN7l86aJw-0xJzuDJjmds5gR0
http://workright.jinbo.net/xe/issue/70470?fbclid=IwAR2HlNktJBCZq7VdCrGRKqI7VkZMyo5I68zN7l86aJw-0xJzuDJjmds5g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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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등 음지화된 장소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학교와 교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접촉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을 수정하며 이들에 대한 도덕적 낙인과 비난을 

방지해야 한다. 질병을 비롯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곧 일상에서부터 인권과 안전의 가치가 

보장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언론과 방역당국은 초기 확진된 이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했다. 확진 소식을 알리는데 이들의 

나이와 성별과 사는 아파트 이름까지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신천지 확진자가 늘면서 언론과 몇몇 

지자체들은 질병보다는 특정 종교를 가십처럼 취재하고 이들을 발본색원해야한다는 식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그들이 남들과 다른 종교를 갖고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은 공격의 

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공의 노력에 배제되는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이거나 언론과 지자체의 

전파집단으로 표적당한 이들이었다. 감염된 이들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이는 곧 감염인 뿐 

아니라 특정 집단의 당사자들까지 공포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부풀렸다. 언론과 몇몇 지자체는 

이들의 삶을 고립시켜 사회적 소수자로 밀어 넣는 동시에 이전부터 존재해온 사회적 소수자들의 

낙인과 조리돌림을 강화했다. 이들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들을 둘러싼 삶의 취약한 환경이었고 이들을 

향한 사회의 혐오와 낙인, 차별과 배제였다. 재난은 사회의 약한 고리를 절망적으로 비춘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긴급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적어도 위기 상황 속에서 인권운동이 고군분투하고 부침을 겪으며 위기에 대응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다. 홈리스와 이주민이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일이나, 장애인이 검진과 지원에 

접근하는데 문턱에 막혔을지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로 전치되며 질병의 두려움을 타인에 대한 

비난과 증오로 여론 선동하는 것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약한 고리의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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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확진자가 늘어난 시점에 집중된 종교에 대한 혐오는 신도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졌다. 이는 

가난한 여성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로, 콜센터 노동자들로 이어졌다. 이들을 향한 언론의 증오선동은 

이들을 이웃이 아닌 비난의 대상으로 비추기 급급했다. 내게 주어져온 일상의 조건들은 질병이 

도래하면서 삶을 극도로 고립시키는 장치들이 되었다. 

  

5 월의 긴 연휴동안 사람들은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와 긴장을 다소간 풀며 나들이를 가고 

사람들을 만났다. 누군가는 오랜만에 오픈한 클럽을 가고 술집을 갔다. 문제는 연휴 이후였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국민일보는 ‘단독’을 앞에 달고 ‘게이클럽’을 명시했다. 뒤이어 너나할 

것 없이 클럽에 대한 온갖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터질게 터졌다.’ 기사의 첫 문장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터져버린 것은 다름 아닌 재난을 빌미로 자행하는 낙인찍기와 조리돌림이었다. 클럽 

확진자가 수면방까지 갔다는 동선이 노출되면서 기사들은 질병에 대한 예방보다 게이들의 만남과 

장소를 파헤치는데 혈안이 되었다. 질병을 빌미로 혐오를 자행하고 성적 보수주의를 전파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곧바로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했다. 질병의 위기는 단지 공중보건의 문제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게이 커뮤니티에 

오랜 시간 뿌리내린 HIV/AIDS 낙인은 외부의 도덕적 비난뿐 아니라 내부의 단속과 트라우마를 

심어왔다. 게이 남성들이 클럽과 어플을 통한 만남뿐 아니라 찜방과 사우나 등을 통한 만남 전반에 

걸친 낙인의 무게는 만남의 문화 자체를 음지화해온 역사로 남았다. 그것이 커뮤니티 내부에서부터 

이야기되어야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혀 공론을 모색하고 만들어온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여기에 

들이닥친 코로나 19 가 불러온 증오선동은 커뮤니티의 만남은 물론, 이들이 오랫동안 일궈온 공동체를 

흔들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확진자가 되어 동선이 공개되거나 이태원을 다루는 언론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면, 곧장 혐오의 표적이 되고 아우팅 될 것은 불 보듯 뻔했다. 이는 단순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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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임을 타의적으로 노출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연휴라고 방만하게 클럽을 다녀오고, 

찜방을 갔다는 것은 성소수자임을 노출하는 단순한 우려 너머 조심성 없고 문란한 성소수자라는 

도덕적 잣대가 부여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이’ 업소를 보란 듯 노출하는 언론들은 늘어나는 조회수에 자신의 선전선동 능력을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관계가 가로막히고 생계에 위협이 된다. 그저 이들은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성소수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며 이들 문화의 신상을 낱낱이 

살피는 듯 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소수자는 바로 당신의 지근거리에 살고 있는 이웃이고 

지역의 사회구성원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그것은 이해와 환대는 커녕 공포와 위협으로 비쳐졌다. 몇몇 

지자체장들은 확진자의 동선을 자기 개인 SNS 계정에 보란 듯 선전했다. 방역에 앞장선 정치인으로 

비쳐지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지역 구성원의 고통을 이용한 당신들은 자신에게 대표권을 부여한 

시민을 모욕했다. 

  

대책본부는 출범 직후 방역당국과 소통하고 언론모니터링을 매일같이 진행했다. 성소수자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가십화하는 것은 질병 예방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음을 알렸다. 검진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하거나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 개인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면 누구라도 쉽게 

예방과 치료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HIV/AIDS 인권운동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질병 예방에 있어서 제일 기본임을 배웠다. 익명검사가 시행되고 정부가 나서서 

차별과 혐오 반대 메시지를 낼 수 있던 것은 대책본부의 요구 이전부터 평등과 인권을 말해온 

시민사회의 오랜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이고 실무적인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태원 확진자 발생 초기 성소수자 목록을 달라고 요청했던 방역당국이 ‘혐오와 

차별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것 또한 오랜 인권운동이 노력해온 

결과였다. 

대책본부는 언론과 방역당국 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향한 소통도 시도했다. 찜방이나 사우나와 같이 

게이 남성들의 성관계가 이뤄지는 공간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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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자 만남의 문화였다. 하지만 전염병에 취약한 밀접접촉들이 빈번한 공간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그동안 황색 저널리즘들이 엉터리 르포를 하고 성적 보수주의를 

선동하는 도구로만 소모된 역사 또한 방관할 수 없었다. 찜방을 이야기하자는 목소리는 더 이상 피하지 

말자는 권유이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결의이기도 했다. 

  

예방과 방역 너머 사회변화를 향한 의지 

 

대책본부의 발 빠른 활동을 바탕으로 많은 시도들이 이뤄졌다. 주요 만남 어플리케이션에는 익명을 

보장하는 자발적인 검사 독려 광고가 실렸고, 위기 속 성소수자의 구체적인 목소리와 요구들이 주요 

일간지와 지상파 방송에 담겼다. 

  

생각해보면 위기가 터진 상황이 도래하고 나서야 성소수자를 호명하고 협상주체로 인정하는듯한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오랜 시간 문을 두드렸지만 침묵해온 이들이 자신들의 안전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제야 성소수자를 호명하는 것이었을까. 그마저도 성소수자는 입에 올리지 않은 채 혐오와 

차별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소 수세적인 문장으로 갈음하면서 말이다. 허나 그것은 

서로에게 절실한 기회이기도 하다. 질병 예방과 안전이 보수주의의 프레임에 갇히게 될 때 위기 이후의 

상황은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위기를 바탕으로 삶의 취약한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책본부의 활동은 질병 위기 속 성소수자의 안전만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 국한할 수 없다. 

성소수자를 향한 낙인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 배제로 연결되었다. 이태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국적이 노출되고 표적이 되는 미등록 이주민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의 또 다른 약한 고리를 흔들고 있다. 쿠팡 노동자들의 확진이 나온 이후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부각되고 있다. 그 와중에 사측은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급급한가 하면,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눈총과 혐오가 곳곳에서 나오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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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확진자 발생 초기, 이태원을 다녀온 인천의 확진자는 ‘거짓말 환자’가 되었다. 이태원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공중보건 차원에서 비판받을 행위라는 것이다. 그의 잘못은 부정되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자문했다. 그는 왜 숨길 수밖에 없었을까. 혹여 아우팅되어 

사회적 커리어가 끊기는데 대한 두려움이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대책본부는 인권 사각지대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이들이 심중에 품고 있는 음지의 감정들에 말을 걸고 싶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면서, 긴급 대응 활동은 그저 지금의 상황을 봉합하기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취약한 고리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활동은, 

나아가 차별에 맞서고 평등과 인권을 주장하는 오랜 운동 위에 있음을,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운동은 

사회적 혐오와 낙인,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사회를 지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임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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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와 인권 학술대회] 

검진과 방역의 인권 거버넌스? 그 이후를 상상하기 

 

나영정(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1. 감염병 대응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이해하기 

“코로나 19 에 우리나라는 마치 ‘국영의료 체계가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 통제를 지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대응의 정점에 서고, 보건소가 선별검사소 설치와 자가격리 관리를 전담하고, 환자는 국가가 지정한 

병상에서 무료로 치료받고,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비로 부담했다. ‘국영’ 체계가 국민을 지키고 재난을 

막은 것이다. (중략) 코로나 19 환자의 입원을 거의 전적으로 공공병원이 도맡았다. 공공병원이 전체 

중 겨우 5%에 불과하고 평소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지만, 코로나 19 환자의 치료에는 크나큰 

기둥이었다. 사립병원도 협력했지만, 대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데 그쳤고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한 병원은 소수다. 음압 격리병상을 제대로 갖춘 병원이 드물기 때문이고, 그런 

시설을 갖춘 데서는 감염관리의 부담을 이유로, 혹은 코로나 19 환자가 있으면 다른 환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시키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많은 사립병원의 병상 대부분이 코로나 19 

위기 대응과는 무관했다.” (문정주, ‘이탈리아 의료 비극은 작은 정부 큰 시장 탓’, 시사인 668 호) 

 

“코로나 19 사태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이 '동선과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 있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동선공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수행하는데,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성씨, 직업, 직장명, 거주지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하기도 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정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그 이유로 지자체마다 정보공개 범위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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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판단이 중요해진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코로나 19 의 확진자 동선 공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똑같은 

정책이라도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민의 인권은 보호될 수도 있고 침해될 수도 있다. 여기서 의문을 

던진다. '지역사회에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이 기관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그 기관은 

개인정보의 공개범위를 인권에 근거하여 판단했을 것이다. 

 

금천구청은 코로나 19 의 확산이 시작될 무렵, 선제적으로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중국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 및 전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인권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안시형 서울시 금천구 인권전문관, ‘코로나 19 사태가 지자체 인권정책에 미친 영향 -지자체 

인권조례가 코로나 혐오표현을 어떻게 막았나’, 프레시안 2020-6-29)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입니다. 현재 해당 보건소에서 게시한 확진자 

동선공개에 지나치게 자세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서 확진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방대본의 

지침에 따라 수정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보건소에 다 전화를 하고 있는건가요? 우리는 방대본의 지침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고, 

이분의 경우 00 국적의 불법체류자인데 역학조사에 협조를 안하고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힘들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일을 계속 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판단해서 할테니까” 

“한국말로 동선공개를 올리는데 과연 이걸 보고 해당 국적의 가까운 사람들이 검진을 받으러 올까요?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확진자 동선공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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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당국과 인권담당자의 역할과 관계를 질문하기 

금천구 인권전문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동선공개(2020 년 7 월 7 일 검색)은 성별, 나이정보 

등이 그대로 나와있어 7 월 1 일에 새로 발표된 확진자 동선공개 3 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3227&id=&bbsNo=1

50301&nttNo=21227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

egrDeptCode=&searchDeptCode= 

 

이러한 인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조차 방대본의 ‘인권’지침을 적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장벽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중앙의 지침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관철하는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방역과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관계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동선공개 3 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나이, 성별, 직장명, 구체적인 주소가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태원 클럽에서 ‘게이클럽’이 가지고 있는 성적지향 아우팅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확진자 동선공개에 나이, 성별, 직장명, 사는 곳 등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태원 클럽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해서 개인의 신상에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성소수자 집단이 

공격을 받았을 수는 있겠으나 “등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감염에 취약한 클럽에 가다니…” 개인의 

신상이 특정됨으로써 구체적인 사람의 성적지향이 아우팅되는 문제와는 다르다. 대량 

노출장소이기때문에 클럽 이름을 공개하고,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확진자 동선공개와 별개이다. (방대본은 5 월 대량노출장소에 대해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동선공개에서는 빼도록 했다.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제대로 가졌다면, 확진자 동선공개 문제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를 

통해서 모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폐기해야 하는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논의와 협력이 가능하고, 

자가격리나 코호트에 대한 원칙을 세울때 전파차단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인권을 고려할 수 있는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3227&id=&bbsNo=150301&nttNo=21227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searchDeptCode=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3227&id=&bbsNo=150301&nttNo=21227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searchDeptCode=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3227&id=&bbsNo=150301&nttNo=21227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search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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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내왔을지 모른다.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집회시위 금지, 농성장 철거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메르스때와 마찬가지로 방역와 인권을 매개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고, 

인권은 항상 사후적인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 ‘방역전문가’들의 결정에 대해 인권의 원칙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가 되기 일쑤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6 월 TFT 를 만들기전까지는 확진자동선공개나 이주민 혐오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역할에 그쳐 중대본이나 방대본 차원의 지침을 만들때 인권의 원칙을 제기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큰 기대인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역할이 비어있는 사이에 인권단체와 성소수자단체, 시민사회에서 각각 

네트워크를 꾸려서 인권 이슈를 대응했고 특히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장이 개인 SNS 를 통해서 이주민 

확진자의 국적을 공개한 것을 지역 이주민 단체가 항의하였다. 이후 부천시는 방대본의 확진자 

동선공개 3 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 나이, 국적 정보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선공개 

양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인천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집회금지 통고와 농성장 강제철거 등에 대해서 

항의 기자회견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광장 폐쇄조치, 역학조사와 검진대상자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관리, 활용, 주민들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방역을 위한 임시조치,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노동권과 의료에서 공공성 확보 등 코로나 19 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과정안에 인권의 

이슈는 촘촘하게 매개되어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방역과 치료, 인권의 관계가 충분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방역을 통해서 지자체에게 인식된 특정한 성소수자 

5 월 2 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이가 확진이 되면서 이후 성소수자 특히 남성동성애자가 검진의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검진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력을 발동하였음. 5 월 7 일, 8 일에는 인천시가 

인권재단사람에, 서울시가 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 지회에 연락해서 성소수자들의 연락처를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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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벌어짐. 이후 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5 월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법률가 단체에 성소수자 단체의 연락처를 요청함. 이 과정을 통해서 성소수자와 

정부/지자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남. 그 어떤 연결망도 가동되지 않았고 

(그나마 인권부서에서는 연결되어 있었으나 부서간 소통이 되지 않음), 질병관리차원에서 유일하게 

‘에이즈’를 통해서 관리대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현실이 드러남. 

 

성소수자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성소수자 시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는 점을 드러내었음. 방역은 시민들의 주체화, 협조 없이 불가능함. 시민권을 

부정당해온 신천지 평교도들,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이유는 방역당국이 

어떻게 이들과 관계맺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임.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장, 경기도 

대책단장,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서 혐오와 차별 반대 메세지가 나왔고, 익명검사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조치들이 내려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분명한 것은 방역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 

과정이 이후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함. 이 와중에 서울교통공사는 

성소수자 단체의 의견광고(“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를 심의하고 불허하였음. 

  

4.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지자체의 만남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5 월 11 일 시작):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향한 검진 안내와 지원, 

인권침해 상담과 대응, 언론대응, 방역당국과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위해 활동하였음. 행정 

관련해서는 역학조사와 확진자동선공개, 재난문자에서 인권침해 모니터링하고 기초 지자체-

광역단체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음. 

 

5 월 초 성소수자 단체는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성소수자가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이슈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동시에 초기 지자체에의 대응 방식(성소수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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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찾는다거나 이태원 관련 검진자에게 강제로 HIV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에 큰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관계맺고자 노력하였음. 

 

이미 HIV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확진자 동선 공개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환자를 범죄화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왔음. 또한 현재 성소수자 ‘관련된’ 제도, 정책, 예산은 ‘에이즈예방’을 통해서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위기를 인식하는 태도가 한편으로 억압을 가져오며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과 예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음. 대책본부를 통해서 이번에도 ‘에이즈 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성소수자 운동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주도성을 가지고 협상과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문제는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공공병상 확충과 인력확보의 문제가 

반드시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력되어야 함.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갈 수 없어서 시립, 도립 

요양병원에 병상을 문의하였으나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입원이 

거부되었고 현재까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음.  

 

익명검사 도입과 ‘차별과 혐오 반대’ 메세지를 이끌어낸 것은 대책본부의 활동과 요구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검진과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이고 실무적인 판단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됨. 지금의 과제는 소수자의 사생활 보호와 차별과 혐오 반대가 검진과 

방역을 넘어 소수자 인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운동의 조직화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번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통해서 한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가, 이를 통해서 성소수자 정부/지자체와 

관계맺는 방식이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노력하는 것임. 

  

5.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 

그간 진행된 지자체 차원의 인권의 제도화는 수많은 부침을 겪었음.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성평등조례 등을 만들때마다 성적지향을 중심으로한 반대운동, 혐오선동이 

계속되어왔고, 이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속출해왔음. 근본적으로 인권은 법제도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 195 - 
 

넘어선다는 점에서  ‘인권의 제도화’가 가지는 한계와 인권의 체제 내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의(미류, 

이정은, 서영표 등)가 있음.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실효성있는 인권보장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없이 선언에 그친다는 비판도 많음. 

 

성소수자 대책본부를 통해서 지자체와 관계맺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한계적으로 진행되어온 ‘인권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음. 지자체 별로 인권 대응 의지나 시민사회 협력 

수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서 지자체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드러나기도 하였음. 참고로 

중대본, 방대본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해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적어도 

인권을 이슈로 협력적 관계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야 할 부분으로 보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인권위원회/인권센터/인권담당관 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지자체 차원의 인권의 제도화를 평가하고,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절실한 때. 

  

6. 그 이후를 상상하기 

-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화된 인권담당의 역할을 차별조사와 구제를 넘어 지자체 차원의 

방역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에 인권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입, 권고, 대안 제시 

-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낙인집단(종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철폐를 위해서 방역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조치를 마련하고 진행 

- 사생활 등 정보인권,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방식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감시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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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당 연말 온라인 전시 '사회적퀴어두기'] 

http://hydbusan.com/exhibition_main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코로나 19 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당신도 사람입니까” 

 

 

출처: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galleryView.html?idxno=2281516 

 

5 월 초 이태원의 한 게이클럽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부평의 한 아파트에 대자보가 

붙었다. “당신도 사람이냐”, “날라리처럼 춤추고 확진자 돼서 좋겠다”... 미안한 줄 알라고 하는 이 

대자보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빨간색 글씨와 어투, 대자보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공격적이었다. 

 

성소수자들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때문에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 없다. 때문에 온전한 존재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모이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과제다. 엉킨 실타래처럼 풀기 힘든 그 인생의 과제를 

마주한 성소수자들에게 게이클럽은 문제의 힌트이자 정답이었을 것이다.  

 

http://hydbusan.com/exhibition_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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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코로나 19 을 예방하고 대응해야겠지만, 게이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된 

것을 두고 그 누구도 단순하게 힐난해서는 안 된다. 게이클럽은 대자보의 내용대로 날라리처럼 춤추는 

공간이 아니다. 아니, 날라리처럼 춤추면 또 어떠한가? 게이클럽은 순수하고 절박한 욕망들이 

그제서야 실현되고 풀리는 해방의 공간으로 이해되어야한다.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편히 드러낼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주말을 애타게 기다려 해방감을 겨우 느꼈을 

성소수자들은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꼈을까. 게다가 지역사회,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붙은 대자보를 본 

성소수자는 얼마나 큰 공포에시달렸을까.  온라인은 물론 길거리 카페에만 들어가도 사람들은 

성소수자, 게이들을 욕하기 바빴던 시기. 성소수자들은 안전하게 머물 시공간을 빼앗기고 혐오에 

시달려야 했다.  

 

“성소수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은,” 

  

출처: 코로나 19 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세상에 넘쳐나던 혐오는 곧 해당클럽에 대한 계란투척과 재물손괴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언어로만 

느끼던 혐오가 물리적 폭력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주었다. 사람들이 안전을 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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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비난할 때, 성소수자들은 안전을 빼앗겼다. 이번 이태원 게이클럽을 둘러싸고 발생한 

일련의 혐오사태는 그 자체로 안전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안전’, 성소수자들에게 안전은 무엇일까. 코로나 19 방역과 예방이 곧 안전으로 치환되는 시기에 

성소수자들이 그 안전을 거부했던 것이 절대 아니다. 자신 스스로 온전히 드러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안전은, 자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관계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그런 환경과 관계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드물게 존재해왔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환경, 그리고 관계.  

 

자,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했을 때, 과연 성소수자들을 누가 자유롭게 욕할 수 있겠나. 

 

많은 이들이 코로나 19 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안위를 챙길 때, 성소수자들은 혐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만 했을 것이다. 사회에 방치되는 혐오라는 불안전 요소는 왜 ‘우리의 안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일까. 무엇이 안전이고, 무엇이 안전을 위헙하나?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함께 길을 만든다” 

 

출처: 코로나 19 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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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이태원의 게이클럽에는 성소수자들과 앨라이들의 응원문구가, 무지개가 붙었다. 

혐오가 난무해도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가려지지 않았다.  

 

‘연대는 혐오보다 강하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우리 존재 화이팅’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함께 길을 만들 것입니다. 다시모여 춤출 그날까지 투쟁’ 

 

덕지덕지 붙는 알록달록한 무지개와 메시지처럼 다양한 우리는 그 시기를 서로에게 기대며 지나왔다. 

남성 성소수자-게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클럽이지만 모든 성소수자들이 함께 연대하며 혐오에 맞섰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함께 길을 만든다. 

 

덧, 지금 해당 게이클럽은 다시 오픈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되고 있다. 언제, 누가 

욕했냐는 것처럼 보란듯이. 늘 그랬듯이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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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 논평 

 

1) 대책본부 논평 

 

[논평]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차별, 혐오 선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10 월 16 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여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서울시 직원들이 언론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차별・혐오 표현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권고하였다(20 신청-64, 

20 신청-65, 20 신청-66(병합) 공무원의 언론기고로 인한 성소수자 차별 사건).  

해당 사건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의 진정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인 서울시 공무원 A 는 5 월 14 일 한 언론에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번 이태원 클럽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도에서도, 음란한 

동성간 성행위를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접근하여 보도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하였다. 당시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한 목소리로 혐오와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무원인 A 가 혐오를 조장하는 기고를 한 것이다. 특히 A 는 

지난 2019 년 5 월에도 일부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 앞 퀴어 행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위원회로부터 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A 가 성소수자는 인권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인권보장을 왜곡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한 점, “동성애자 즉, 동성 간의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 “음란한 동성 간 

성행위”라며 성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점, “국민 정서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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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일”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비도덕성과 비양심성을 강조하여 시민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A 가 기고 당시 개인이 아닌 서울시청 OO 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공무원인 것을 드러내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의 발생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 의 행위는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 10 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A 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서울시 직원들의 차별・혐오표현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장표명, 재발방지 대응방안 등 대응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인 A 가 반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이것이 심지어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며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상당하다. 우리는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 문제를 단지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촉발된 성소수자 혐오와 이를 선동한 A 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의 구조가 자리잡고 있음을, 그리고 이에 대한 전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대응의 출발점이 차별금지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1. 13.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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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소수자 인권옹호 메시지&성명 리스트(날짜순) 

 

[성명] 언론은 질병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선동을 멈춰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5 월 7 일) 

http://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srl=1932788 

 

[성명] 성소수자 인권침해 언론보도, 공중보건에도 ‘해악’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5 월 

7 일) https://chingusai.net/xe/notice/606453 

 

친구사이가 게이 커뮤니티에 전하는 글 - 비난과 조롱을 멈추고 서로에게 힘을 줍시다. 우리는 

퀴어하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들입니다.(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5 월 7 일)  

https://chingusai.net/xe/notice/606470 

 

질병은 혐오와 배제가 아닌 위로와 연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 

5 월 8 일) https://www.facebook.com/R.YPLWHA/posts/2557312104559034 

 

서로의 안녕을 위한 용기와 지지가 필요할 때입니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5 월 8 일) 

http://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srl=1932793 

 

[공동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 5 월 8 일) https://chingusai.net/xe/notice/606472 

 

[성명]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 / 5 월 9 일) 

https://www.facebook.com/quv.korea/posts/2092426260900742 

http://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srl=1932788
https://chingusai.net/xe/notice/606453
https://chingusai.net/xe/notice/606470
https://www.facebook.com/R.YPLWHA/posts/2557312104559034
http://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srl=1932793
https://chingusai.net/xe/notice/606472
https://www.facebook.com/quv.korea/posts/20924262609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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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5 월 10 일) 

http://minbyun.or.kr/?p=45285 

 

서로가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퀴어하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들입니다.(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5 월 9 일) 

https://chingusai.net/xe/notice/606504 

 

[카드뉴스 / 메시지] 차별과 낙인 없는 코로나 검사,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용기와 지지로 함께해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 5 월 11 일) 

https://www.facebook.com/346524095684262/posts/1146378585698805/?d=n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일부 언론들이 혐오를 조장해 코로나 19 의 재확산을 키웠다.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할 때 우리는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5 월 11 일)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9040&fbclid=Iw

AR1u_HxKI3E1NDEDz_0oPZHqWddk-P2IoTKoQpDv7vObR8KmWiprDdpkr6I 

 

[성명서] 혐오는 방역의 적이다. 코로나 19 환자에 대한 혐오 조장을 중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5 월 11 일) 

http://bogun.nodong.org/xe/khmwu_5_4/577132#0 

 

[성소수자인권위원회][성명서] 감염병을 성소수자 차별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소수자인권위원회 / 5 월 11 일) 

https://www.humanmed.org/index.php?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

EW_FORM&iBrdNo=8&iBrdContNo=10&sBrdContRe=0 

http://minbyun.or.kr/?p=45285
https://chingusai.net/xe/notice/606504
https://www.facebook.com/346524095684262/posts/1146378585698805/?d=n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9040&fbclid=IwAR1u_HxKI3E1NDEDz_0oPZHqWddk-P2IoTKoQpDv7vObR8KmWiprDdpkr6I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9040&fbclid=IwAR1u_HxKI3E1NDEDz_0oPZHqWddk-P2IoTKoQpDv7vObR8KmWiprDdpkr6I
http://bogun.nodong.org/xe/khmwu_5_4/577132#0
https://www.humanmed.org/index.php?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8&iBrdContNo=10&sBrdContRe=0
https://www.humanmed.org/index.php?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8&iBrdContNo=10&sBrdContRe=0


    

 

- 204 - 
 

 

[발언문] “검진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인사합시다”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 

5 월 12 일) 

https://www.facebook.com/Dawoom.t4c/photos/a.130529611756605/1684255179670

14/?type=3&theater 

 

코로나 19 로 인해 두려움, 불안, 분노, 슬픔 등의 복잡한 감정과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반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아이샵 / 5 월 12 일) 

https://www.facebook.com/ishapseoul/posts/1893258694141566 

 

기자 회원들께 드리는 코로나 19 보도 관련 제 2 차 긴급 호소문(한국기자협회 / 5 월 12 일) 

http://www.journalist.or.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bbs_20&bbs_no

=29250 

 

[모니터링] 코로나 19 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민주언론시민연합 / 5 월 12 일) 

http://www.ccdm.or.kr/xe/watch/295143?fbclid=IwAR0LvB8uzXG1aFaY1blF3iSWG4vk

bC-lInW69l8txr2rpm7qo1iws8Q3UU0 

 

[논평] 성소수자 혐오는 방역의 걸림돌(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 5 월 12 일) 

http://www.justice21.org/go/ic/3092/70076?fbclid=IwAR1hVZo1kuxCF6cDNvCRQf3W

M4Sbs05oV4uSRPYoVDSqAoEjMD0ks5HYfH4 

 

방역 지장 논란 국민일보 입장은 무엇인가(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 / 5 월 12 일)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652 

 

https://www.facebook.com/Dawoom.t4c/photos/a.130529611756605/168425517967014/?type=3&theater
https://www.facebook.com/Dawoom.t4c/photos/a.130529611756605/168425517967014/?type=3&theater
https://www.facebook.com/ishapseoul/posts/1893258694141566
http://www.journalist.or.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bbs_20&bbs_no=29250
http://www.journalist.or.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bbs_20&bbs_no=29250
http://www.ccdm.or.kr/xe/watch/295143?fbclid=IwAR0LvB8uzXG1aFaY1blF3iSWG4vkbC-lInW69l8txr2rpm7qo1iws8Q3UU0
http://www.ccdm.or.kr/xe/watch/295143?fbclid=IwAR0LvB8uzXG1aFaY1blF3iSWG4vkbC-lInW69l8txr2rpm7qo1iws8Q3UU0
http://www.justice21.org/go/ic/3092/70076?fbclid=IwAR1hVZo1kuxCF6cDNvCRQf3WM4Sbs05oV4uSRPYoVDSqAoEjMD0ks5HYfH4
http://www.justice21.org/go/ic/3092/70076?fbclid=IwAR1hVZo1kuxCF6cDNvCRQf3WM4Sbs05oV4uSRPYoVDSqAoEjMD0ks5HYfH4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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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태원 관련 감염 확산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성명서(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 5 월 

12 일) https://amnesty.or.kr/35230/ 

 

[메시지(기부, 카드)] 웃으며 만나는 날까지 모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Justina / 5 월 13 일) 

 

[성명] 차별과 혐오에 연대로 맞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5 월 13 일) 

http://www.snojo.or.kr/bbs/board.php?tbl=bbs24&mode=VIEW&num=485&category=

&findType=&findWord=&sort1=&sort2=&mobile_flag=&page=1 

 

[성명] 최근 코로나 19 감염상황 관련 언론의 무분별한 인권침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5 월 13 일) 

http://nodong.org/statement/7768343?fbclid=IwAR3k5hblRa8GCGHgfPyPBnoJj-

66GKzx0tALbj7K9FynUN4SBjd36rqiKZY#0 

 

[성명] 혐오는 코로나 19 를 확산시킬 뿐입니다 (전국퀴어모여라 / 5 월 13 일) 

https://www.facebook.com/KoreaQ/posts/1390711407790501 

 

[기자회견문]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전국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5 월 14 일) http://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705931 

 

[성명] 혐오와 차별 중지야말로 공동체 안전 지키는 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 5 월 14 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

24&boardid=7605401&menuid=001004002001 

 

https://amnesty.or.kr/35230/
http://www.snojo.or.kr/bbs/board.php?tbl=bbs24&mode=VIEW&num=485&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mobile_flag=&page=1
http://www.snojo.or.kr/bbs/board.php?tbl=bbs24&mode=VIEW&num=485&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mobile_flag=&page=1
http://nodong.org/statement/7768343?fbclid=IwAR3k5hblRa8GCGHgfPyPBnoJj-66GKzx0tALbj7K9FynUN4SBjd36rqiKZY#0
http://nodong.org/statement/7768343?fbclid=IwAR3k5hblRa8GCGHgfPyPBnoJj-66GKzx0tALbj7K9FynUN4SBjd36rqiKZY#0
https://www.facebook.com/KoreaQ/posts/1390711407790501
http://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705931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401&menuid=001004002001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401&menuid=001004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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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AP 이 종로 업소 사장님들께 드리는 부탁 (아이샵 / 5 월 14 일) 

https://www.facebook.com/ishapseoul/photos/a.185196514947801/18950318072975

88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인권에 ‘사회적 합의’는 필요치 않다 (녹색당/ 5 월 15 일)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

%ec%9d%b8%ea%b6%8c%ec%97%90-%ec%82%ac%ed%9a%8c%ec%a0%81-

%ed%95%a9%ec%9d%98%eb%8a%94-%ed%95%84%ec%9a%94%ec%b9%98-

%ec%95%8a%eb%8b%a4/ 

 

[영상] 코로나 19 에 맞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5 월 15 일) 

https://www.facebook.com/102705644539002/posts/169237344552498/?vh=e&d=n 

 

“용기를 내어 서로를 지키자” 5. 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인권재단사람 / 5 월 16 일)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jjyEGugRnojqD3gUIFEfWpZP3RX33Q==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그리고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4 주기를 보내며" 

(트랜스해방전선 / 5 월 17 일) 

https://transliberationfront.com/305 

 

[논평]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감염병 확산 막을 수 없다(인천지역연대 / 5 월 25 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82547189039383&id=1366554202952

31 

 

 

https://www.facebook.com/ishapseoul/photos/a.185196514947801/1895031807297588
https://www.facebook.com/ishapseoul/photos/a.185196514947801/1895031807297588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c%9d%b8%ea%b6%8c%ec%97%90-%ec%82%ac%ed%9a%8c%ec%a0%81-%ed%95%a9%ec%9d%98%eb%8a%94-%ed%95%84%ec%9a%94%ec%b9%98-%ec%95%8a%eb%8b%a4/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c%9d%b8%ea%b6%8c%ec%97%90-%ec%82%ac%ed%9a%8c%ec%a0%81-%ed%95%a9%ec%9d%98%eb%8a%94-%ed%95%84%ec%9a%94%ec%b9%98-%ec%95%8a%eb%8b%a4/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c%9d%b8%ea%b6%8c%ec%97%90-%ec%82%ac%ed%9a%8c%ec%a0%81-%ed%95%a9%ec%9d%98%eb%8a%94-%ed%95%84%ec%9a%94%ec%b9%98-%ec%95%8a%eb%8b%a4/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c%9d%b8%ea%b6%8c%ec%97%90-%ec%82%ac%ed%9a%8c%ec%a0%81-%ed%95%a9%ec%9d%98%eb%8a%94-%ed%95%84%ec%9a%94%ec%b9%98-%ec%95%8a%eb%8b%a4/
https://www.facebook.com/102705644539002/posts/169237344552498/?vh=e&d=n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jjyEGugRnojqD3gUIFEfWpZP3RX33Q==
https://transliberationfront.com/305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82547189039383&id=136655420295231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82547189039383&id=1366554202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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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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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2 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세션 자료집 

 

1) 개요 

 

 제 12 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렇게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 이 중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인권 세션은 대책본부에서 담당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함 

 

○  세션명 :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인권 

○  일시 : 8. 22.(토) 14:00-16:00 

○  진행 : Zoom 프로그램 사용해서 진행 

- 사회 : 다니주누(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가) 

- 발제 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에 대한 보고와 평가 

    발제자: 소주(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가) 

▸                   토론자: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서보경(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발제 2: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감정과 경험 

▸ 발제자: 터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소식지팀장) 

▸                     토론자: 에디(이태원 보광동 주민)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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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19 와 세션 자료집 

[발제 1] 

소주(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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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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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코로나 19 와 함께 다시 만드는 다중쟁점의 퀴어정치 

 

서보경(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코로나 19 성소수자긴급 대책본부”가 만들어지고, 긴급한 상황들에 대응하는 과정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커뮤니티의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직접 시험해보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에서 중요한 역사적 기점으로 남을 것이다. 무엇이, 누가, 어디까지가 과연 성소수자 

커뮤니티인가를 둘러싸고 우리가 해온 여러 질문들과 실험들이 코로나 19 라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 

훨씬 구체화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대책본부의 주요 활동인 상담, 언론대응, 홍보, 지역소통은 

과거부터 성소수자 단체들이 고유의 역량과 전문성을 쌓아온 영역들로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본부 및 지자체와의 대응 역시 HIV 인권 운동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시도해 온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시도들이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게 한다. HIV 인권 운동, 또 

이를 성소수자 운동의 주요 의제로 끌어 안고자 했던 여러 단체들과 활동가들의 경험과 성찰이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에서 왜 통제와 처벌이 주요 

수단이 될 수 없는지, 자발적 검진과 사생활 보호가 왜 효과적인지에 관해서 선명하고 전문적이며 

책임성있는 목소리를 내었고, 코로나 19 대응 전반에서 인권의 가치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방역의 논리와 인권의 논리가 서로 대척점에 있지 않으며, 이 둘이 서로 간섭하고 영향을 미칠 

때,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대책본부의 활동이 입증해주었다.   

 

- 이전과 동일한 방식의 운동을 할 수 없다?     

 

문제는 대책본부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코로나 19 의 위기는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의 삶 역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성소수자 

운동의 많은 활동들이 잠시 멈춤 상태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활동을 다시 기획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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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텐데,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된 수도권의 감염 확산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의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위기를 단순히 활동의 방식이 아닌 활동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인다면, 포스트코로나는 성소수자 운동에서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   

 

2014 년 6 월 인권오름에 한국 HIV/AIDS 감염인인권연대의 손문수 대표와 HIV 인권연대나누리+의 

윤가브리엘 대표는 “귀한 목숨이고 싶다”라는 글을 쓴 바 있다. 요양병원 사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호소하는 이 글을 나는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인권운동사랑방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으면서 우연히 다시 읽게 되었다. “귀한 목숨”이 되고 싶다는 이들의 짤막한 

글은 하찮은 목숨으로 치부되어 격리되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감염을 이유로 한 감시가 

아니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장애가 있어도 아프고 늙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삶에 미래의 희망을 투영할 수 없게 만드는 죽음 정치의 긴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여 왔다. 코로나 19 의 위기 속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는 이 때에 어떤 삶이, 어떤 생명이 "귀한 목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일까? 의료 자원이 부족이 예상되면서, 또 백신 배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토론이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질문은 

“나중에”의 대상으로 밀려나온 성소수자의 삶에서 얼마나 익숙한 질문인가? 성소수자를 사회의 

위협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부정성의 매개체로 여기는 낙인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위계를 고착하고 삶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권력의 작동과 불화할 것인가?    

 

나중에의 대상으로 밀려나온 여러 존재들 속에서 장애 운동과 생태 운동은 이 배분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왔다. 어떤 기능과 능력을 가진 삶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장애 운동은 존재의 가치에 위계를 매기는 질문 자체에 맞서왔다. 장애여성 공감이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고 명명한 소수자 운동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지평, 긴장을 야기하고 불화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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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를 코로나 19 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길어 올릴 것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온다. 또한 현재의 위기가 신종바이러스 그 자체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 

삶을 누리기 위해 당연시 해온 생태적 착취의 결과로 축적된 수많은 위기들, 즉 인류세가 만들어 낸 

기후재난과 긴밀하게 연결된 위기라는 것을 정면으로 바로 볼 때, 우리는 오직 인간만을 위해 만들어진 

우선 순위들을 시급히 퀴어링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상과 보편을 의심하고, 맞서 싸우고, 그 속에서 존엄하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지금까지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입증하여 왔다면, 코로나 19 는 다중쟁점의 퀴어 정치가 더 큰 

긴장을 만들어 내야 할 역사적 필요를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들이 서로 

돌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퀴어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혹은 무엇이나 귀한 

목숨이 될 수 없다는 폭력을 인지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목숨이 되겠다는 의지를 

요청한다. 이 위기가 당장 해결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마치 새롭게 발견된 일처럼 여겨질 때, 불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퀴어의 삶에서 오랜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뉴노말에 

맞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퀴어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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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감정과 경험 

- 그 날 그 시각 그 클럽에 있었던 한 게이의 사례 

 

터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 

 

2020 년 5 월 2 일 새벽 1 시 30 분, 확진자가 있었다는 킹클럽 플로어에 나도 있었다. 마스크를 

되도록 끼고 있었고, 다행히 음성통보를 받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고 마스크를 내내 끼고 있던 다른 

친구는 확진 판정을 받아 음압병동에 한달여간 머물렀다. 나는 다만 운이 좋아 그곳에서 안전했던 

셈이다. 

 

게이커뮤니티에게 게이바·게이클럽 등의 업소란 단체와 더불어 커뮤니티의 중요한 현장 가운데 

하나다. 마냥 노는 게이와 마냥 운동하는 게이 사이의 스펙트럼을 풍성하게 만들어온 데에 함께 애써온 

곳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데엔 성소수자 인권운동 특유의 당사자성이 자리해있다. 어떤 게이에겐 

종태원이라는 게토에 진입하는 것조차 장벽이고, 따라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 노는 것은 자연히 일정한 

운동적 함의를 지닌다. 마치 퀴어퍼레이드에서 퀴어들이 얼굴을 내보이는 것만으로 운동이 성립하는 

것처럼. 

 

그런 걸 다 떠나서 종태원에 가는 것만으로 어딘가 마음이 뚫리는 사람들이 있다. 나와 비슷한 동류가 

종로 포차에서든 이태원 클럽에서든 저리 북적이고 있다는 것이 주는 매캐한 위안이 있다. 이성애 

사회의 격률을 모른 척 웃으며 참아넘기는 노역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거나 거부당하는 일이 바깥 세상보단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는 곳. 어떤 게이에겐 그 울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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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 너무도 선명한 것이어서, 클럽에만 가면 감기가 낫는다거나, 명절 때 친척들 의전을 마치고 난 

그날 밤 종로로 달려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감각은 엄밀히 말해 게이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이 곳 게이 게토를 

조성한 것은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니라 그들을 이 곳으로 내몬 이성애 사회"이기 때문이다.(2019.9.) 

게이들이 구태여 성매매집결지를 지근거리에 둔 축축한 지하에 모여들게 된 데에는, 이 남자 저 남자와 

잘 것만 같은, 규범적 성에서 미끄러진 존재들이 모여들법한 곳이라는 구조적인 강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 정국을 맞아 게이들더러 종태원에 모여있지 말라고 하는 말이 딴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언제는 한 곳으로 내몰아놓고서는, 이제 와선 그곳에 모여있지조차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 

 

이태원 코로나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가장 고초를 겪는 건 아마도 게이커뮤니티의 업소들일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에도 9 년째 이어오던 게이바 한 곳이 이달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시국에서 어느 바에 가 누구랑 함께 술을 먹는다는 인증샷 하나 게이스북에 

올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게이업소에 가서 서로 인증샷을 찍는 문화는 2010 년대 들어 간신히 

정착된 게이스북의 문화고, 그게 가능해진 후에 게이업소 운영·홍보의 판도가 바뀌었으며, 그건 

퀴어퍼레이드에서 프레스 촬영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만큼이나 중요한 변화였다. 

 

사진 업로드가 어려워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으로 방역당국의 수칙에 어긋나는 존재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집단감염이 터진 후 수일간 검색어에 랭크된 게이업소의 이름만큼이나, 

그것에 충격을 받고 더 지하로 숨어들고 이미 드러난 게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는 더 상처가 됐다. 

물론 낙인이 심한 소수자일수록, 남들 눈에 모쪼록 규범적이고 받아들이기 좋은 외양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도 크기 마련이고, 그런 여론은 90 년대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태동하던 그 시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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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이야기이다. 더불어 그런 욕망 또한 엄밀히 말해 게이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바가 아니므로,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셈이다. 

 

방역에 협조하는 착한 시민이고자 하는 마음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런 욕망이 소수자 

그룹일수록 자신을 지우고픈 욕망과 연결되는 것이, 한 그룹의 시민의식이 구태여 "우리의 부재로 

증명되어야 하"는 상황이 비감할 따름이다.(2020.5.17.) 따지고 보면 그건 갑남을녀의 게이뿐 아니라, 

이번 정국 때 방역당국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커뮤니티 안팎의 신뢰를 샀던 인권운동 단체에게도 

얼마간 해당되는 감정이다. "인권단체란 무릇 정부의 방역망을 최후까지 피해 숨어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역당국이 아니라 그의 편을 들어 지원함이 마땅한 곳이다."(2020.6.9.) 그런 곳에서 

킹클럽 확진자 방문 직후 제발 단체를 믿고 검진을 받아달라는 호소의 글을 몇 번이고 내놓았다는 것은 

과연 무얼 뜻할까. 물론 그건 그것대로 당시 커뮤니티가 겪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고 위협적이었다는 

증거이겠지만. 

 

최근 동성애 혐오를 밥먹듯이 하던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 중 사분지일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게이를 혐오하지 말아야 하듯 개신교인을 혐오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하고, 혹자는 게이클럽에서 터졌을 때는 기사가 그렇게 들끓더니 교회에서 터지니 왜 

상대적으로 이리 잠잠하냐고 성토하기도 한다. SNS 의 타임라인에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는 마태복음의 구절과, "교회에서 난교는 안했잖아 블랙찜방 똥꼬충새끼들아"라는 

트윗 캡쳐가 동시에 떠다닌다. 각자의 입장이 어찌됐든, 수도권에서의 코로나 재유행을 앞두고 

게이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한층 더 옷매무새를 고르는 모습이다. 확산세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모임 사진을 어디에 내거는 일은 삼가자는 묵계 말이다. 그리고 거기엔 단순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시민의식을 상회하는 어떤 낙인의 경험이 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새삼 느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온건하고 나빠지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끝내는 놀랍도록 급진적인 사물로 취급받을까."(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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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릴 떄부터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편이다. 봄철마다 꽃가루 알러지와 그로 인한 비염, 천식, 

결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겪고, 각각의 질환에 따른 대처법도 어느 정도 익혀둔 상태다. 기침 한번 

재채기 한번으로 역적이 되는 세상이기에 더더욱 몸 단속에 나서지만, 사람 일이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코를 풀 때마다 옆자리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 어디 방문할 때 내 30 년 알러지 병력을 믿고 

거기에 호흡기 증상이 없다고 체크하는 일 등은 차라리 익숙하다. 정녕 익숙하지 않은 것은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건 아닐까-라는 내 안의 공포다. 

 

누군가와 노콘 섹스를 한 다음에 HIV 검사 때까지 몸에 핀 두드러기를 보고 온갖 상상된 공포에 

휩싸이는 일은, 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본 경험일 것이다. 그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던 

방법은, 설령 내가 HIV 감염이 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일이었다. 다행히 내 곁엔 나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감염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나에겐 스승이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상태에 대해 비로소 윤곽이 잡히고 삶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그러했다. 물론 그럼에도 감염인과 비감염인 사이엔 

추체험으로 건널 수 없는 피의 강물이 흐르고, 그 격절 또한 내 곁의 감염인과 대화하면서 자연히 

마주하게 되는 겸허함이었다. 

 

새삼스럴 것도 없는 고뿔을 앓는 와중에 이것이 실은 코로나의 증상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이 시국에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경험이다.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든 까닭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파국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나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것은 

물론이고, 특히 그 중에 게이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포함돼있다면 그와 나와의 관계는 백일하에 드러나 

추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성매개 감염을 떠나 누군가와 마스크를 벗고 마주앉거나 악수해서도 안되는 

질환에 대해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나와 함께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게이들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 233 - 
 

단톡방에서 은밀히 확진자 명단을 공유하거나, 종태원 인증샷을 올리는 게이들을 욕하거나, 그들이 

욕한 바로 그 게이들이 했던 행위를 암암리에 하거나 할 것이다. 나는 그런 그들을 욕할 마음이 없다. 

 

나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가 발령된 이 정국에, 내 입과 코에서 나오는 숨결이 온전히 깨끗하지 

않은 듯한 이 와중에도, 누군가라도 만나 말을 섞고 비말과 입술을 나누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몇 

번의 노콘 섹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런 충동을 잘 제어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에 실패하는 

때도 있다. 

 

4. 

 

음압병동에 있었거나, 허위 보고로 방역당국의 품을 갉아먹었다고 손가락질 받은 게이 확진자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그 순간 얼마나 외로웠을까. 확진 이후를 감당할 수 있는 아무 

각본도 준비도 없는 미답의 상태를 그들은 어떻게 홀로 견디어 낸 걸까. 

 

다행히 대책본부의 연락망에 손뻗을 수 있었던 몇몇 제보자들 외에, 차마 그럴 엄두도 낼 수 없었을 

이름모를 게이들을 생각한다. 확진도 아닌 자가격리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고 나서, 아무런 상담도 구제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직장을 그만둬버렸다는 은둔 게이의 이야기가 구전처럼 떠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종태원으로 나가는 일조차 누구에겐 커밍아웃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것을, 그곳에서 떠도는 그 

구전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몸소 딛고 선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다는 증거다. 

 

그 경계 위에 위태로이 서있는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콧물이 오래된 알러지 때문인지 무서운 

코로나 때문인지, 내 면역을 떨군 심인성 요인이 누구나 겪는 코로나 블루 탓인지 내 성적 지향에 따른 

소수자 스트레스 탓인지를 분간할 힘이 없다. 그 와중에 한 가지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지금 내 몸의 

아픔에 쏟아지는 안팎의 시선들이 도무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선명한 감각이다. 따지고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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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몹시 모욕적이고, 아무쪼록 인간이 겪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 (2020.8.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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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에디(이태원 보광동 주민) 

 

‘K-방역’과 ‘#덕분에’ 캠페인이 한창이던 봄, 국민일보에 기사 하나가 떴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익숙

한 간판들이 보였고, 뉴스 기사와 식당 옆 테이블 등에서 성소수자 얘기를 한동안 참 많이 들어야 했다. 

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누군가들은 어

떤 욕이건 먹어도 괜찮고 그걸 견뎌내야 하는, 소위 ‘자숙’해야 하는 시간들이었다. 게이 커뮤니티 내에

서도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는 쪽과 그럼 직장과 학교에서 아웃팅을 감수해야 하는 건가 하는 우려들

이 공존했던 걸로 안다. 양쪽 모두 이해가 되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을 얹을 수조차 없었다.  

이 시기에는 게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이태원을 조금 비껴서 한강진, 녹사평 근처에서 만났다. ‘성

소수자로 보이는 모습’으로 있으면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그래도 뭐라 말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클럽에 가지도 않았고,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한남동 주민일 뿐인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마치 내 일 같았다. ‘성소수자는 더럽게 논다’와 같은 혐오 발언들이 단지 게이라는 특정 집단만이 아니

라 내가 포함된 성소수자 모두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단지 이태원에 사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연락을 많이 주었다. 

“괜찮니, 너 혹시 그 클럽에 갔었니”라고 물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참 난감했다(난 트랜스젠더인데…).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 “검사 받고 나한테 결과 알려줘라”라고 하기도 하고. 어플에서 나를 소개할 때 

이태원에 산다는 말도 왠지 고민이 되고.  

기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게이힐’에는 킹클럽을 비롯한 클럽들과 게이 바가 몇 개 있고, 트랜스젠더 

바도 5~10개 정도가 있다. 5월의 어느 날은 촬영팀이 아침부터 밤까지 진을 치고 있었다. 이 주변을 인

터뷰하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 뒤에 트랜스젠더 바 하나가 보였다. 어느 하루는 게이힐 주변

에서 예배 같은 걸 하기도 했다. 킹 클럽 바로 옆에서 성소수자 치료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통곡하고 

노래하고 예수님을 찾더라. 성소수자로서 안전을 느꼈던 곳에서 굉장한 불안을 느껴야 했다. 주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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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이웃들은 한참 동안 그쪽 지역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내가 알기도 하고 안전하

다고 느꼈던 가게의 간판들이 A4 용지로 가려지고, 또 어떤 촬영팀은 그걸 들춰보려고 하고. 지역 주민

들은 지나가다가 ‘여기가 거기다’, ‘게이 어쩌구저쩌구’ 하는 말들을 하고. 기존에는 이태원에 원래 퀴

어 문화가 있고 이들이 여기에 공존하고 있다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문제를 일으킨 성소수자들이 여

기에 있어, 라는 느낌을 읽었다. 지나가면서 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귀에 들릴 때, 그리고 그 일대가 불

이 꺼져 있는 걸 보며 그 일대가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은 가장 퀴어들이 많

다고, 퀴어들이 드러내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개 업소가 문 닫았다고 퀴어 문화 하나가 완

전히 사라지는 느낌이라니. 여기저기 나붙은 ‘#클린 이태원’ 현수막을 보고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트랜스젠더로서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하나 덧붙이려 한다.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

던 그때 트랜스젠더 바는 당연히 영업이 안 됐고, 그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도 없

었다. 트랜스젠더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다. 몇몇 분들

은 조건만남 등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지나가다가 들러 언니들과 근황을 나눈 적이 있다. 한 분은 “집에만 있으면 너무 우울해, 장사는 안 되

지만 그래도 문 열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애”라고 했다. 트랜스젠더에게 트랜스젠더 바는 돈을 버는 곳이

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위 내가 ‘이상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내가 떠날 때 언니들은 영업도 안 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게 문

을 열고, 메이크업도 안 한 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앉아있었다. 이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

는 생각이 오래 남았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개월이 지나 이제는 좀 잠잠해졌다. 아니, 뭐가 잠잠해진 걸까. 이 글을 쓰는 오늘은 

한 교회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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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소수자/HIV 인권운동의 경험 조사 

 

1) 개요 

 

 코로나 19 관련 성소수자/HIV 인권운동단체들이 ‘어떠한 논의, 활동들을 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운동에 제안하고 싶은 과제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20. 7. 23.(목) ~ 8. 5.(수) 

 응답 : 7 개 단체 

 

2) 답변 내용 

 

Q1. 코로나 19 관련 귀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특별히 논의하였거나 기획/진행한 활동이 있나요? 

- 커뮤니티에 위로 전하기 위한 영상 제작(유튜브) 

- 1)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위기 상담, 위기지원이 다수 증가함. 이에 코로나 19 긴급생계비 

지원을 기획, 모금, 실행함. 2)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강의 전환 등으로 

외출제한을 겪는 것이 치명적이었음. 원래도 적었던 이동의 자유가 매우 줄어듦. 이로 인한 

스트레스, 퀴어 집단과의 접촉이 줄어들어 겪는 외로움/소속감 없음, 가족 내 갈등과 폭력 증가 

등이 심각한 위기로 발견되었음. 이에 전화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SNS 를 통해 마음 돌봄 

행동제안 등을 하였음.  

- 머니투데이 항의 공문 발송,  문제적 언론 보도 시민제보 수집, 혐오선동언론 out 인증샷 

캠페인, 성명 및 입장 발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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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하여 활동을 기획/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의료적 조치와 연결된 

사안인지라, 트랜스 커뮤니티에서 의료접근권에 대한 의견/문의들을 개별적으로 응대한 바 

있습니다. 

- 5/6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국민일보 등의 언론의 문제 등에 대해 게이커뮤니티 일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대응 목표로 삼고,  해당 언론 규탄 성명 및 커뮤니티를 향한 메시지 발표.  5/9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와 면담 진행. 5/10~5/21 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주말을 포함하여 상담 

진행. 코로나로 인한 성소수자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기금 후원금이 모여져서 커뮤니티 선착순 

지원 50 명을 대상으로 기금 배분함. 더불어 3 월 부터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5 월 

12 일부터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 이어가고 있음.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와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 참여했고, 이태원 

기지국수사 헌법소원 대리인단 참여 

 

Q 2. 코로나 19 로 인해 사업/활동 등에 있어 겪은 어려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참가자들의 안전 고려하여 행사 취소 및 축소, 기존 오프라인으로 기획했던 행사 온라인으로 

변경 

- 1)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다수 취소 2)다수의 사회복지단체, 청소년기관 

등이 정부 지침으로 휴관, 축소운영하여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음. 3) 

기획했던 거리 캠페인 실행 불가 

- 회원모임 취소 및 연기,  온라인을 통한 모임/회의 진행 등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후원이 감소하였다 

- 1) 2 월 말부터 현재까지 기회되었던 오프라인 상의 행사들 - 컨퍼런스 개최, 연속 간담회, 

정기적 행사인 지지모임과 법적 성별정정 설명회 등 - 을 모두 올해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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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참여하기로 하였던 각종 행사들의 부스 및 캠페인/홍보 참여 역시 취소하였습니다. 3) 

회의 진행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는 식으로 변경하여 현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월 초 부터 야외 행사로 진행하는 회원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취소로 진행이 됨. 단체의 가장 

중요한 회의체이면서 모임인 (매월 마지막 토요일 진행) 정기모임이 2 월에는 전례에 없는 

상황으로 취소됨. 당일날 진행될 무지개인권상 시상식은 3 월로 연기함. 이후 3 월~5 월에는 

온라인 중계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 6 월 부터 다시 정기모임 진행하여 7 월 까지 진행하고 

있음. 소모임 중 수영모임 마린보이는 공공시설 내 수영장이 폐쇄되어 상반기 동안 모임을 

가질 수 없었음. 게이 합창단 지보이스 역시 정기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연습실 대관이 

어려웠음. 

- 회원 대상 MT 기획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방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10 명 정도 인원의 오프라인 장소 대관에도 또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등 실질적으로 퀴어 당사자 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장이 줄자, 회원들의 활동이나 

분위기도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가 가져가는 활동폭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  매년 여름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했으나 대관의 

어려움과 확산상황을 고려 올해는 하지 않기로 함 

- 또한 매년 여름 공감, 게이법조회와 함께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1 박 2 일 

캠프 LGBTI 법률가대회를 개최했으나 이 역시 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매 반기마다 

신입회원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행사를 개최했으나 이 역시 희망법이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출입이 통제되고 식사를 하는 행사 진행상 어려움을 고려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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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한편으로 온라인 행사를 통해 서울 외 지역에서 참여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있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활동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 측면이 있나요? 

- 온라인으로 행사 진행하여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접근이 용이해짐 

- 회원모임 시 온/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외거주 회원이나 지역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해짐 

- 단체 활동 비중 중 온라인 활동을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지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 1 차로 정기모임의 다양성을 찾도록 기획이 됨. 6 월에는 옥상에서 7 월은 3 가지로 시간대를 

나누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제주가 가지는 지역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외의 지역에서 참여나 후원 등의 접촉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 적 없던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의 소수자 

운동에 대해 커뮤니티의 차원에서 새로 논의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온라인 회의가 익숙해 짐으로써 지역에 있거나 시간 상 회의장소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었다 

 

Q4. 코로나 19 로 인해 화상회의 프로그램, 유튜브 생방송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활동들이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 단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타 단체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은 노하우 등이 있나요? 

-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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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인 이내의 구성원끼리 온라인 회의 시, 구글 행아웃을 사용하였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인터뷰 진행 활동에서는 ZOOM 서비스를 사용하였는데, 유료이지만 녹화와 녹음이 

편리하였습니다.  

- 회의는 zoom 프로그램이 가장 덜 끊기고 진행이 원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 Zoom 은 현재 교육용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최대 300 명까지 회의호스팅 

가능함. 몇몇 학교 계정의 경우 졸업생이어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면 

좋음 

 

Q5. 코로나 19 유행이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가을에 재확산 될거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수자/HIV 인권운동이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팬데믹 상황으로 청소년, 청년층의 불안이 높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인권운동과는 어떻게 만날지… 

- 온라인 캠페인 참여율도 저조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엔 한계도 있고... 막막하네요  

- 1)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응당 방역을 더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기자재 등의 물품, 형식, 대관 가능한 곳 정보 공유 등의 공유되는 

인프라/플랫폼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2)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활동가들이 1~2 회가 아니라 

앞으로도 & 장기적으로 계속 방역을 걱정하고 감염의 우려에 대한 심적 부담을 안은 채 활동을 

기획,진행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단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모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고민이 시급합니다.  3) 또한 정체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및 오프라인에서 직접 모여서 얼굴을 보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방식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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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왔던 단체로서, 종종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XXX 행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개개인들의 요청을 받곤 합니다. 쉽게 그럴 수 없는 현실과 

지지자들의 이 같은 요구 사이에서 양쪽으로 압박을 받는 역할 역시 활동가들이 떠맡게 

됩니다.  이에 따른 활동가들에 대한 캐어 역시 기존의 '활동가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에 한 

항목으로 포함되길 바랍니다. 4) 코로나 19 유행은 성소수자/HIV 감염인 당사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기존의 인권을 위한 노력과 시스템이 무척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공포를 모두의 마음 한켠에 남긴다고 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는 더 열악해지고 인권의 양극화가 코로나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도 

얘기됩니다. 당장은 코로나 19 유행에 대한 대응 자체만으로도 벅차겠지만, 코로나 19 시대의 

각각의 경험들을 추후에라도 의제로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기록되지 못 하는' 

목소리를 기록하고 남겨서, 나중에라도 재기록, 분석, 연구 등의 자료로 삼아서 인권의 의제를 

더 만들고 확장하고 꼼꼼히 해나가는 일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이번에 

제작될 백서 역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1. 게이 커뮤니티 내 다양한 모임 문화 등이 알려지기도 했고. 이러한 밀접 접촉이 

필수불가결한 현실 속에서 친구사이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과제는 무엇일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해보기로함. 2. 코로나 상황 관련 업소 등 실제 운영에 여파 존재함. 커뮤니티 내 업소 

등에 대해 커뮤니티 단체나 운동은 어떻게 함께 힘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필요. 3. 종로나 

이태원에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커뮤니티의 비난과 조롱 존재. HIV 를 포함한 감염병 관련 

편견과 두려움도 더욱 드러남. 이에 대한 개별된 모임이나 단체 구성원등과 함께 이러한 

편견과 두려움에 대한 실체적 고민이 필요함.   

- 소수자 당사자가 오직 그 당사자성 때문으로 타겟팅될 때, 단체 혹은 연대체로써 대응 

방식·요령에 대한 커다란 (대강일지라도) 가이드라인의 구축과 단체 간 공유 기획을 주제로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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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은 차별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됨. 동성커플의 문제나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권 등.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246 - 
 

4. 수다회 / 인터뷰 녹취록 

1) 수다회 녹취록 

- 일시 /장소 : 2020. 7. 2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실 

- 참석자 : 기진, 다니주누, 소주, 웅, 종걸, 타리 (이상 긴급 대책본부), 슈수, 터울 

 

웅: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에서 그동안 대응을 해오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이 

코로나 19 와 관련해서 자가격리나 차별 경험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수다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동안 설문이나 상담 정도로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서 좀 무겁고 딱딱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희의 성소수자의 생애 안에서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로까지 번지는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저마다의 경험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19 와 앞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향방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참석자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다회 사회를 맡게 되었고, 대책본부에서 활동하며 행성인 활동가인 웅이라고 

합니다. 

 

종걸 : 저도 같이 대책본부 활동하면서 여기 사무실인 친구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걸이라고 합니다. 

 

다니주누 : 대책본부와 QIP 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니주누라고 합니다. 

 

타리 : 대책본부와 함께 HIV/AIDS 인권운동 나누리+에서 활동중인 타리라고 합니다. 

 

기진 : 대책본부와 QUV 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진이라고 합니다. 

 

터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터울’이라고 합니다. 

 

소주 : 대책본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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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 저만 활동을 안하네요. 저는 코로나 19 감염자였던 사람인, ‘슈슈‘라고 합니다.  

 

웅 : 우선 5 월 연휴 때, 국내의 확진자가 한자릿수가 되면서 그 직후에 연휴가 시작되면서 당연히 

성소수자나 게이들도 서울로 와서 친구를 만나고, 클럽도 가고 이러다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이태원에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을 언론에서 ‘게이클럽’이라고 딱 표적해서 보도하면서 사건이 뭔가 

코로나 19 에서 게이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의 성소수자 

혐오도 있었고, 지자체가 동선공개를 할 때 개인정보를 명시하거나, 직장에서의 불이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슈슈 : 일단 저는 당시 5 월 2 일에 클럽에 함께 있었던 친구가 양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일찍 

일을 중단하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녁에 양성이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 뒤로부터 바로 3 시간 

정도 동안 역학조사를 하면서, 부모님에게도 자연스럽게 아웃팅이 되었고. 그러고 입원수속을 밟고 난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던게, 제가 학생 때부터 아프리카 TV 같은 공개적인 SNS 플랫폼을 좀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얼굴이 조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입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 내부자들이 “이 사람이 입원했다”라고 자기 지인들에게 소문을 낸게 돌고 돌아서 제 귀에도 

들려왔었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그 때 처방받았던 약이 AIDS 약이었거든요. 그 약을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서 AIDS 환자라는 소문까지 돈거에요.  

저 같은 경우는 50 일 정도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는 아프지도 

않았고 딱히 힘든 것도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좀 많이 신경이 쓰였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 

개인정보에 대해 아는 척하면서 입 밖으로 내뱉고, 그런게 더 큰 소문으로 파생되어서 퍼지는 것이 너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 2 주 전에 자살시도도 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다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수그러들었고, 좀 괜찮아 진 것 같아요. 

 

터울 : 저는 자가격리만 했었어요. 그 때 일을 얘기해드리면, 저는 킹클럽이 2 월 마지막주부터 닫았다가 

2 달 반 정도 만에 열었다길래 마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정부방침이 바뀌는 

기간이었어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클럽에 갔었어요. 클럽을 꽤 많이 다니기 시작했던건 재작년 

정도부터였었고.. 저에게는 ‘이렇게 노는게 정상이지’ 하는 자부심이나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각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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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기도 해요. 클럽에 갔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새벽 2 시쯤부터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조금 무서졌어요. 그래서 저는 클럽 뒤쪽에 빠져있었어요. 사실 

코로나 19 에 걸리지 않은 것은 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 날에도 클럽에 갔었고. 그러고 난 다음 

5 월 6 일 저녁에 킹클럽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공지가 나왔고, 클럽 측에서 

먼저 밝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침에 ‘검진을 받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런데 5 월 7 일 아침부터 국민일보가 보도한 기사 몇 건이 많이 

복제되었었고. 저는 그날 9 시~10 시 쯤, 용산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용산구청에서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클럽 입장 리스트를 허위로 기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검진을 받고 그날 음성이 

나왔고요. 

제가 굉장히 일찍 검진을 받았으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검진을 언제 어떻게 

받았다는 내용의 제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페메와 연락으로 제게 상담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5 월 

7 일의 일이었고, 11 일에 대책본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저도 나름대로 상담을 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르거나 했던 것이 있죠. 힘들었던 거라면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것은 음압병동에 들어가 있는 확진자 

분들이었는데, 자가격리 단계 직전까지가 가장 힘들었어요. 자가격리를 내리는 기준이 너무나 

불투명하다고 느껴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생이니까 출근은 자유로운 편이이긴 한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2 주라는 시간을 낼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가를 왜 내야하는지 

설명하려면 코로나 19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모두가 너무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전혀 일관된 방침이 안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신경이 쓰였었기 때문에. 원래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와 같이 동행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태원에선 1 차적으로 카드내역으로 밀접접촉자를 

분류한 것이잖아요. 지자체가 그것을 보고 인위적인 판단을 내려서 자가격리를 시킬지 말지 결정한건데, 

그게 굉장히 황당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일 수 있는 방침이 어떤 

지자체에서는 재량으로 결정되었던 셈인거에요. 

저도 클럽에서 카드를 썼기 때문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돌아다니기가 애매했고, 보건소에서 언제 자가격리를 통보하는 전화가 올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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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마다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터울님께서 

커뮤니티 이야기도 하셨는데, 올해 초반에 2 월달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주변의 

커뮤니티나 아니면 지인들 사이에서 질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연휴 때 물론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클럽에 가면서도 온전히 편한 마음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태원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겠습니다. 

 

슈슈 : 일단 저는 같은 동성애자인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친구를 찾는지도 몰랐고, 

블루드라는 어플이 나오고 한 후에야 거기에서 방송하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교류하면서, 처음으로 작년 

할로윈 때 킹클럽에 처음 가봤어요. 제가 워낙 춤과 노래를 좋아해서, 그때부터 매주마다 서울을 오가면서 

클럽을 엄청 다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19 가 터지고 저도 불안한 마음에 갈까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딱 

5 월 초반 연휴 때 기회가 잡혀서, 같이 춤추는 형과 가서 열심히 즐기고 돌아왔는데 불안하긴 했었어요. 

춤추러 스테이지에 올라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벗었을 때는 물마시거나 할 

때였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심지어 저와 같이 간 형도 양성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양성이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쌓이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기는 한가보다’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코로나 19 확진자끼리 단체카톡방을 만들었어요. 모두가 음압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때 서로 힘든 일들을 공유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단체카톡방은 지금도 그대로 있고, 오늘도 그 사람들을 신촌에서 보기로 했어요. 

 

소주 : 왜 신촌이에요? 

 

슈슈 : 춤추러요. 다모토리가 열었다고 해서 처음 가보는 거에요. 

 

종걸 : 그 (5 월 초 연휴 전까지) 거의 3 개월동안 쉬었다가 클럽에 간 느낌은 어떠셨어요? 

 

슈슈 : 물만난 물고기. 

 

터울 : 제가 그 때 클럽 사진을 찍었었는데, 사람들의 석 달 묵은 절박함이 느껴졌던 곳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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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 클럽도 한동안 운영을 하지 않다가 다시 오픈한지 얼마 안됐을 때였어요. 

 

터울 : 종로 게이바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3 월부터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었어요. 종로 

소주방 네 곳이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때의 

대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업소가 먼저 확진자가 다녀갔고 방역처리가 끝난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색출하거나 너무 미워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끼리라도 보듬어줘야지’ 정도의 동일한 논조를 가져가서 각자 업소에서 입장을 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첫번째는 이게 우리의 시민의식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두번째로는 

그만큼 코로나 19 나 색출, 아웃팅이 두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었어요. 

아무튼 그 때 저는 이태원처럼 종로도 게이가 바글바글한 그런 광경이 없어지면서 그동안 제가 정서적으로 

해소되었던 요소들 중 중요한 하나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 어느 업소에 가면 그곳 사진을 찍어서 

SNS 에 올리잖아요. 어떤 의미에선 게이 업소의 마켓팅이기도 하고 놀이문화이기도 한데, 3, 4 월이 

지나면서 업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 사진이 올라와도 반응이 줄어들거나 싸늘한게 

느껴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너희는 뭐하는 거냐”하는 시선이 저는 이해는 됐었는데,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가 실천하면서 그렇게 몇달이 지나면 한국의 자영업이 전부 폭망할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게이 커뮤니티의 업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텐데 그것을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도 업소를 찾고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킹클럽에 갔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로 갔던 거였어요. 누군가는 거기 가서 노는게 정말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이기적으로 노느냐 라는 문제가 저에게는 다르게 

와닿았던거죠. 

 

웅 : 그 사건 직후에 언론에서도 자극적인 보도를 계속 냈고, 이반시티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공격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커뮤니티 내외부의 반응들을 보면서는 어떠셨는지. 

 

슈슈 :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드릴 말씀이 많아요. 당시에 딱 검색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00 확진자’라고 나와있는데, 그게 저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내 정보를 알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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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가 올라오면서 기자 분들이 제 개인정보를 취재했는데, 제 회사에서도 제 정보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어요. 심지어 일반인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디 매장 직원인지, 회사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보면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확진자가 남성이라는 정보가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에서, 남성 직원이 

매우 적은 분야에서 누가 봐도 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거에요. 그런데도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더 충격이었던 것은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호기심 때문에 힘들 것을 알면서도 좀 찾아봤는데, 제 부모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동성애자라는 여러가지 점들을 많이 엮어서 악플이 달리니까, 제가 코로나 19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욕을 먹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AIDS 환자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게 뉴스 기사에도 나왔어요. 다만, 

“누구인지 절대 밝힐 수 없다”라는 답변이 보도된 기사였는데, 그 답변을 한 병원이 제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저에 대한 기사라는 것을 아니까. 남들이 또 (이 사람이) 나인 것을 알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오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심지어 AIDS 관련된 소문은 카카오톡 캡쳐본으로도 

떠돌면서 제게도 돌아올 만큼이나 정보가 퍼졌었어요. 그 소문을 퍼트린 사람은 제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 

관계자였던 거죠. 

저를 특정할 수 있었던 뉴스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넣어서 다음주 화요일에 첫 심리 진행을 할 

거에요.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전화통화를 너무 하고싶었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안하고 그냥 “내가 사과하면 되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디 말이나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서 “00 기자님 맞으시냐고, 저 슈슈라고 저를 아실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측에서 이 기사 속 정보는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나온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철회했고 손해배상만 신청했거든요. 근데, 기자는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법원까지 가기로 했어요. 

 

웅 : 슈슈님은 코로나 19 검진은 바로 받으셨었어요? 

 

슈슈 : 저는 뉴스가 뜨고나서 연락을 받고 바로 검진을 받았어요. 출근했다가 회사에 “게이클럽을 다녀왔기 

때문에 검진을 받고 와야겠다”라고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했고. 양성이 뜬 후에는 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서 지금은 퇴사한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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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 언론과 커뮤니티의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직구로 딱 연결이 되는 

경험이어서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슈슈 : 저는 편하게 말씀해주셔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웅 : 저는 좀 묻고 싶었던 것은, 이반시티에도 막 올라오는 글들을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저도 그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격리되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터울님은 어떠셨어요? 

 

터울 : 자가격리가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에 있으면서 그런 글들을 봤었어요. 킹클럽에 누가 

계란투척을 한 사진을 게시판에서 올렸다가 내렸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이미지잖아요. 포털 검색어 순위 

1 위에 킹클럽이 뜬 것 자체는, 저도 나름대로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논의를 만들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는 ‘깔거면 까라’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검색어 1 위에 

있다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먹은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에서 내가 별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이 먼저 게재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언론이 그러는 거야 어떤 의미에선 익숙하기도 하고 예상가능하기도 했는데 저에게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대처가 좀 더 뼈아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카카오톡 같은 데에서 이것에 대해서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오고. 비하와 함께 “그래도 싸다”, “왜 너네들이 나서서 욕을 먹이냐”라는 식의 

고전적이고 오래된 혐오들도 있었고. 

이반시티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생각보다 종태원 문화에 대한 낙인이 해소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반시티에서 인상적이었던 글이 뭐냐면, 누가 

참회록같은 글을 쓴거에요. ‘나는 이제 다시는 종태원에 가지 않겠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안좋은거에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건가. 

나름대로 업소나 이런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이야기하는 게 2010 년대 이후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었구나. 정말 게이 커뮤니티 내부의 낙인이 천원돌파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1~2 주간 계속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커뮤니티의 문화가 그렇게 허황된 것이 아니고, 기사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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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게 있다, 그런걸 쓰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먼저 위로받고 확인받고 

싶었던게 있었던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 있다보면 프라이드가 계속 떨어져요. 이런 생각을 하게되요. 

‘내가 애초에 왜 종로에 나와서 인간을 만나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같은 생각을 처음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웅 : 터울님은 자가격리 소속을 알리면서 주변 동료의 지지나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슈슈님은 

어떠셨어요? 

 

슈슈 : 저는 (클럽에 같이 갔던 사람들) 서로가 아픔을 공유했지만 물질적인게 오가는 경우는 두려웠죠. 

 

웅 : 자가격리와는 다르게 확진이 되면 노출이 되잖아요. 가족들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슈 : 저는 제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이 없는게, 일단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됐다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무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부모님에게 조금 솔직하게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게 저는 되게 힘들긴 했었죠. 

“혹시 눈치 채셨냐”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아버지께서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활을 하는게, 화장도 하고 춤도 추고 말투도 그렇다 보니까 제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그런지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직장같은 경우는 좋게 말하면 공과 사가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안볼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게, 진짜 서로 연락만 안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던 친구들도 가끔은 연락하다 

나중에는 아예 안하게 되잖아요. 같은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라고 안 그럴까?라는 생각에 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많이 힘들었어요. 일반 친구들이었는데, (사건 이후에) 제게 연락이 

많이 왔었죠. “이거 너야?” “그러면 너 게이야?” “너 남자 좋아해?” 이런 식으로. 솔직히 지금 제가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계속 연락을 이어가야 할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당당한테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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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건 없지만, 너무 제 입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좀 많이 피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종걸 : 결국엔 그 메시지들을 다 확인하셨고. 

 

슈슈 : 네. 술 한잔 하면서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 너 혹시 그런 취향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되게 솔직하고 

상황이 부드럽다고 생각을 할텐데, 제가 아무래도 갇혀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또 이야기가 퍼질지 

모르는 마음에 얘기를 못했던게 제일 컷었던 것 같아요. 

 

터울 : 밖의 일에 대해 주도권을 전혀 쥘 수 없는 상황이니까. 

 

타리 : 앞으로 좀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슈슈 : 솔직히 연락을 아예 다 끊어버린게, 친구들 사이에선 이미 제가 AIDS 감염인이라는 소문이 나있고 

제가 AIDS 감염인이었으면 여기 있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지만, 굳이 제 말을 안듣고 저를 판단하는 

친구들을 제가 제 시간 써가면서 만나야할 이유는 없고, 필요도 없고. 그 친구들은 이미 그랬으면 언젠가는 

또 그럴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터울 : 커뮤니티에서 “쟤 감염임이래” 라는 소문은 누구든 다 걱정해본 어쩌구인 것 같아요. 저도 당해본 

적이 있고. 

 

타리 : 그 질병정보가 어떻게 친구들에게.. 기사와 여러가지가 겹쳐서 퍼질 수 있었던 건가요? 

 

슈슈 :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겹치는 건데, 그 지역에서 저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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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 OO 타임즈의 ‘OO 대 병원에 감염인이 있다’는 기사와 뉴시스의 기사 이런 것들이 별개의 

기사였는데도, 한 사람으로 수렴이 될 수 있는 너무 좁은 지역이었고.. 이런 거였던거죠. 

 

슈슈 : 아무래도 OO 에서는 확진자가 딱 1 명만 나왔고. 

 

종걸 : 그 동네에 확진자가 누군데, 어? 이렇게 된.. 

 

터울 : 지역에서 특히 그게 되게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경우도.. 서울과 지역이 되게 이건 

대책본부 안에서도 뭔가 성찰할 부분이고 운동 자체도 그럴텐데, 지역에서 공무원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아웃팅을 피할 수가 없었죠. 이번에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퇴사하기도 하고. 공무원인데. 시험보고 들어갔는데도 못 견딘거죠. 

근데 너무 화가 난다, 코로나 19 임시약으로 AIDS 약을 쓰는건 그냥 병과 전혀 상관없이 임시방편으로 쓰는 

건데 기사를 그렇게 썼다는 거 자체가. 

 

타리 : OO 대 병원에 감염인이 있다는거야. 확진자 중에 감염인이 있는데, 그게 논란이 된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냐 당연히 모르지. 그 때 저희 대책본부에서도 보건소 관계자가 익명 관리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슈슈 : 되게 말 한마디한마디가 어떻게 오가느냐에 따라서 웃긴거죠. AIDS 도 병이 안걸린 사람이 병에 

걸려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거였고. 

 

종걸 : 그게 사실, 확진자 중에 게이들이 있으면 그 중에 AIDS 감염인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오히려 더 그렇게 노출시키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을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리 : 혹시 진단 검사를 OO 에서 받으셨나요? 

 

슈슈 : 코로나 19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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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 그 때 혹시 서울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검사받으러 왔다고 그러면 HIV/AIDS 테스트를 같이 

했었어요 초기에.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종걸 : 기저질환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한다던지. 

 

슈슈 : 역학조사관이 여쭤보셨어요. 

 

종걸 : 확진되기 전에 아니면 이후였어요? 

 

슈슈 : 보건소에 갔을 때 처음 뭘 여쭤보셨나면,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제가 ”확진자와 이동동선이 

겹친다”고 해서 보건소로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체온을 재고 검사를 준비하시면서 “기저질환이 있냐”, 

그때 여쭤보셨고 그때 제가 이런 질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병원에 가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해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타리 : 그런데 기저질환을 물었는데, 어떻게 질병을 얘기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기저질환인 줄 알고 

계셨나요. 

 

슈슈 : 솔직히 ‘기저질환’이라는 정확한 단어의 뜻은 이해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이 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수혈을 해야되거나 피가 오가는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병이 있다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에.. 

 

종걸 : 방문하셨던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슈슈 : 네. 그리고 보건소도 공익을 위한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내 신원은 보장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소주 : 보건소에서 HIV/AIDS 를 특정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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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 그런건 없었어요. 

 

터울 : 보통 ‘기저질환’이라 하면 폐렴이나 당뇨나 그런거 아닌가?.. 

 

타리 : 그렇죠. 근데 목록에 (HIV/AIDS 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태원 관련 감염자들은 다 묻지 

않고 이것만 딱 물어가지고 제가 항의하고. 

 

웅 : 그래서 이제 치료와 격리의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고 들었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게 차별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별과 상관없는 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병동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제한이 많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고. 정보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의 경험은 저희가 계속 상담을 통해서만 받았어가지고, 현장에서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슈슈 : 일단은 방에 CCTV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대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CCTV 였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조심스러웠었죠. 자는 도중에 옷을 올린다거나 그런거 자체도 좀 무의식적으로 내리게 

되고.. 그리고 옷을 들고 갈 수는 있었는데, 속옷같은 것은 제가 직접 빨아서 입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환자복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다 지원을 해주시고. 

거기서 제가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CCTV 가 안보이는 곳에서 하고 싶어서 씻기 전에 화장실에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똑똑똑똑!” 하면서 “환자분 계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놀라서 “네?” 이러니까, “너무 

밖에서 안보이셔가지고 안에 계시나 보러왔다”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벨 눌러서 “저 이 시간대에 이렇게 운동하니까 그때는 괜찮다고, 정 필요하다면 제가 운동할 때마다 

운동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좀 어쨌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속옷을 막 널어둘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 널어뒀는데, 하루에 

두세번 정도 직원분이 청소를 하러 오세요. 그 때 문을 열면 제 팬티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종걸 : 병실 안에 화장실이 같이 있는 구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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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 네. 

 

종걸 : 화장실이 되게 크진 않은데, 거기까지 카메라는 확실히 없고. 

 

슈슈 : 그리고 일단 이 일은 일련의 사건 중 하나인데, 이것도 제가 입원한지 2 시간이 좀 안되어서 

일어났어요. 그 때 저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연락이 처음으로 저한테 왔었어요.그 소문을 접한 사람들은 

그 때 당시에 가장 빠르게 접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직원의 아는 언니인데, '너가 

알려졌다'라고 전화가 와서, 저는 굳이 소문을 퍼트린게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고 호출벨을 눌러서 “제가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외부에서 얘기 안 새어나가게 관리 좀 잘 해달라”라고 그런 적이 두세번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타리 : 그런걸 요청을 하셨던거에요? 

 

슈슈 : 네. 제가 직접 안에서 좀 얘기 안 새어나가게 해달라고. 좋게 말씀드린다고. 알겠다고는 하는데 병원 

사람들은 되게 자기들의 애정이 끈끈한건지 ‘절대로 병원 사람일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닐거라고 생각을 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잖아요. 그래서 병원한테 되게 

실망한 적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야된다는게, 제일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사건이 있다가, 이 일은 퇴원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 보통 음압병동에 있다가 퇴원하는 

사람들은 한번씩 샤워를 싹 하고 외부인이 가져다주는 옷을 입고, 퇴원을 진행하거든요. 저는 씻고 

알몸으로 나왔는데 여성 간호사분이랑 눈이 딱 마주친거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정말 안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그러면 안되지만 다시 입원하실 어떤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병원에서라도 환자에 대한 신원보호나 어떤 준비 행동 같은 것은 좀 철저히 

매뉴얼을 지키면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타리 : 음압병동이라는게 보통 병실과 어떻게 다른지 대책본부가 몰라서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걸 : 크기나 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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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 크기는 진짜 다 제각각이구요. 

 

터울 : 기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슈슈 : 근데 기계가 천장에 있고, 이게 벽면에 음압이 어느 정도 수치인지만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음압병동이라는 사실 자체를 정말 크게 와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병동이랑 똑같은데, 창문을 

못 열고 화장실 문 열고 지내면 안되고 나가면 안되는. 

 

타리 : 1 인실 크기의? 

 

슈슈 : 아마 제가 나갈 때 사진을 찍어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남은게 있으면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타리 : 어 근데 CCTV 가 너무 충격적이다. 

 

소주 : 프라이버시가 엄청 침해되는 거네요. 

 

타리 : 음압병동이라서 그런건지 한번 알아봐야될 것 같아요. 

 

터울 : 응급실에도 CCTV 못달게 하면서. 

 

타리 : 그러니까. 

 

종걸 : 그럼 주로 만났던, 격리 기간 동안에 봤던 사람들은 거의 다 간호사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 이런건가요? 

 

슈슈 : 간호사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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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걸 : 원래 계속 그 전에 감염내과에서 뵌 교수님이셨어요 아니면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치료하시는 

교수님도 따로 계셨던. 

 

슈슈 : 그 교수님도 계셨고 다른 교수님도 계셨었어요. 

 

웅 : 병실에는 몇 분이나 계셨어요? 

 

슈슈 : 저 혼자. 

 

종걸 : 근데 그 병원 안에 또 다른 확진자가 있었나요? 

 

슈슈 : 네 있었어요. 

 

종걸 : 그 분들은 알고 있었던 분들은 아니고요. 

 

슈슈 : 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어떤 확진자 한 분이 아기를 낳으신 어머님이셨는데 아기도 함께 감염이 

되어서, 아기를 돌봐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리 :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종걸 : 감시하게? 

 

타리 : 아.. 운영 규정. 국립목포병원 운영 규정을 보면, ‘음압격리병동에 입원중인 신종감염병 환우들의 

관찰치료 및 환우 건강상태파악 등에 활용’ 하기 위해서 CCTV 를 설치할 수 있다. 

 

소주 : 말은 또 그럴듯하게 얘기를 만들어놨네. 

 

슈슈 : 되게 자주 확인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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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울 : 이번에는 제가 자가격리 이야기를 할까요? 되게 개그같은 이야기여서. 

 

웅 : 네 해주세요. 

 

터울 : 킹 클럽을 갔다온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저는 5 일만 자가격리를 한거에요. 그게 뒤늦게 결정되어서 

제가 불안했던 거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친구들이 보내준 술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날 오전에 구청에서 직접 사람이 왔어요.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문앞에 뭘 

놔뒀으니까 그걸 가져가시면 된다.” 그래서 1 층에 내려갔더니 저기 멀리에 계시는 구청 직원이 보고 

있는거에요. 가져갔다고 하고 연락을 끊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봤더니,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격리를 

통보한다는 서류가 한 장 있고,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게 있고, 되게 재미있는게 의료폐기물 비닐봉투가 

있었어요. 

5 일 동안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여기에다 넣고 따로 수거를 해갈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황색, 병원에서 

쓰는 봉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뭘 버려야 할지가 애매한거야. 왜냐하면 그 때 저는 택배도 받았고, 

종이도 있고, 재활용쓰레기도 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에 넣으라고 하는데 고민이 되잖아요.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용산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버리면 되느냐. 

박스는 빼도 되느냐 이런걸 물어보고 싶었던거죠. 근데 10 몇 통을 전화를 걸었는데도 안 받는거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 때 이야기할 때는 따로 수거 절차가 있고, 전화를 따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담아서 버리고, 재활용쓰레기도 따로 

버리고 그랬던거죠. 그래서 그 봉지는 지금 집에 기념으로 갖고 있어요. 

 

종걸 : 가지러 오지도 않고? 

 

터울 : 가지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그래가지고 뭐. 

 

타리 : 구청이 전화를 안받은거에요? 보건소가 전화를 안받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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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울 : 둘 다 전화를 한번씩은 했어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처음에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제가 킹클럽에 가고 힘에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두 쪽에서 5 월 7 일 이후로 한 여덟아홉번씩은 

전화를 해서, 열여덟 통을 받은거에요. “검사 받으셨나요?”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네 받았어요” 그러고. 

그런 전화가 열여덟 통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의를 할 때에는 아무도 받지 않은거죠. 이게 되게 

너무 개그같은. 대한민국의 행정력의 황당함.. 여러가지로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자가격리를 그래서 

그런 해프닝처럼 기억이 돼요. 

 

타리 : 우리도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도 읽씹. 계속 전화를 안받아요. 

 

웅 : 슈슈님은 대책본부에 상담을 하셨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항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고 

대책본부까지 연락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듣고 싶어요. 

 

슈슈 : 제가 할 수 있었던건 그냥 아예 대응을 안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늘 만나는 저와 같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았던 지인이 친구사이를 알려줬었어요. 여기서 상담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뭐라도 붙잡고 싶은 생각에 전화를 했는데, 친구사이에서 

대책본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타리 : 그 분은 친구사이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슈슈 : 아마 이반시티이지 않을까.. 

 

웅 : 친구들끼리는 인권 이야기 안하나 봐요. 

 

터울 : 저도 안해요. 

 

(일동 웃음) 

 

종걸&타리 : 알은 혹시 그전에 들어보셨어요? 소주님이 일하시는 감염인 커뮤니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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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 그곳은 좀 더 예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종걸 : 그래도 알고 계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웅 : 근데 5 월 연휴가 끝나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인권운동 안에서도 이 일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져서 

성소수자 상담도 필요한 것 같고, 지자체 대응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게 그냥 단체가 개별로 대응할 것이 아닐 

것 같다 해서 여기저기의 인권단체들이 모여서 대책본부를 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구사이를 

소개받으면서 이쪽으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는 것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해서도 그 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슈슈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반시티라는 그런 큰 매개체나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대부분이 남자친구들 만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도 늘상 그런 

용도로만 써왔는데 커뮤니티 안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연락하면서 크게 

마음으로 와닿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잘 도와주시고, 제가 너무 어버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덧붙여서 제게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게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알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용기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있고.. 

 

종걸 : 혹시 서울퀴어퍼레이드나 작년에 처음 킹클럽 가셨다고 하면 퀴어문화축제나 퍼레이드 같은 것도 

그전에 들어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슈슈 : 보기는 봤어요. 

 

종걸 : 아 참여해보신 적은 없지만? 

 

슈슈 : 네. 그냥 이런게 있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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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 요즘에 유일하게 연락하는 분들이 그 때 같이 코로나 19 양성이 되었던 분들. 그 분들하고만 연락을 

하세요? 

 

슈슈 : 그 분들.. 그렇죠.  

 

종걸 : 그 전에 클럽에서 원래 자주 봤었던 분들 말고 새롭게 코로나 19 감염을 통해서 알게된 새로운 분들도 

있어요? 

 

슈슈 : 네 있어요. 

 

종걸 :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셨었고? 

 

슈슈 : 그거는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다같이 보기로 해가지고요. 

 

소주 : 어디로 가요? 

 

슈슈 : 펜션이요. 

 

소주 : 펜션 예약이 쉬었어요? 

 

슈슈 : 저희는 좀 수월하게 한 편이에요. 

 

웅 : 몇 분이서 가요? 

 

슈슈 : 저희 여섯명이요. 

 

터울 : 사진 많이 찍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기록으로 사용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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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걸 : 터울님께선 같이 자가격리한 사람들끼리 연락하고 그런건 없어요? 

 

터울 :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가격리 자체가 개그 경험이에요 사실은. 그 전 단계가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던거고.. 자가격리는 걱정했던 것 보다는 할만 했던거고.. 

 

소주 : 자가격리 기간동안 터울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터울님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책본부에.. 

 

터울 : 커뮤니티의 운동을 아무것도 모르는 커뮤니티의 퀴어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해 각인된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저게 내 일인지 잘 모르겠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가도 

레즈비언이 더 많은 것 같고 사실은.. 운동은 낯설고, 그런 장소에 가도 잘못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혼만 나고. 

잘 모르겠고, 그냥 클럽가서 노는게 더 재미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저는 이번에 대책본부의 활동이나 연대판을 보고 성소수자 운동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활동해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명백한 게이 이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민변, 민주노총 

등 한국의 내로라 하는 단체들이 전부 연대 성명을 냈고, 어쨌든 1 주일도 안되는 시간인 4 일만에 또다른 

성소수자 인권 연대체가 꾸려져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 왜 퀴어 운동과 게이 커뮤니티가 연대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권 운동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이슈머니나 이런 후원도 친구사이로 들어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계좌며 집행내역을 공개를 한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거든요 친구사이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저는 이 코로나 19 사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태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체 게이 집단 

중에 1%고, 이반시티를 하는 사람들이 10%, 그리고 나머지 거대한 딥웹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도. 근데 이반시티나 종태원 정도만 해도 친구사이를 알고 대책본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밑의 사람들이 사실 아마 더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이태원 사태 때 훨씬 더. 

그리고 그들은 사실 대책본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게 본부 탓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부가 어떻게든 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이 부분이 예상되고. 아직도 그런 것들이 계속 소문으로 들려와요. 

누가 자살시도를 했더라던지, 아까도 말했지만 건너건너의 어떤 형이 공무원에 붙었는데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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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을 받아놓고도 그냥 떼려치고 나왔다는거에요. 그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게 싸워 보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고 그걸 이슈화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그걸 그렇게 안 한건 왜 그런걸까. 여전히 이게 

뭔가 인권운동 존재의 의의를 알렸다라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된다는 커뮤니티의 현실이라는게 있구나 하는 

뼈아픈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인권운동의 탓이라는게 아니라, 이게 커뮤니티의 현실이고 그럴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우리가 흔히 가시화되는 프라이드를 갖기게 손쉬운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커뮤니티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사실은 더 많이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 역순위에 있었던거고, 그것에 대해 

단순히 너네들이 프라이드가 없어서, 너네가 은둔이어서 그런거다하고 얘기가 끝나면 안되는, 화두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웅 : 지금 커뮤니티 안에서도 업소들이 계속 오픈을 못하고 있고, 힘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운동 안에서는 

우리의 역할은 뭐가 되어야 할까. 사실 어떤 효과는 느꼈지만, 커뮤니티의 퀴어들에게 다 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도 여실히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과제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았고. 코로나 19 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운동의 방향 설정이나 활동의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운동하는 고민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수다회 이전에 한두번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전에 찜방을 다녀온 친구를 

인터뷰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태가 끝나가는 지금도 종로를 못가겠다. 

젊은 친구들이라면 가겠지만, 나는 못가겠다. 예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번개를 했지만, 이제 좀 안정적인 

관계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개개인마다도 되게 이게 트라우마처럼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변화를 느끼는 게 있는지,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커뮤니티에서의 본인의 태도가 달라졌다거나 이런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싶어요, 

 

슈슈 : 일단 제일 많이 바꼈진 것은 저는 성격이 방어적이게 바꼈어요 사람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안좋을 수가 

있는데, 저만의 공간이 너무 확실시되어 있다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 상식 

밖에서 벗어나면 좀 쳐내게 되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게 된게 일단 1 순위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장난으로 “너 코로나 코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왠지 좀 썩 좋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걸리기 전에는 “코로나 조심해야돼” 그러면서 해왔는데, 밖에 나오고 한번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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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보니까 좀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조금 더 신경 쓰이면서 “그런 이야기는 누가 들을 수 있으니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게 얘기하는 것도 있구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저는 커뮤니티 활동도 아예 안하거든요. 기껏해야 남자 새로 만나는 용도의 어플을 

사용하지만 연락이 올 때도 사진을 교환하고 만나는게 대다수인데, 사진을 주기가 좀 껄끄러워진다고 

해야되나?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이 좀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로나 이태원 같이 서울에 와서 

노는게 편하지, 제 지역에서 노는게 썩 그리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타리 : 혹시 이사 생각을 해보셨나요. 

 

슈슈 : 원래 하려고 부모님이랑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옮기는 

것에 대해선 일자리 문제를 빼면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시간 탓인지 좀 무뎌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원래 살던데 둘이 같이 살게 되었어요. 

 

웅 : 퇴원하고 만난거에요? 

 

슈슈 : 네. 저는 이게 처음 만난 인연이어서. 한번도 연애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서. 

 

터울 : 정말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네. 

 

타리 : 그래도 다들 그렇게 변하는 건가. 안정적인 사람이나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터울 :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6 년 사겼던 애인이랑 작년 말에 헤어졌거든요. 지금도 

못 잊고 있고. 그런데, 킹클럽에 갔다와서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을 때, 걔랑 같이 살았던 집에 제가 그냥 

계속 살고 있거든요. 방 두개를 저 혼자 쓰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가 살게 된게 

너무 다행이다'. 왜냐하면 여러가지로 민폐인거 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은거고, 그런 

감정을 느껴야한다는 것이 굉장히 별로였고. 그런데 주위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확진자의 룸메이트였던, 둘 다 게이인데 어쩔 수 없이 자기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다행히 그 

분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라도 가능했었으니까 별일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정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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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뜯고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성 하나하나를 사실 끊어놓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태가. 

저는 3 월달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이지 말라’는게 얼마나 간편하면서도 모욕적인지 소수자 

커뮤니티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종태원에 처음부터 이자리가 명당이다 해서 같이 모여서 노는게 

아니잖아요. 이성애 사회가 너무 팍팍하니까 여기에라도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몰린 

상황인건데, 우리가 좋아서 우리끼리 만난게 아닌데 갑자기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 탓이라고 그런거에요. 

뭔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다 세팅해놓고 질병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게,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꾸역꾸역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꾸역꾸역 우리가 프라이드를 여전히 믿고 그런게 

있는건데, 제가 그런걸 쓸 때, 제가 행복해서 쓰는 것이 아닌거에요. 안간힘을 쓰고 버텼던거죠 일단. 

이를테면 내가 존재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굉장히 예사스럽고 자연스러운 행동에 훨씬 한맺힌게 

많은거죠. 제가 그걸 버티기 위해. 더 시선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왜 자가격리를 하지 않느냐”, “왜 

나와서 이렇게 방역의 물을 흐트리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커뮤니티 안팎의 시선까지 받아 안으면서 

종로를 돌아다녀야 하는거에요. 어깨에 훨씬 뭐가 많이 얹힌채로. 그런거 자체가 여기에서 내가 호흡처럼 

해왔던 활동들을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던거고. 내가 조금 더 이를 악물고 활동해야 했던 것인데, 

따지고 보면 왜 그래야하는가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채로 쭉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게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태원을 못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되고. 

 

소주 :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입원했을 때 담배 못 피게 하지 않았어요? 

 

슈슈 : 그냥 필 수가 없었어요. 별 생각 안하고 참았는데, 정말 못 참겠어서 한번은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혹시 술담배 되냐고 물어봤떠니 “당연히 안되죠..”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외부에서 음식을 들여올 수는 있어요. 가족분들이 배달음식을 포장해서 전달해주시면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주는 식. 뭐 들어오면 안되는 물건이 있는지.. 

 

타리 : 어쨌든 치료가 된 건데, 몸의 변화가 있다고 하나요? 어떤 약간의 손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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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팠던 적은 없었어요. 온도체크, 혈압, 산소농도체크도 

매일 정상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거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나오고 나서 원래 주기적으로 봤었던 

피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게 약 2 주 전쯤이었어요. 면역력이 엄청 좋아졌다더라고요. 

 

소주 : 술담배를 안해서?.. 

 

슈슈 : 나오고 나서 술은 한 두 짝은 먹은 것 같은데. 

 

종걸 :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슈슈 : 치료는 그냥 하루에 한알 씩 약을 자기 전에 먹는 것. 왜냐하면 정확한 치료법도 없으니까.. 자기 전에 

약 먹고 최대한 밖으로 안 다니는 것이고. 한번인가 두번 정도 X-ray 검사를 했었고요. 피검사도 했었어요. 

 

타리 : 이상소견이 따로 있었어요? 

 

슈슈 : 없었어요. 그리고 비강까지 찌르는거 검사하고. 그렇게만 검사했던 것 같아요. 

 

타리 : 매일 먹었던 약이 혹시 어떤 약인지. 

 

슈슈 : 보여드릴까요?  

 

웅 : 아직도 먹어야 돼요? 

 

슈슈 : 그게 원래, 똑같은 약을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면역력 증강 목적으로 그 약을 먹고 

있었던거기 때문에.. 그 약이 원래 AIDS 치료제인데 원래 그 용도로만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같이 

쓰이는 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약이 적합하니까 그 약을 주고, 저는 나와서도 같은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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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 약 이름이 뭐에요? 

 

슈슈 : 트리멕. 

 

타리 : 어쨌든 매일 한 알씩 약을 먹던거였고 음압병동에서도 똑같이 하루에 한알씩 먹었다고요? 

 

슈슈 : 네. 

 

타리 : 더 궁금한게 어쨌든 이번에 HIV/AIDS 감염인으로서 병원에서 차별을 경험하신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대표적인 차별인건데 병원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지 못한.. 이전에도 이런 차별적인 경험이 

있었나요? 

 

슈슈 : 그냥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혈압검사를 해요. 채혈실을 가면, 저만 혼자 이상하게 ‘+’ 

표시가 떠요. 그게 걱정이 되고,  

 

종걸 :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슈슈 :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병원에서 수납을 할 때에 전산에 문제가 생겼나봐요. 그러다가 옆의 간호사가 

도와줬는데, 대학병원 특성 상 사람이 많이 다닐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HIV”라고 크게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물론 남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그게 뭔지 알고 

이야기를 하는거고. 그런데도 그걸 사람들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입 조심하라고. 다 들리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거. 그랬더니 본인도 몰랐다고 그러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근데 간호쪽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가봐요. 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기 떄문에 좀 많이 무뎌지신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본인이 아픈게 아닌거잖아요, 내가 아픈거지. 

 

타리 : 이번 경험이 예전부터 무감한 병원의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해오신 것의 연장선으로 

느끼셨는지 아니면 HIV 감염인으로 사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영향을 줬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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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 솔직히 연관이라고 생각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부터 그런 

소문이 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일 크고, 그 외에는 딱히 연관이라고 할만한 그런 그런 생각은 

안들었었던 것 같아요. 

 

웅 : 초반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대충 하기는 했는데, 말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궁금하신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주 : 궁금한게 있는데, 그 지인분들이랑 놀러도 가고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못알아 듣는 

친구들끼리만의 은어가 생긴게 있어요? 

 

슈슈 : 저희요? 저희 만나면은 “코하~!” 그래요. ‘코로나 하이’ 그래서 저희 단톡방도 이름이, 코로나 19 

병명이 영어로 COVID-19 잖아요. 코비드 들어와라 그러고. 

그리고 좀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약간의 해프닝이지만, 재밌는 일을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자면, 제가 원래는 좀 병원에서 조용히 퇴원하고 싶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원래 “12 시 땡하면 나가게 해주세요”했는데, 본의아니게 다음날 11 시가 되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알몸 노출 사건이 있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1 층까지 쭉 

내려갔는데 보건소에서 저를 데리러 왔다는거에요. 근데 이건 병원이랑 얘기가 미리 안되어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연락을 한 시간 전쯤에나 받았었거든요. 알겠다고 하고 갔는데, 병원 앞에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정문 앞에서 앰뷸런스가 불을 켜놓은 채로 제가 오자마자 보건소 사람들이 “슈슈님~~!!” 이렇게 

부르는거에요. 저는 머리도 안 마른채였는데, 그래서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가방을 엄청 큰 것을 들고 

다다다닥 뛰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소주 : 근데 앰뷸런스가 왜 온거에요? 

 

슈슈 : 집에 데려다주려고. 병원 측에서는 택시를 타라고 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원래 행동을 하는 건지 

정말 당일에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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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 집까지는 뭘 타고 갔어요? 

 

슈슈 : 앰뷸런스요. 

 

타리 : 아니 근데 그럼 집까지 앰뷸런스가 또 간거잖아요. 그게 정말 부담스러운건데 왜 모르지? 

 

슈슈 : 앰뷸런스에서 내리고 나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종걸 : 물론 급하게 앰뷸런스 사이렌을 울리고 그런건 아니었겠죠? 

 

슈슈 : 삐용삐용까지는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게 안 잊혀지네요. 정말 제가 반가우셨었나봐요. 

 

웅 : 그렇게 퇴원하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거에요? 

 

슈슈 : 그렇게 퇴원하고 나서, 저는 항체검사를 했죠. 항체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고. 

 

종걸 : 병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슈슈 :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는 퇴원한 날에 하고가는거였는데, 병원에서 뭐가 급했었던 건지 

“2 주 뒤에 다시 오시는데, 그 때 항체검사 하는거 아마 싸인 하시고 별 일 없이 그냥 귀가 하실 거예요.” 

라고 정도로 대강 얘기를 듣고. 그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타리 : 그런데 항체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기증을 하는 거잖아요. 동의서같은게 있어요? 

 

슈슈 :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검사를 하긴 했는데 그게 은연 중에 항체검사가 된건지.. 

아직 ‘항체검사’라고 얘기를 해서 검사를 한 적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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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울 : 저도 슈슈님께 궁금한게 있어요. 바이러스가 미검출이 될 때까지 음압병동에서 못나오는 거잖아요. 

한달 넘게 입원해 계셨고 그러면 그 기간동안 계속 바이러스 검출이 됐던 셈인데, 근데 그 검사 방법이 코에 

찔러넣는 방법과 똑같았던거죠? 

 

슈슈 : 네. 비강 안쪽으로 찔러넣는거랑 구강 안쪽에서 체취하는거랑. 

 

터울 : 그거를 받아보면 기분이 되게 더러워요. 아프기도 아프고. 그 검사를 몇번 정도로 언제 주기로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슈슈 :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주말 상관없이 일주일에 두세번이었고, 병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주말을 빼고 두세번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마다 

두세번이었으니까 저는 최소 스무번 정도 받은거죠. 받아보니까 받을만 하더라고요. 피뽑는 것도 

뽑을만하고. 

 

종걸 : 이제 직장도 새로 구하셔야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슈슈 : 네. 이력서는 여기저기 많이 넣었어요. 원래 하던 직종으로도 넣기도 했고, 그런데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넣었는데 일단은 예상은 했었지만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상담원이나 다른 직종으로까지 이력서를 넣었었는데, 일단은 많이 탈락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생각한게 

돈만 준다면 공장 같은데라도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걸 : 지역에 있는.. 

 

슈슈 : 네.. 

 

종걸 :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가 가능하거나 퇴사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단톡방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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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슈 : 있어요. 같이 있었던 뉴스에 떠가지고 그럼 걸 좀 경험하신 분이 계신데, 그 분도 회사에서 퇴사하신 

후로 아직까지 직장을 못 구하시고, 다른 분들은 아마 직장이 원래 다 없으셨어서 평소처럼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걸 : 그런 힘든 일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겠네요. 

 

슈슈 : 근데 지금은 괜찮은게, ‘격리입원 지원금’이라고 해서 입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좀 빵빵하게 나왔어요. 

 

타리 : 입원 기간을 날마다 계산해서 나오는거에요? 

 

슈슈 : 네. 

 

타리 : 다행이네요. 

 

웅 : 얼마나 줘요? 

 

슈슈 : 저는 가장 높은 액수를 받은게,  그게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거든요. 

 

터울 : 제 주변에도 확진되었다가 건강해져서 나온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 양 행동을 하거든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는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거에요.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확진 경험자분들 말고, 그냥 일반 게이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가 되게 불쾌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뭔가 

확진되어본 적이 없는 게이들과 본인의 확진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혹시 나눠보거나 얘기를 해본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슈슈 :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지나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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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걸 : 지금 있는 단톡방 구성원들끼리의 사이가 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겠네요. 

 

슈슈 : 그렇죠. 서로 연락도 많이 하고. 

 

웅 : 요즘에는 뭐하세요? 저는 좀 궁금한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가격리 전후로, 아니면 퇴원 전후로 

일상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슈슈 : 일단은 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또 술을 좋아하거든요. 음압병동 안에서 못했던 것을 밖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도 많이 만나고. 술도 많이 먹고. 

 

웅 : 연애하느라 바쁘신건 아닌지. 

 

터울 : 저도 정신차려야 되니까 자가격리 기간동안 술을 안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을 포함해서 그 이후로 10 일 연속으로 술을 먹었었어요. 

 

다니주누 : 슈슈님은 그러면 확진되고 나서 가족들한테 알려졌다고 하셨잖아요. 퇴원하고 나서는 

가족들이랑 어떻게 지내시는지. 

 

슈슈 : 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요. 만날 때 마스크도 안쓰고. 그 정도로 되게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과 다른게 있다면 저희가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가족들이 다들. 그래서 저도 따로 

사는거고 부모님께서도 개개인의 생활을 중요시하시는데. 

조금 다시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번에 술을 너무 먹고 다 힘든 그런.. 다 비관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택시를 타고 한강에 갔어요. 그대로 술에 취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죽어야 겠다’하는 마음으로 한강 다리 밑으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제 누나한테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죽고싶으니까 나도 찾지 말고 아무도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죽는것도 잘못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이제 다 꼴보기 싫다.”그러고. 딱 가방도 내려놓고, 신발이랑 양말 같은 것도 다 벗어 놓았고 

핸드폰도 다 꺼놨었어요. 그런데 해양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위치추적한 후에 결국구조되어서 경찰서까지 

갔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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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는 솔직히 그 때 병원의 태도보다 경찰의 태도가 더 마음에 안들었던게, 저는 이미 코로나 19 에서 다 

회복되어서 활동을 해도 된다고 해서 나온 사람인데, 제가 경찰서에서 어떤 행동만 하려고 하면 막 소리를 

지르시고.. 

 

종걸 : 조사 과정에서? 

 

슈슈 : 네.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라고 하고.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타리 : 범죄자 취급을.. 

 

슈슈 : 자살 시도하고 나서 경찰에서 저를 데리고가서, 연락하고.. 그런 코로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너 

때문에 여기 닫을 수 있으니까 똑바로 행동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당장에 죽음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몸도 떨었었고 숨도 가빴었거든요. 그런데도 다를 저를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저는 할 수 있는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침에 새벽에 

도와달라고 문자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데리러 오셨어요. 서울까지 데리러 오시고, 그냥 저를 

데리고 나가시는데 뒤를 보는데 저는 경찰서의 그 사람들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냥 “괜찮냐” 그런 식으로 

달래주고 좀 혼자 있게 냅뒀으면 되는데, 저 보는 앞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하시면 좋겠다고. 차라리 저를 밖으로 내보낸 다음 그 

얘기를 하시라고” 어쨌든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는거니까. 그런데 “알겠다”라고 해놓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거에요. 수화기도 막 쾅쾅 놓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경찰은 멋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뀐 것도 있고요. 제일 인권을 보장해줘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구석에 

몰고 그러니까.. 

 

웅 : 거기가 어디 경찰서죠? 

 

슈슈 : 한강? 용산 경찰서 그 쪽인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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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걸 : 그 때 전화통화 하신 분이 신고를 하셔서 경찰이 출동을 한거죠. 

 

슈슈 : 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많이 그 마음이 안 가셨던.. 

 

터울 :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연구자이자 활동가여서 강의할 때마다 게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데. 코로나 19 관련해서 어떻게 다르냐고 했을 떄, 이성애자와 게이 커뮤니티가 완전히 달라요. 

이성애자 앞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이렇게 기사가 쏟아졌고, 인권 

단체가 어떻게 대응했고를 최대한 많이 떠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 계란 투척 사진을 꼭 보여주거든요. 강의 

마지막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였으니까. 게이 커뮤니티에 게이 

운동이 생기고 난 다음 굉장히 무시무시할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중에 오랫동안 기록되고 

오랫동안 써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교수님한테도 그랬어요. 본인이 그 킹클럽 뉴스가 뜬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대요. 

아니나다를까 거기에 있었다고 하니까 “있었어??”라는 반응이.. 저는 논문 프로포절 발표하고 난 다음 

날에도 교수님에게 “교수님 저 오늘 너무 기빨려가지고 킹클럽에 가야겠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교수님께서 “거긴 버닝썬 같은 곳이니”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들었던 모두가 황당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성애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게북이나 게이 커뮤니티에선 확실히 그 얘기를 안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트라우마를 연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러우니까.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있긴한데, 거기에 대한 백업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들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안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다들 몰라서 잊고 있는게 아니라 아니까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사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일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고 있어요. 이런 뭐랄까 당장 평온한 일상을 계속 사는 것처럼 서로서로 연결됨을 놓지 않고 

있는 것도 임파워먼트의 일종이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온한 일상 자체가 또다른 의미에서 정치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비상상태 같은 거죠. 이를 테면, 어떤 자살을 하신 분이 있을 때, 그 분과 가까운 사람들일 

수록 게북에 포스팅이 안올라오잖아요. 그 무서운 침묵. 누가 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 것처럼, 이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 코로나 19 가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되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선택적 침묵같은게 있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성애자와 게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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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 저희가 두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던 자리는 처음이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다른 테이블이라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슈슈 : 일단 처음에는 되게 다들 활동하시는 인권 활동가분들이실 걸 알고 있었는데, 전부 다 그러신 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종걸 : 오늘 오신 분들이. 슈슈님 같은 사람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셨군요. 

 

슈슈 : 한명쯤은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내 얘기가 널리 퍼져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오늘 다 공감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이런 자리가 있지만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좀 힘들고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다독여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종걸 : 저희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모임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만약 요청하실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고. 마음이 어땠는지 솔직히 가서 말씀을 하시고. 같이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좋겠다고 그 분들에게도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웅 :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분들이. 

 

슈슈 : 일단은 안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도 있었는데, 막상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흐지부지하셨달까. 만약에 제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시면 

당장 할 것 같아요. 

 

타리 : 진짜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동안 경찰서나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너무 잘 

대처하셨고.. 저희가 계속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받고 했는데 직접 만나봰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대책본부가 5 월 말까지 활발하게 매일매일 만나면서 돌아가다가 지금은 정리하는 국면이긴 한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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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신 분들을 되게 만나고 싶었던 것 같고.. 저희에게도 되게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진 : 저도 대책본부 하면서 실제로 사례가 들어오는 걸로만, 어떤 사건으로서만 일을 겪었지 실제로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느끼고 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터울 :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에 대해 2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것이 처음이고, 되게 드문 경험인 것 같아요. 

두시간 동안 코로나 19 에 대해서 떠들 기회가 있는 게이가 많지 않을거고. 다들 어려워 할 것이고. 

지금 제일 적정되는 건 업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이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 해 말을 

끝으로 닫겠다는 업소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게 운동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소 하나가 없어지면 그게 커뮤니티의 굉장한 손실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계실거고 그게 또 한국 코로나 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어서. 여전히 대책본부가 필요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부 차원이 아니라 친구사이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게이커뮤니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늘 불안하고 뭔가 계속 새고 있는 것 같고.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들이 계속 얹히는 것 같고. 

그런 알 수 없는 불안감들을 최근에 맞닥뜨린 것 같아요. 여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들의 피로감, 그런 무서움, 

우려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의미있게 해소하고 외화할 수 있는게 뭘지 

고민을 해보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향후의 활동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웅 :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이 자리 동그랗게 앉아서 조금 민망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잘 남겨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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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경험 인터뷰 1 

- 일시: 20200620 

- 인터뷰이: 30 대, 서울거주, 게이남성, 블랙수면방 방문자 

- 진행 및 녹취: 웅 

 
질: 시작할게요. 먼저 30 대, 서울살죠? (네) 정체성은 게이남성인가요?(네)  

5 월 연휴, 당시 얘기가 주가 될텐데 전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하면 되고, 

가볍게 인터뷰하는거니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코로나 19 에 대해서 이태원 사건 있기 전에 어떻게 

봐왔는지? 

  

답: 코로나 19 현재진행상황이라 해야하나? 이태원 사건 직전까지 확진자 제로에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분위기가 다들 모여서 놀러가고 제주도는 꽉차있고 다들 사실상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똑같이 앞으로 끝이구나, 놀아보자, 몸을 좀 풀어보자.  

   

질: 그 전에는 자제를 했던 거에요? 

  

답: 그쵸.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는 친구도 안만났어요. 2 월, 부터는 친구들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쪽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들 안만났어요. 

(커뮤니티 활동을 거의 안한거?) 네, 아예 안했지. (한숨. 와 대단하다, 직장 때문에) 다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학원강사거나 직종이 여러 가지잖아 다양하잖아. 그런데 

이친구들이 걸리면 끝장나니까. 누구에게 피해줄 수 없으니까 카톡 이외에는 거의 아예 방콕했지 

  

질: 당시 동선 공개됐잖아요. 그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겠지만 저게 나라면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아우팅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지? 

  

답: 이 사건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은 확실히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동선이 공개되는데 이게 정말 

예방적 차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서 공개했다기보다는 과할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까발리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했고 이게 K-방역이다 뭐다 하는데 이게 민주사회 타이틀을 걸고 지금 방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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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는게 사실인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죠. 이게 민주주의적이라기보단 전체주의라고 하면 넘 센가? 

그렇게 보였거든요. 전 사회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억압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선도 다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문제의식은 있었는데 이게 딱히 지금 우리 사건처럼 동선이 까발려져서 

이정도의 사람들이 알정도로 큰게 일날 문제였나 싶었지. 그래서 별 생각은 없었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정도. 어, 이게 맞나? 이게 인권선진국이라고 하는곳이 바보라서 저렇게 하는건 아닐텐데, 

이런생각은 했죠. 우리가 후진국은 아닌가. 물론 코로나가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유라는게 과거 선배들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쟁취했는데 이것도 가볍게 여길건 아니잖아요. 

어렴풋이 생각만 했던 건데 이태원 사건으로 크게 다가왔던 거죠. 

  

질: 그러니까 이전 코로나에 대해 방역대응에 문제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휴 직전 

한자리 수 확진자가 나왔잖아, 그래서 연휴가 됐어. 그때 얘기좀 해줘요. (웃음)  

  

답: 일단...번개나 사람만나는걸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작년에 만난 사람이 마지막이었고, 별로 생각없이 

친구들이랑 삼삼오오 수다떠는게 좋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강제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쭉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랬잖아요. 친구들도 못만나는데 무슨 잭디를 키며, 사람을 만나겠어요. 참는거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연휴 딱 오고나서는 그때는 사실 아, 이제 끝났구나, 확진자 계속 안나오고 이제 끝났으니 놀자. 

하고 이제, 놀았죠. 그게 5 월 4 일인가. 딱 5 일 쉬기 전에 일 마치고 블랙을 갔지. (바로?) 응. (퇴근하고?) 

퇴근하...고 오랜만에 번개를 잡을까 하다가, 잡을까 하다가 빨리 갔다오자(웃음) 

  

질: 그럼 블랙같은 찜방을 자주 가진 않았던 건가요? 

  

답: 이게 블랙은 2 년 된거 같은데 

  

질: 가면, 주로 박타러 가는거긴 한데, 갈 때..질문 너무 이상한데, 번개랑 마음가짐이 좀 다르려나? 어떻게 

생각해요? 

  

답: 번개랑 엄청 다르지는 않은거 같은데, 엄청 다르지는 않고. (그럼 그냥 땡기는거 하는 거에요?) 응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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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그래서 연휴에 갔던 거고. 

  

답: 근데 전에도 좀 쉬는 날이 있지 않았나? (그치, 노동절도 있었고)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제로라고 하니까. 

5 월 5 일 어린이날이라고 갔는데 터졌..(웃음) 

  

질: 코로나 터지면서 독수공방을 하다가! 이태원을 간건 아니었어요? 

  

답: 응. 이태원은 안갔어요. 

  

질: 그게 그 하루. 5 월 5 일? (5 월 4 일.) 사람 많았어요? 

  

답: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엄청 많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옛날 2 년전 건물 갔는데 문이 잠겼더라고. 

없어졌나 해서 집에 가려다가 검색하니까 이사를 갔대. 검색을 안했어야 했는데 (웃음) 

  

질: 그랬었구나. 역시 IT 선진국. 그럼 갈 때는 긴장은 없었어요?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긴장같은 거. 

  

답: 그때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종식이었으니까. 

  

질: 그럼 거기서 이름 적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네 아예.) 없었어? 젤이나 손세정제 같은 것도 없었어? 

(그런건 있던 거 같은데) 그렇구나. 

이제 (찜방에서 섹스를) 하고 왔어요. 와서도 찜찜한 기분은 없었겠네. 

  

답: 응 전혀. 

  

질: 그러고 이태원 뉴스가 터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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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목요일 저녁쯤 소문이 돌다가 금요일에 터졌지.(소문은 어떻게 돌았어?) 이태원 클럽에 붙여놓은 

사진(문구가)이 파다하게 퍼져가지고 언론에 뜨기 전에 이태원 난리났다.. (사진이 뭐야?) 클럽에 

코로나 19 방역을 했다 뭐 이런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다 터졌지 뉴스 나오기 전에. 그래서 와 

큰일났다, 이러고 있었죠. 

  

질: 그리고 뉴스로 본거잖아요. 그때 얘기좀 해줘요. 

  

답: 일단 클럽에 안갔으니까. 어떡하지, 얘네들 동선공개 되면 다 아웃팅인데. 이걸 그냥 이태원이라고 

지명만 하면 될걸 아예 이쪽을 콕 집어서 신나게 언론에서 떠들었잖아 동네방네. 이건 완전 방역 못하게 

하려고 하는거잖아. 이슈몰이 하겠다는거고. 깜짝 놀랐죠. 

  

질: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들었던거나 봤던 거 중에 기억나는거 있어요? 

  

답: 일단 친구들은 얘들 어떡하냐, 큰일났다 직장다니는 애들은 끝장나겠네. 아는 커플들은 그날 여행을 

갔어요. 이태원갈지 여행갈지 하다가. 그런데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연휴에 놀러다닐 계획 세우다가 

다 진짜 한끗차이로 비켜간거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돼서 이거 갔으면 진짜 인생 끝나는거다, 다시 

삶이 다 무너지는 거 같다 불안에 떨고. 

  

질: 여기서 참여하는 친목모임은 또래들인거에요? 

  

답: 또래들이고 어린애들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질: 지역은 다 서울? (서울도 있고,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뉴스터지는거 보면서 뉴스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게 위기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답: 약간 불안한게 없진 않았는데, 설마 확진자가 4 일에 이태원에서 블랙에 올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면서도 약간 불안한게 있지. 점점. 이거 빨리 검사 받아야 하나?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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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가, 저녁에 아마 블랙 관련해서 떴어 (맞아) 시간대가 얼마가 겹쳐. 그럼 100 프로다 ..난리가 

난거죠 

이제는 끝났구나. 더구나 동선이 공개되면 언론에서는 이쪽 찜방 가지고 신나가지고 직장다니는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 일주일 내내 클럽얘기 다빠지고 찜방얘기만 했대요(들었대). 더러운 새끼들 

이러고. 근데 너무 웃긴거는 맨날 룸싸롱 가고 성매매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네들도 어이없고 이 얘기 듣는것도 짜증나고. 끼있는 친구들은 의심을 받는 상태잖아요. (직장) 

안에서 일부러 앞에서 대놓고 발언을 엄청 세게했대요. 저런 새끼들 뭐 이렇다더라 뭘 한다더라 걔네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뭐 이상한 혐오발언들 하는거지. 

  

질: 그런 얘기들을 듣는다고 방에서 나눠요? 

  

답: 응. 갔는데 누가 임직원이 얘기해서 불안하고 불편하다. 

  

질: 평소에도 방에서 일상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응)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찜방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답: 제가 20 대때는 번개도 안했잖거든요. 번개도 안하다가 아씨. 내가 이러다가(웃음).. 그래서 번개를 

하기 시작했지,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지. 근데 번개를 안하고 이럴때는 한번 만나는 사람에게 집착도 하고. 

번개는 가볍다기보다 지나가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사람 사귈때도 있고 안사귀는 기간도 있겠구나, 

하다가 찜방을 갔죠. 갔는데 이전에는 거길 왜가 굳이? 번개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랬는데 가보니까.. (웃음) 

  

질: 갈만 했나보네 

  

답: 잘생기고 몸좋은 애들이 거기 다있더라고 나 깜짝놀랐어. (좋은데 갔구나.)(웃음)  

  

질: 그럼 처음 갔던게 혼자갔던거에요? 호기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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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응. 근데 그때 한번 가보고 거길 자주가면 완전 일상이 스톱될거 같아요. 잘생긴 애들 너무 많고 하니까. 

자주는 못갔지. 안가고. 

  

질: 그래. 근데 주변에 이태원 갔다온 사람은 없었어요? 

  

답: 응. 다 한끗차이로 없었어요 다. 

  

질: 그냥 들은 얘기들이 있었고. 

  

답: 친구들 중에도 다들. 직장인이어서 다들..끝났다, 이태원 가야지 종로에서 술먹고 이랬다가. 몇몇 핵심 

멤버 커플이 있는데 걔들이 여행도 가고 이러고. 

  

질: 근데 얘길 들으니까 왠지 그런 느낌도 든다. 사람들이 이태원에 갔어도, 갔단 얘길 못할거 같아...그래서 

이제 드디어 며칠 지나지 않아 찜방이 터졌어요. 난 기억에 나는건 국민일보 백상현이 기사 첫문장에 

터질게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단독보도를 하는데, 그때 어땠는지 얘기를 좀 들려줘요. 

  

답: 터질게 터졌다...솔직히 그때 기사를 보거나 이런걸 하나도 안했어요. 그냥 밥도 안먹고 (왜왜) 그땐 

멍하기 시작하니까. 멍하기 시작하니까..별거 아닐수 있지만 내가 회사다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질: 어떤게 제일 두렵거나,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답: 찜방을 갔잖아요. 동선이 완전히 공개가 되면 내가 간 장소가 특정될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쟤가 찜방 

갔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이. 그게 제일 컸죠. 

  

질: 이게 확진될 때 동선이 다 공개되는게 있고, 확진 안돼도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해봤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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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내가 확진이 안돼도 자가격리는 해야겠다 생각은 했거든요. 각오는 했지 아웃팅. 아웃팅 각오는 했는데, 

내 동선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지. 

  

질: 그때 (인생) 다 끝났다고 했었잖아요. 당시 그렇게 소통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몇명 있어) 네 이야기를 

했던? (응) 그사람들은 뭐래요? 

  

답: 일단은 결과 나오기 전까지 단정짓지 말아라. 나는 이미 단정짓고 모든게 다 끝났다. 안녕 세상아. 

이랬으니까. 근데 중반부터는 (방역당국도) 찜방을 신경을 쓴건지 내가 전화를 해봤거덩. 질병관리본부에 

(질본에?) 네. 찜방 터진거 봤다, 기사 봤고 이쪽 특성상 나 바로 검사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물었는데 거기서 진정하시고 내일 아침 되면 이태원 관련해서 왔다고 해도 되니까 검사 받고 자가격리 

하시라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내해주더라고요. 

  

질: 질본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 

  

답: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질병관리본부였나 보건소였나..(그랬구나) 가서 그날 아침 일찍부터 가서 

검사했는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선별진료소. 특히 외국인이 많았어. 검사받고. 

  

질: 검진은 어땠어요? 

  

답: 평범하게. 기다리고. 취조까지 하지는 않고, 이태원 관련해서 왔다 한마디 하면 바로 그냥 안물어보고 

증상 있냐 정도 묻고, 없으면 무증상 처리하고 바로 검사했죠. 

  

질: 익명검사로? 

  

답: 익명검사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익명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난 바로갔으니까 사건 터지자마자. 

터지고 내가 (검사) 기다리면서 내 동선 다 적고 몇시몇분 누구 만나고 리스트해서 확진사실 나오면 내려고 

준비를 했죠. (어디에?) 보건소든 질병관리본부든. 확진이 됐으면 내가 접촉했던 사람들을 알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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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에는 어떻게 알리려고 했어? 

  

답: 일단은...만약 내가 확진이 되면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도 걸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안 

나와야 되잖아 자가격리 해야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연락했어요. 이태원 가서 검사했다고 얘기했다, 

아웃팅 각오하고 얘기한거야. (간접적인 커밍아웃이네) 직접적으로 했어요. 대놓고 얘기했어. 

  

질: 그때는 무슨 정신머리였어요? (웃음) 

  

답: 그땐 내가 100 프로 확진될거라 생각해서 더 이상 전파되면 안된다 이생각밖에 안했어요. 죽이되든 

밥이되든 해야지 어떻게 해. 

  

질: 확진이 될거라 생각했던건 장소적인 특성 때문에? (응) 그리고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얘길 했잖아요. 

그때 직장에서의 반응은 어땠어요? 

  

답: 걱정하지 말고, 다 처리해주겠다. 결과 나올때까지 힘들어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전체 다 재택근무를 

했죠. 이전에도 재택근무는 했으니까. 

  

질: 그렇구나...어땠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메세지를) 보낼때는 각오를 하고 보냈잖아, 커밍아웃까지 

했으니까. 그런 대답을 받고 나서 기분은 어땠는지. 

  

답: 그냥...좋은 직장 다니는구나. 다른사람들이었으면 사실 끝나는거잖아요. 나중에 경력직으로 갈 수 

있겠어 어쩌겠어. 완전 사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제 음성입니다, 오기 전까지는 

뭐뭐 아무 것도 못해요. 밥도 안들어가고, 하여튼 그런데...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이거랑 비교도 안될 

정도였을..사실 말이 회사지만 작은데 있기도 하고 특성이 있으니까... 

  

질: 직장에서 받아주니 다행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검진을 보낸거에요? (응) 그래서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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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그때부터 밥을 먹었죠. (웃음) 배불리 먹었어. 48 시간정도 안먹었거든. 근데 배가 하나도 안고픈거야. 

그렇게 보는데 (한숨) 배가 (고프더라고) 

  

질: 검진 이후에 48 시간 지나고 나왔던 거? 

  

답: 검진 전날부터 밥을 못먹었지(그치) 토요일인가? 토요일 저녁부터 못먹고 일요일에 검사하고 월요일에 

받았으니까. 

  

질: 좀 홀가분했나요? 

  

답: 그치, 그리고 나중엔 이반시티나 이런데 블랙갔다는 애들 글을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다 

음성받았다고 하더라고. 아마 얘가 바이러스 양성되기 전이었나봐요. 그래서 갔어도 확진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 같아요. 

  

질: 이반시티도 검사결과 나오고 찾아봤던 건가요? 

  

답: 나오기 전에도 계속 갔었죠. 

  

질: 밥 안 먹을 때도? (응) 이반시티 같은 데는 어떤 걸 보고 싶어서 찾았던 거야? 

  

답: 지금 나 같은 상황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으니까. 근데 다들 그때는 글이 안 올라왔죠. 

비난하는 글만 올라왔었지. 그러다 몇몇이 이제 다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힘내고 용기를 가져야할 거 같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흐름이 바뀌니까. 

 

질: 그랬었죠. 그즈음부터 대책본부도 활동 시작하고. 그래서 자가격리를 시작했어요. 2 주 했죠? 

  

답: 그래. 자가격리 2 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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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어땠어요? 뭐했어? 

  

답: 그냥 집에 계속 있었죠 뭐. 3 일 지나니까 힘들더라고. 3 일만 지나면..그때 오만 미드와 한드를 보면서 

여인천하 난정이에 빙의도 하고 아내의 유혹도 보고 기갈이란 기갈씬은 다 보고. (웃음) 예습복습 

해야겠구나. 

  

질: 친구들이랑 격리기간동안 연락 나눴어요? 

  

답: 친구들 중에도 이걸 얘기할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어요. 전 세 개로 구분해요. 찜방다녀온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태원갔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 것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세 

개로 나눠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이태원이라고 얘기해요. 찜방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관계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돼. 

  

질: 나름의 관리를 하며 (웃음) 자가격리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를 했죠? (응) 직장은 어땠어? 

  

답: 직장 근무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리고 그 사람 중에는 여성이 많았어요. 지금 여성이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넘고. 오히려 되게 아무렇지 않게 묻지도 않고 아무도. 이전과 다름 없이 농담던지기 시작하고, 

커피먹자 그러고. 바로 일을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자연스럽게 열었죠 나는.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3 일 정도 주눅이 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질: 그때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나눈게 있었어요? 

  

답: 그러니까 한명한테 얘길 했고, 상황이 이렇고 저렇다,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떻다 얘길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정리를 하고, 그랬던거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사람이 미리 얘길 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좋겠다 이랬음 좋겠다. 그게 없었다면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물어봤을텐데 그런게 없었으니까. 

  

질: 그래도 긴밀하게 소통했던 한 사람이 역할을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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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가 자가격리하는동안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어떤 문자?) 야, 

치킨시켜줄까? (웃음) 되게 가볍게. 원래 평소 하던 것처럼. ‘ㅋㅋㅋ치킨시켜줄까?’ 뭐 이런거. 

  

질: 분위기가 좋은 직장이네. 사람들이 신경을 써줬나보다 부담 안가게. 그 이후에, 자가격리 끝나고 

회사다니면서 달라진 게 있나요? 

  

답: 지금은 이제 이전이랑 같은데, 초반에는 약간 그런게 있었어요. 왜있잖아 헤드윅보면 과할정도로 

당당하잖아요. 과할정도로. 예전에 얘기했듯이 그게 정말 당당한게 아니라 당당해야 살아남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잖아요. 좀 과할정도로 오버하면서 당당한 척을 해야했죠. 

  

질: 의식적 기갈. 

  

답: 그래 의식적 기갈(웃음) 

  

질: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괜찮았나요? 

  

답: 더 당당하게 먼저 말 더걸고 약간 첫째날은 눈치를 봤죠. (한숨) 

  

질: 눈총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답: 의식적 기갈로 눌렀죠. 

  

질: 없진 않았나보네. 

  

답: 그런데 티날 정도는 아니었고,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질: 자가격리 전후에 커뮤니티 생활은 어땠어요? 친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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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친구들이랑 모일 때 종태원은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질: 그건 친구들이랑 합의를 한거에요? 

  

답: 응. 한두명이 종로에서 보자, 그러면 다 거부. 거부하고 못가. 거기 가면 난 못가. 

  

질: 그게 커뮤니티 전반적인 정서인가? 

  

답: 응! (지금도 그래?) 대학생이나 되면 동선이 까발려져도 모르겠는데 직장인들은 동선에 종태원 나오면 

끝나. 끝나니깐 거기 못가는거죠. (그게 좀 달라진 거네) 확달라졌지. 맨날 모이던 지점이 완전 

바뀌었으니까. 

  

질: 요샌 어디서 모이는데? 

  

답: 사람 별로 없는데로 가요. 서울인데 시골같은데. (웃음) 

  

질: 번개같은 건 했어요? 이후에? 

  

답: 사람? 한번도 안만났어. 잭디는 켜봤는데. 

  

질: 그게 이전의 너가 가졌던 패턴과 비교를 하면 어떤거 같아요? 

  

답: 사람만날 때...일단 번개는 못하겠고, 만나더라도 길게 만날 수 있거나 그건 보는 거죠. 

  

질: 길게 만난다면... 

  

답: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에요. 아예 익명의 사람을 만나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면 나중에 내가 확진이 됐을 때 내가 걔한테 확진이 됐는지 몰라. 그럼 내 핸드폰으로 동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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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됐을텐데 누구랑 만났어요? 물으면 할말이 없잖아. 누구네 집을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못만나는 거지. (그게 이전이랑 많이 달라졌다는 거지? ) 많이 달라졌지. 

  

질: 많이 달라졌네 진짜. 

  

답: 완전 전반적으로 노는 것도 달라지고 엄청 신경쓰고 많이 바뀌었죠. 

  

질: 그게 다른 사람도 비슷한 거 같아요? 

  

답: 직장있는 애들은 빼박..직장있는 애들 중에 이 직장을 절대 잃으면 안되는 애들 있잖아요. 소위 정규직, 

30 대, 기반 잡아가는 애들. 선택사항이죠. 30 대 정규직들은. 만약 계약직이면 다른델 가면 되니까. 그리고 

직군같은 경우.. 직군도 우리나라는 다르잖아. 이상한 이 노동구조 때문에. 내가 안맞으면 관두고 다른델 

가면 되지, 이런데 이게 슬프다고 해야하나. 아닌 애들은 여기서 만약 나가면 평판이 조회가 되는 

곳이잖아요. 가봐야 그바닥이 그바닥이니까. 끝나는 거지. 모든 일이. 자기 삶의 경력이 끝나는 거니까. 

  

질: 그게 이런 영향도 큰거 같다. 방역하면서 동선을 공개하거나 언론에서 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영향 받을 거 같아요. 

  

답: 영향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사람들이 매일 혐오발언 쏟아내, 

자기발에 걸려서 나오는거지. 복귀는커녕. 짐도 못챙기고 나오는 거잖아요. 

  

질: 왜 그, 요즘 클럽들이 장사는 안하는데, 큐알코드 찍는다 이런걸 발표했잖아요. 봤을 때 커뮤니티도 

달라질 거 같긴 한데, 그런거에 대해 해줄말 없나요? 

  

답: 큐알코드를 찍는 델 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 같다. 없을거야. 없지.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이쪽 

술집이나 바라고 하는게 그렇게 공개되지 않은데는 찍고 가겠죠. 근데 술집은 안찍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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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그게 찍는데가 클럽같은데도 킹클럽같은덴 그..큐알코드를 찍어야 하고 다른데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서 안찍어도 되는 거죠. 음...종태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답: 종로는...사람들 계속 다니고 있는거 같아요. 젊은 친구들 다니는거 같은데, 업종의 차이인거 같아. 

클럽은 못갈거 같아요. 클럽은 못갈 거고. 당분간 못갈 거고. 술집은 근데 갈 거 같아요. 

  

질: 왜 찜방들도 영업을 재개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찜방의 미래는 어떨거 같아요?(웃음) 

  

답: 안없어질 거 같은데? (갈거 같아요?) 안가, 못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앞으로 계속?) 응. 못가. 

  

질: 관계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졌네요. 

  

답: 근데 막...뭐 그런거지, 그러니까 연애하기 귀찮은데, 연애관? 그게 좀 바뀐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바뀐게 외부에서 치고 들어와서 바뀐거라. 그래. 

  

질: 지켜봐야겠네.(웃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이태원 확진자가 나오고 

사건이 커지면서 대책본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걸 직간접적으로 봤을 

거 같은데, 볼 때 이들의 활동은 어떤거 같아요? 

  

답: 출범을 하고나서 확실히 대응이, 질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공개 

안되면 좋겠다 하는게 느껴졌어요. 동선 공개할때도 앞으로 쭉 공개하는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개하거나 하는게 보였죠. 

  

질: 방역기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답: 응. 태도가 달라진게 확 느껴졌고, (음..) 인권단체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 

내부에도?) 응.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 전에는 별 생각 없어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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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그 전에는 인권단체를 얘기나눌 일이 있었어요? 

  

답: 별로 다들, 없지. 

  

질: 얘기를 나누면서 아까 인권단체 필요하다는 얘기, 나도 시티에서 본거 같은데 다른 얘기를 나누거나 

한건 있나요? 인권단체나 대책본부나 

  

답: 딱히 없어요. (웃음) 

  

질: 그래. 그런 얘기 뭐하러하겠어. 

  

답: 그거에 대해 뭘 많이 이야길 하겠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눈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거든요. 

피해자 중심적이고 K-방역에 문제의식을 느꼈고. 전에도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태원 사건 터지면서 눈이 

확 돌아갔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질본이 최고 권력기관 되는거 아니냐. 당장 문제제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심해지겠다 인권침해 계속 발생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억압되는가. 그건 민주주읜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없겠지만..최소한 논의과정이라는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데 이게 빠져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는데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난 약간 우물안 개구리잖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온도차가 있는 거 

같아요. 밖에 나가면 완전 다르죠. 이 집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게 당연한 거거든. 

그렇게 되니까. 

  

질: 이것도 인권운동 안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거, 본격 논쟁이 된건 아닌데, 이렇게 방역하는게 잘하는거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거 같고. 그럼 앞으로 코로나 19 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답: 내년 내후년까지 죽 가지 이건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0 명 가까이 갔다가 다시 확진자 나오는거 보면. 

이건 감염률이라고 해야하나? 그게 너무 강력하니까. 이건 이 사회가 계속 갈거 같고. 코로나 전으로 회귀 

불가능할거 같고. 이쪽 커뮤니티도 그러겠지 단축되던지 진짜 난년들만 나와놀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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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난년이 아닌가봐요? 

  

답: 나요? (웃음) 

  

질: 운동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해요. 커뮤니티가 거의, 많이 죽은 상태고(죽었지 걍) 그래서 이걸 

어떻게..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맘편하게 나왔던 공간인데 그런거 자체가 타격을 직방으로 받으니까 뭐가 

필요할까. 고민이 필요한 거 같은데. 

  

답: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정부에서 하는것도 마찬가지야. 돈풀었어. 몇월 몇일까지 써. 쓰려면 나가서 

움직여야 돼. 근데 또 반대에서는 똑같은 정분데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전혀 다른 얘길 하잖아요. 하난 

경제 살려야되고, 하난 방역은 해야겠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근데 우리가 좀 더 열악할 수 있죠. 

이사람들은. 요즘 잘되는데 가면 줄서있고 예전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건 겪고 좀 더 도덕적으로나 

촘촘하게 죄어오잖아요. 사실 이거야말로 차별..차별,,(말잇못) 

  

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면 종태원을 갈 수 있을거 같아요? 

  

답: 변하면? 종태원? 코로나가 끝나야지. 그거 빼고 있나. 

  

질: 갈 생각이 전혀 없네요 지금은. 

  

답: 그럼. 못가죠. 

  

질: 집에서는 그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거죠? 얘길 안한거죠? 

  

답: 네.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같이 사는 애들이랑 혼자사는 애들 차이. 혼자사니까 나아. 같이 살면 

뒤집어지잖아요. 난 그러고보면 상황이 엄청 좋은 거 같아요. 모든 면에서. 

  

질: 다행이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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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운이 좋은거지. 물론 안갔으면...(웃음) 

  

질: 뭐 어떻게 해~ 뭣 처럼의 연휸데. 그런걸 자책해서 뭘하겠어요.  

(인터뷰이가 커피를 엎음) 

  

답: 인터뷰 하면서 약간 그런게, 뭐랄까..이게 찜방을 갔다는걸, 친구들한테 얘기는 하거든요. 사실 나도 

갔어.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거 있잖아요. 물론 인터뷰는 무기명으로 한다는데 조금이라도 유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질: 제가 녹취를 풀어서 보내줄게요. 그걸 확인 받고 오케이 하면 공유할게요. 

  

답: 아님 둘로 나눌 수 있잖아. A,B 씨로 해서 직장과 찜방을 바꿔서 하고. (웃음) 

  

질: 그 우려가 뭔줄 알겠어. 

  

답: 아는 분들이 읽을 확률이 매우 높다. 거기에 찜방얘기가 나오면 더..왜냐면 내가 직장에 커밍아웃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질: 원래 그렇게 조심스러웠어요? 아니면 이번 때문에.. 

  

답: 안조심스러워~ 누가 옆에서 말실수를 해. 그럼 그냥 그래라 얘기하고 다녔거든. 어디 가서 일하고. 

어차피 다른사람이니까 얘기하는게 거리낌이 없는데, 이건 뭐 씨. 

  

질: 이게 또 변화시킨 건가요? 

  

답: 찜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이 이해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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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려나? 

  

답: 그렇죠.. 

  

질: 이건 녹취 자체를 확인하고, 2 차 가공물이 나올때도 확인을 하는걸로 할게요. 연구윤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거라서. 그런건 최대한 걱정 안하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성파일은 녹취 풀고 지우고. 

그럼 대략의 질문은 다 했어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수다회든 뭐든 진행을 할 거 같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전에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듯 나한테 했고. 이번엔 나름의 공식성을 갖고 진행하고. 비공개긴 

하지만. 아무튼, 궁금한건 이렇게 활동의 차원에서 제한적이나마 공식성을 갖고 너의 이야기를 남긴 소회가 

어떤지? 

  

답: 하다보니...음 이거를...약간 나눠서 봐야할거 같아요. 찜방이라는 특성을 보면 여기에다 불법이나 

이런건 들어갈 여지가 없는거 같고, 도덕성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일단은 이쪽 몇몇 혐오발언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일반인 시선에서 더 악의적인 텍스트가 나갔잖아요. 물론 거기 중에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는데...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지. 찜방을 바라보는. 이게 노출이 되는거에 대한 

불안이 엄청 큰거지. 모든 인간관계는 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에요. 내가 비도덕적인 사람인가? 당신들의 

삶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것까지 생각하진 않고 찜방을 보는거에 대해 위축이 큰 거 같아. 그래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이태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질: 만약에 이건 그냥 만약의 경운데, 블랙이 아니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서 검진을 받고 자가격리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같진 않았을까요? 

  

답: 좀 덜 절망적이었을 거 같아요. 동선이 공개돼도 얘는 게이구나 인거지 거기다 다른 판단이 들어가는건 

아니니까. 동선이 완전 다르지 둘은. 그런데 이게 완전 삶을 송두리째 뽑힐 정도로 잘못된 건가? 모든게 

공개가 되고, 그럼 내 모든 행동은 공개돼도 아무 상관 없는 행동만 해야되나? 근데 내가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좀 그런거 같아. 일반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르게 비쳐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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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그런것도 있는거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맥락이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데 얘기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거 같아요. 

  

답: 인터뷰여도 찜방이 아니라면 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난 지금 다니는데 얘기하고 실명까지 얘기하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블랙이 되면서 모든게 다 꼬인 거죠. 얘기해봐야 몇명한테 말고는 찜방갔다고 얘기 못하는 

거니까. 자가격리 했다는 얘길 한사람들은 있거든요. 텔레그램으로. 그때도 술먹었다, 이태원에서. 

그정도지. (웃음) 이렇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네 

  

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맞아. 

  

답: 불안한 상황에서 두명한테 톡이라도 안보내면 미쳤을걸요? 사람이. 근데 진짜 찜방에 갔던 직장인들이 

있어요. 이사람들은 어디있을까.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 있었을까. 얘는 그냥 직장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질: 숨었을 거 같아. 

  

답: 되게 상황 때문에 그런거지 LGBT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인권침해 현장이잖아요. 전세계에도 그렇지 

않을까. 물론 사람을 처벌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대규모의 조리돌림... 

  

질: 질병으로 낙인이 있던건 HIV/AIDS 가 있긴 한데..심각하구나.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으면, 당부도 

좋고. 

  

답: 그냥 난 이런 것도 인터뷰집 할 때 이태원 갔다온 a 를 취재했다. 그리고 다른 세션으로 넣는다. LGBT 

친화적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막 소리치듯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권력이 

무서운게 제가 지금 임원을 하고 있거든요. 나한테 밉보이면 불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상황이 좋아서 그런거야. 여기가 아니었으면...사장도 인권의식도 그렇고 페미니즘도 무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터졌을때도 그럴텐데 나랑 말싸움이 나면 윗선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내가 운이 몇 개가 

겹쳐서 좋아서 그러는 거에요. 여러 생각이 드는거죠. 인터뷰집도 두 개로 나오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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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아. 여기서 나온 특정 가능한 정보들은 최대한 삭제할 계획이에요. 그 작업을 거치고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싣지 않는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또 할말이 

있으신지? 

  

답: 뭐가 있을까?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을거 같은데 

  

질: 그래도 술술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알고보니 회사의 실권자고 (웃음) 

  

답: 아오 너무 하기 싫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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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경험 인터뷰 2 

- 일시: 2020. 8. 7. 14 시 

- 장소: 친구사이 사정전 

- 인터뷰이: 30 대 게이 남성, 직장인, 음성, 자가격리 조치  

- 인터뷰 진행 및 녹취: 종걸 

- 진행 시간: 1 시간 5 분  

 

코로나 19 관련 기존 생각  

 

질: 코로나 19 에 대한 인식이 이태원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답: 처음엔 이태원 터지기 전에는 솔직히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냥 

조용이 넘어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 데. 그게 터지고 나서는 확실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정작 그 

당사자가 내가 되어 버리니까.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됐고. 아 이게 좀 큰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했어요.  

 

질: 3 월 달 종로에 구로 콜센터 직원 중에 한 분이 종로에 게이 업소에 왔다는 소식도 들으셨어요? 

 

답: 네. 기사로 들었어요. 예 그 것 만으로도 확 와닿지는 않았던 

 

질: 게이 커뮤니티의 공간이었던 종로. 이태원 등에 편하게 나오셨던. 게이 정체성을 가진 ?  

 

답: 그렇죠. 종로는 가끔 친구들 보러 왔어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뉴스 기사가 나왔을 때 소식 접하고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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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처음 알게 된 것은 보건소 전화 받고. 그거 받고 알게 된 것 같고. 기사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나왔어요. OO 보건소로 부터 전화 받은 것은 5/6 (수) 이네요.  

 

질: 검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던 건가요? 

 

답: 처음 전화 왔을 때는 증상이있으면 받으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처음 전화 받았을 

때는 별 걱정 없었던. 이렇게 크게 터질지도 몰랐고.  

 

질: 그러면 검진을 언제 받았어요? 

 

답: 처음에 OO 보건소에서 왔고. 그 이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 데 무조건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5/9(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무조건 받으라고. 자가격리도 될 수 있다고 얘기 하는 

거에요. 처음에 전화랑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제가 약간 따지듯이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OO 보건소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자가격리하냐고. 처음에는 약간 거부를 했었는 데. 그 이후 전화가 좀 많이 왔어요. 세 통화 

정도. 제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걸 피하면 안될 것 같아서, 어차피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토요일 오후쯤에 검사를 받았어요. 

 

질: 본인에게 자가격리 요청 연락을 한 곳은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을까요? 

 

답: 아 그거는 제가 입장할 때 연락처 적잖아요. 거기다가 제대로 적었거든요. 이름이랑 연락처랑. 그거 보고 

연락 온 것 같아요. 

 

질: 혹시 카드결제도 하셨어요? 

 

답: 카드 결제도 했어요.  5 월 1 일 금요일밤 2 일 토요일 새벽. 이 날일 거에요. 확진자 방문한 날. OO 클럽 

만 갔었어요. 일행은 세명 정도. 그 일행한테도 다 연락이 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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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본인이 실제로 고민했던 것, 두려웠던 것은 어떤 거에요? 

 

답: 가장 먼저는 회사한테 이야기해야하는 데. 자가격리 사유를. 마침 기사가 터져서 이슈화되서. 이거 

말하면 아웃팅 당할 것 같다는 위험 부담이 가장 컸죠. 회사에서 알게 될까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은 안들고.  

 

검진 과정  

 

질:  그러면 인제 5/9 토요일날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은 거죠? 

 

답: 그 때 처음에 검사 받을 때는 받고 나서. 일단 증상 같은 것은 없었어서 병이 걱정되진 않았어요. 

걸렸다고 쳐도 집에 있으면 되니까 우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걱정됬던 것은 그거죠. 자가격리 될지 

안될지가 확정이 안났으니깐. 제발 걸리지 않기를 1 순위로 바라기도 했고, 자가격리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질: 역학 조사 시 보건소에서 이상한 것은 없었는지? 

 

답: 네 보건소에서는 처음에 올 때 물어보더라고요. 이태원에 다녀왔어요? 라고. 처음엔 신경쓰이긴 했는 데. 

주위에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바로 뒷 사람도 이태원 때문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쟤도 다녀왔나 보다 생각하고.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  

 

질: 음성이 나왔고요. 그 이후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서도 △△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답: 자가격리 통보는 다음날 일요일 오전쯤에 왔던 것 같고. △△ 보건소에서. 그냥 문자로 와가지고. 음성 

판정 나왔지만 자가격리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질: 왜 내가 자가격리 해야하는지 물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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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전화를 해서 엄청 따졌던 것 같아요. 음성인데 왜 자가조치냐. OO 보건소에도 전화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심난해가지고 지인들한테 연락하고.  

 

질: 본인이 왜 자가격리 조치 받은지 이해가 됐었나요? 

 

답: 그 당시에는 사실 이해가 안됐어요. 음성이면 되는 것 아닌가.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는 

데 

 

질: 우리가 방역당국 통해 파악하기로는 자가격리 조치는 밀접접촉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밀접접촉자 의 

기준이 이 상황에서는 이전과 좀 달랐던 거죠. 이태원 클럽이 환기가 안되는 밀폐시설이기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확인이 되면 밀접접촉자로 확인한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방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이 카드결재인 것이고. 그것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 했을 때 서울시나 

방역대책본부도 그것으로 우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것이 사실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답: 한편 의아했던 것이. 이틀 연속 그곳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진자가. 저는 이틀연속 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다른 날 간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안되더라고요. 

 

질: 처음에는 5/2 그 시간이었다가 그 이후로 자가격리가 조금 더 확대 되기도 했던 것  

4 월 30 일로 확장되기도 했던 것. 거의 10 일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자가격리 조치 당한 경우도 있어서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죠.  

 

회사와의 연락  

 

질: 자가격리기간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답: 회사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할지. 자가격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일요일 날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자가격리 해야한다고 했어요. 확진자와 방문한 장소 동선이 겹쳤다고 회사에 이야기 했어요. 그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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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서 회사에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나봐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니 ‘내가 

알기로는 너는 이태원 간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 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말 문이 탁 막힌 거죠. 아 

큰일났다. 어물쩡 어물쩡 하는 데 결국에 시인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알겠다 하고. 회사에서 더 이상 

전화는 안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질: 그 이야기 한 다음에 △△ 보건소에 왜 알려줬는지 물었어요? 

 

답: 처음 그 이태원 이야기를 회사가 알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던 거죠. 제가 확진자면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진자도 아니고. 보건소에 물어봤죠. 왜 내 정보를 회사에 알렸냐 했더니 그 당시 통화하던 

여성 분인데 오히려 자기는 그냥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거다. 잘못이 없다고 약간 뻔뻔 스럽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관련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는 데 근데 그 여자분이 그냥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태도가 당당해서. 끊기는 했는 데 그러고나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왜 △△보건소에 

전화해서 전화하지 말라고 요청하게끔 전화를 했냐고?’. 그럼 또 △△보건소에서 회사에 애기했다는 

거잖아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피해자는 저 인 것 같은데. 왜 자기 내가 성질인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지금도 이해가 잘 안되요. 좀 그렇더라고요.  

 

질: 네 그렇네요. 정말 누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에게 상담 전화를 줬던 것 

같아요. 

 

답: 5 월 11 일 정도인듯 해요.  

 

자가격리 생활  

 

질: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은 어땠나요?  

 

답: 보건소에서 직원이 식사를 가져다 주긴 했는 데. 양이 얼마 안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거의 시켜먹긴 했죠. 많이 시켜먹고. 그것도 첫 날 이튿 날은 많이 힘들었는 데 좀 

지나니깐 무덤덤 해지던. 어차피 큰 일 났으니간 터진 것 터진 거니깐. 철면피 깔겠구나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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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불편하거나 억울한 과정들은 없었는지  

 

답: 격리되고 있었을 떄는 딱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질: 쓰레기 봉투 등도 가져다주고. 격리 기간 동안에 생활했던 폐기물을 가져간다고 하던데. 근데 막상 

가져가지 않았다고. 

 

답: 저도 그랬어요.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좀 보여주기식인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 

직원은 직접 본 적은 없고. 물건도 문앞에 놓고 가고.  

 

질: 일행도 자가격리 했던? 

 

답: 셋다 자가격리 했던. 한 명은 자가격리 했고. 한 명은 중간에 해제되서 돌아다나기도. 그래서 좀 이해가 

안되었어요.  

 

질: 지자체 마다 그 기준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답: 구마다 다르고. 본부쪽도 수시로 얘기가 바뀌니깐. 통일성도 없고.  

 

질: 그 사이에 주로 연락하던 분들은 있어요? 답답함은 어떻게 해결을? 

 

답: 같이 간 친구들이랑 가장 이야기 많이 했던. 격리는 어떠냐 하면서. 이러면서 서로.  

 

질: 누구에게 이야기 했어요. 이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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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그 같이 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친한 친구들 한 두명하고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지인이 알려준 거에요 친구사이나 인권단체 같은 거. 너무 고민되면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된거죠.  

 

질: 가족들에게는 ? 

 

답: 가족하고도 이야기 못한. 같이 살지도 않고. 

 

회사 출근 이후 상황  

 

질: 자가 격리 마치고 회사 출근 후 상황이 어렵지 않았나요? 

 

답: 회사에 알려졌으니 얼굴 들고 못 다니겠다. 퇴직해야겠다. 뭐 먹고 살지? 앞이 캄캄했었죠. 퇴직 할려고 

해도 어차피 얼굴은 봐야하니 퇴직하려면. 그래서 복귀는 하고 상황을 좀 봐보자. 아 이게 정말 

아우팅으로서 막 사람들 욕하고 눈치보고 하면 못다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상황을 보고 생각을 했는 데 

막상 가니깐 이제 뒤에서 욕할 수 는 있겠지만 대놓고 뭐라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배려는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지? 

 

답: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행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둘러서 얘기도 했고.  

 

질: 근무지 적응은 어떤지? 

 

답: 이제 한달 정도 됐나. 아직 좀 조용히 있어요. 소문이 갈 수도 있는 거라. 얌전히 조용히 있으려고. 쥐 

죽은 듯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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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그 이후로 종로나 이태원 나가기나. 사람 만나기나. 

 

답: 지인들 만나면 그 이후 종로나 이태원 빼고, 다른 곳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깐. 종로도 그렇고. 다른 데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잠잠해진 것도 

같고. 그리고 그런 것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다중이용업소나. 안가게 되는.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니니 

부담은 좀 없고.  

 

질: 연휴 기간 때. 다른 동료 분들도 다른 곳에 가시기도 했을 텐데.  

 

답: 주위에서 좋게 얘기해 준 것이 하필 너가 가서 운이 없었다고. 고마웠던 게 우리 팀 사람이었는 데 

미안해 할 것 없다고. 미안해 하지 말고 제가 운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징계 이후의 생활  

 

질: 지금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야 하는 데. 본인에게는 이 코로나 19 로 겪은 상황이 어떤 기억이에요? 

 

답: 코로나요? 올해 좀 운이 없구나. 재미로 보는 사주, 온라인으로 보는 것 중에 올해 삼재가 있더라고요. 

더 나빠질 것은 없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도 상황이 좀 안좋았거든요. 얘기하자면 오랫동안 사귄 애인이랑 

헤어진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많이 안좋을 때 였고. 헤어진 직후 였고. 많이 힘들 때 였는 데.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질: 힘을 어떻게 찾았어요? 

 

답: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친구들이 위로도 많이 해주고.  

 

질: 주변 관계들이 도움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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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이런 상담도 단체에서도 해주니깐.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캄캄했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니깐 

어떤 방향도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질: 커뮤니티라고 표현하는 데. 커뮤니티로 연결돼 있는 거 맞나 싶기도 했는 데. 클럽 방문에 대해 커뮤니티 

내에서도 비난과 조롱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그이후 적극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 힘을 주기도 하셨고. 그나마 커뮤니티가 이전 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기도 했고. 

우리에게 만남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지역이나 은둔이나. 

상담으로 연락 주셨거던도 너무 다행이었고.  

 

답: 이런 활동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냥 단순히 인권운동만 하는 것인 줄. 상담은 

잘 몰랐거든요. 지인한테 들었던. 당해보니 필요성을 느끼게되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거나 친구가 없거나 

은둔생활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 것 같다는 생가기 드는 것 같아요.  

 

질: 같이 방문했던 지인들과 같이 자주 모이게 되는 지.  

 

답: 계속 연락은 하는 데. 그 때 그 이야기를 이제는 잘 안하게 되는. 잊게되는 것 같고 

 

질: 커뮤니티에 뭐가 있으면 좋을지.힘든 상황에. 국가나 기관이나 무엇인 바뀌어야 할지  

 

답: 이런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랑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정부도 갈팡질팡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게 이해 되기도 하는 데. 이태원 상황은 정부 입장에서는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 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희생양이 된 것 같고.   

 

질: 국민일보 보도 등이 방역을 어렵게 만들고. 방역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들. 역학조사 시에 등등. 

개인동선 노출. 기저질환 등. 확진자에게는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등  

 

답: 나오기 꺼려지긴 했는 데.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이 걸 ‘백서’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보호가 되거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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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자가 되어보니깐. 익명보장도 된다고 하니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직접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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